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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spirituality currently faces critical challenges. A great number of
counterfeit spiritualities instead of authentic spirituality are destroying the
wholeness of Christian spirituality. This study will explore the imbalance and
distortion of the current Christian spirituality and then introduce a holistic
spirituality to overcome the counterfeit. The study divides holistic spirituality into
six perspectives—Trinity-centered, Christ-centered, Eschatological,
Wholeness-centered, Communal, Missional to extend the Kingdom of God, and
Holy Spirit-centered spirituality—and uses philolog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approaches.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is work. The second chapter addresses general
theories of spirituality, methodologies and the scope of theology of spirituality, and
the recent scholarly trends and issues of theological work on spirituality.
The third chapter examines the spiritualities shown in each era of church
history. Thei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weak and strong points, and limitations
reveal the need for a holistic view of spirituality. Focusing next on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 spirituality, the fourth chapter further shows the
urgent need of holistic spirituality.
The fifth chapter assesses theological arguments that lead to the possibility
of a holistic spirituality, and suggests a model for a holistic spirituality based on
the Scriptures. This holistic spirituality is examined through correlation between
the core of the Gospel as a summary of the Bible and the core of the
iii
Commandments calling for our obedience.
Chapter six, in order to draw pastoral applications of this holistic spirituality,
examines correlations between the Gospel-Commandment spirituality paradigm and
pastoral ministry that seeks salvation, piety, loving neighbors, evangelism,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God. It then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holistic spirituality framework and proposes practical alternatives.
The conclusion, looking at each area of theology of spirituality, ministry, and
individual life, shows that the wholeness of spirituality is important to produce
healthy pastoral practice, realization of an authentic Christian spirituality, and
balance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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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성’은 매우 활발하고 중요한 논의의 중심주제가 되고 있
다. 영성에 관한 논의가 중심점이 되고 있음에 관해 게네스 보아(Kenneth D, Boa)는 
한 마디로 요약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오늘날 종교는 사라지고 있고 영성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 최근 이런 영성에 관한 관심의 급부상과 영성에 대한 활발한 논
의, 영성에의 추구가 중심이 되는 것은 그 동안 모더니즘이 추구해왔던 이성중심의 
인간 활동과 사고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2) 이는 모더니즘
1)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Bibl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to
Spiritual Formation (Grand Rapids: Zondervan, 2001), 18; Rodney Clapp, 사람을 위한 영성
(Tortured Wonders: Christian Spirituality for People, Not Angels), 홍병룡 역 (서울: IVP,
2004), 11. 오늘날 ‘종교적’이란 말 대신 ‘영적’이란 말이 선호 되고 있는 것은 종교는 제도와
위선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암시하고, ‘경건’은 보수적이고 밋밋하고 싱거운 뉘앙스를 풍기고,
‘거룩한’이란 단어는 독선적인 사람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므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영성’을 좋아한다고 본다.
2)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8), 376-377. 이정석은
신학적으론 영성에 관한 논의가 고조되는 시대사적 요소를 언급하면서 세속화신학과 사신신학
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운동과 제2차 바티칸회의로 인한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류, 제2의 프
랑스혁명이라고 불린 반문화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동, 미국의 반전운동
히피운동과 힌두교의 뉴에이즈 운동의 출범 등의 시대적인 조류와 연계성에서 영성의 관심이
고조된 것으로 본다. 조은하, “통전적 영성교육 연구-일상생활 영성(everyday life
spirituality)을 중심으로” (신학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2001), 1-2,는 영성에 대한 실제
적인 관심이 고조된 이유를 지적한다. 첫째는 에큐메니칼 운동사적 측면으로 1961년 러시아
정교회가 세계교회 협의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영성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둘째로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세계 교회협의회가 교회 일치와 사회참여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사
회 운동의 정신사적인 정체성의 논의 과정 중의 교회의 존재 근거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언
2의 중심이었던 인간 이성 중심 세계가 겪은 ‘비인간화’와 인간이 당면한 생태적 위기
와 모더니즘이 추구한 진보의 사상에 대한 위기의식과 맞물려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인간 이성 중심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사회를 이상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인간 내면의 영적 빈궁과 공허를 상대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점점 더 극단화 되어가는 지식 정보의 지나친 추구는 인간을 행복하
게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 내면의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르러
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역사적 결과로 보여 진다.3) 
그런데 최근에 영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부상은 도날드 카슨(Donald A. 
Carson)의 표현처럼 “유익하면서도 동시에 당혹스러운” 일이다.4) 이것은 영성에 대한 
많은 관심이 바른 영성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은 현대의 이런 영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고조의 현상에 대해 영성적 관심은 
고조되었으나 영적 갈망에 대한 바른 길을 구하지 못하여 영성이 모든 제도적 기관을 
빠져나와 “공중에 흩어져 있는(in the air)”상태라고 지적한다.5) 유진 피터슨의 지적
은 지금의 영성에 관한 현상을 잘 반영한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우려처럼 영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착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영성을 
가장한 ‘영적 유사품’들이 현대인의 삶에 무분별하게 파고들고 있다. 예를 들어 명상, 
요가, 정신치료, 자연요법, 뉴 에이지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형적 영성이 영성의 
본질인양 오도되고 있는 것이다.6) 그래서 오늘의 우리 시대는 자칫 ‘영성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보인다. 무엇이 바른 영성인지 길을 잃게 만들고, 영성의 참된 본질을 발견
하지 못하고,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방황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영성에 대한 오용은 기독교 안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최근 교회 
내에서도 영성신학, 영성목회, 영성 리더십, 영성지도, 영성형성, 영성훈련, 영성 세미
나, 영성수련, 영성학교, 영성개발 등의 영성이란 단어가 들어간 수많은 용어들이 홍
어로서의 ‘영성’이란 용어의 활발한 사용, 셋째로 20세기 후반의 문명에 전환의 일종의 패러다
임의 전환의식 속에서의 인간의 자기 각성에 의한 더 근원적인 인간됨을 성취하려는 세계적
정신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3)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 1998), 15.
4)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375에서 재인용.
5) Eugene H. Peterson, 현실, 하나님의 세계 (Christ P lays in Ten Thousand P laces: A
Conversation in Spiritual Theology), 이종태, 향혜원 역 (서울: IVP, 2006), 25.
6)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9). 27-29.
3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영성의 통전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
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개인화와 다원성을 표방하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적인 
환경은 기독교 영성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보다는 영성에 대한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이해를 조장함으로써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7) 
 따라서 필자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단편적 이해들을 살펴보고 영성적 전통의 
큰 틀 안에서 이 흩어진 영성적 관심들을 종합하여 통합적이며 통전적인 영성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건전한 목회를 위해서는 통합적 영성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것이 필
수불가결하다. 왜냐하면 통합적인 영성 패러다임이 없이 수행되는 목회는 어느 한쪽
을 희생시키고 다른 한쪽에 집중하는 기형적 목회,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목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영성을 삶과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오류나 영성을 
소유의 개념으로 삼아 그릇 오용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추구하는 영성은 균형과 통전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기독교 영성은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추구하는 영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성(totus Christus)과 전인성(totus homo)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통합적인 영성 패러다임이 어떻게 건전한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생활 영성
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지와 이를 가능케 하는 통전적 목회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전제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문헌 연구
를 통해 성경적인 통전적 영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둘째는 역사적 
연구, 즉 교회사를 통해서 영성을 연구하고 특히 통전적 영성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
7) 필자가 언급한 ‘기독교 영성에 대한 파편적 이해’란 영성의 통전성과 전인성이 고려되지 않
고 어느 한 관점에 지나친 강조점을 둔 형태의 영성적 관점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종말
론적 관점에 집착한다던지, 제도적이고 기구화된 형식적 예전에 지나친 강조점을 두거나, 극단
의 사회적 개혁적 관점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한 극단의 특성에 전체의 초점을 둔 형태의 영
성을 말한다.
4이다. 셋째는 신학적 연구를 통하여 통전적 영성이 목회의 건전성에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기독교 영성으로 좁히고자 한다. 특별히 성경적 영
성이 논의의 핵심 주제다. 성경적 영성은 기본적으로 통전성이 그 핵심이다. 여기서 
통전성(wholistic)8)은 통합성(integrated), 포괄성(comprehensive), 전체성(holistic)
의 세 가지 의미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성의 균형과 조
화를 강조하기 위해 전체성에 보다 무게를 둔다.9) 이것은 곧 영성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단면만을 취급하는 단점을 지양하고 영성을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틀, 즉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영성을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영성의 시대적 특징들을 보다 더 큰 범주 안에서 파악하고 취급
하고 적용하고 평가하는 일도 포함한다.
2. 연구의 전제
통전적 영성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첫째, 삼위일체 모두를 
강조하는 삼위일체적(Trinity-centered) 영성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성은 하나님
의 자기 계시인 삼위일체의 빛 안에서 더 분명하고 확장된 풍성한 구조를 뛰게 된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다양한 양극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10) 
둘째, 그리스도 중심적인(Christ-centered) 영성이다.11) 이는 기독론적 관점으
로  영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신학과 진리의 바른 길이었듯이 참된 영성 
역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12)
8) 조은하, “통전적 영성교육연구-일상생활의 영성을 중심으로,” 27. 통전성은 헬라어의 holon
에서 기원하였고, 우주가 통합된 형태로 전체로 이루어져 사실상 이러한 전체는 부분의 합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9) Fritjot Capra,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Belonging to the Universes), 김재희 역 (서울: 범
양사출판부, 1997), 65. 전체성은 개별 요소간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 모두가 내면적으
로는 하나로 이어진다는 관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 해당되는 그리스어인 holos(온, 모든)
에서 유래하는 ‘holistic,’ ‘holism,’ ‘wholeness’ 등을 뜻한다. 이에 대한 적당한 우리말 표현을
서강대 김영덕 교수는 ‘옴살’이라 하였는데, 모두가 ‘한 몸 같이 가까운 사이’라는 순수 우리말
뜻으로 해석했다.
10) Simon Chan, 영성신학(Spiritual Theology), 김병오 역 (서울: IVP, 2008), 56.
11)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19.
5셋째, 종말론적(Eschatological) 영성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고 하셨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하셨다. 예수의 가르침과 선포, 사역과 삶은 철
저히 종말론적이었다. 기독교 영성에서 그리스도의 재림(παρουσία)과 심판, 하나님 
나라 도래라는 종말론적 전망을 도외시한 채 통전적 영성의 이해는 불가능하다. 지상
명령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란 종말론적인 관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넷째, 전인성(全人性)중심의 (Wholeness-centered) 영성이다. 바른 영성은 인간
의 지성, 감성, 의지에 상응하는 전인적인 존재(holistic being)의 기능과 연관되며 영
혼의 전체적 성품인 전인격성을 깊이 고려한다. 인간은 육체인 동시에 정신이며 영혼
이다. 인간의 행위는 육체적, 심리적 혹은 영적 범주로 나눌 수 없다. 통전적인 영성
은 기독교 영성을 인간의 삶의 한 단면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차원을 포용하는 포
괄적인 의미 안에서 규정하며, 영성의 의미를 협소화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포괄적이
며 존재론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바른 영성은 삶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 통합적이란 용어는 전인적인 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공동체적(Communal) 영성이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나
타난다.13) 영성은 개별적으로만 존재할 수 가 없다. 바른 영성의 길은 공동체와 더불
어 존재하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조율되고 적용되고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영성
이 성과 속의 이원론으로 구분되어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을 거부하며, 일상과 신앙, 삶
과 영성에서 하나의 일체를 이룰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공동체를 통한 통합적 영성
을 추구할 것이다.  
여섯째, 선교적(Missional)영성이다. 교회사에서 영성은 아무런 영향력 없이 존
재해 온 적이 없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 해왔고 영
향력을 미쳐왔다. 영성은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선교적 
명령에 관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곧 재림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관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경험한 영성은 곧 주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론
12)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383-84. 기독교를 성부교나 성령교라 하지 않고
성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성을 통해서만 올바른 하나님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3)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9), 46.
6적 신앙으로 비롯되어 하나님 나라 선교의 역량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늘날도 모든 선
교적 에너지의 근본에는 깊은 영성적 동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적 영성
을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Holy Spirit-centered) 영성이다.  
바른 영성은 인간의 훈련과 노력 그리고 아울러 성령의 활동의 조화와 균형의 차원에
서 이해하는 것이다. 영성은 인간의 훈련이나 노력의 산물만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인 역사하심과 깊이 관계한다. 통전적인 영성의 관점은 신비보다 성령의 역사 활동에 
보다 무게를 둔 것이다. 또한 이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놀라
운 일을 수용하는 은사주의적 차원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은사주의 역시 기독교 
영적 전통의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제 3 절 연구의 개요
이 논문은 7장으로 구성된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영성신학의 방법론들, 범위, 그리고 영성신학의 최근 경향들
과 영성 신학의 재 문제점들을 연구할 것이다. 
3장에서는 영성신학의 흐름에서 교회사에 나타난 각 시대적인 영성적 특징들과 
변화를 추적해 볼 것이다. 여기서는 각 시대적 영성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계점을 
분석함으로서 영성의 통전적 시각의 필요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4장에서는 현대 이후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성적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포
스트모던 시대의 영성적 환경이 어떠한지를 추적해 봄으로 통합적 영성을 위한 절실
한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통전적 영성의 가능성을 이끌 수 있는 지금까지 주장되어온 신학적인 
구조들을 점검할 것이다. 영성은 단지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만이 아닌, 전 우주적인 
구원의 전체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바른 영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신학적인 구조와 영
성적 방법론들을 살펴보고 통합적 영성을 위해 필자가 주장하려는 통전적 영성이 가
능한 신학적인 틀을 소개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성경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영성적 구
조를 위한 한 모델이 제시될 것이며, 이는 신․구약 성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7중심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성경의 요약이 되는 ‘복음적 핵심’과 우리의 실천적 부분
의 핵심이 되는 ‘계명적 핵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통합적 영성을 위한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6장에서는 통전적 영성 패러다임의 목회적 적용 연구를 위해서 ‘복음-계명’적 
핵심의 영성 패러다임 구조와 목회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구원, 경건, 이웃사랑, 복음
전도,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의 연관관계성을 살펴봄으로서 통합적인 영성적 틀이 얼
마나 영향력이 있는 구조인지를 분석하고 각 영역의 실천적 방안을 탐색해 보려고 한
다. 
7장은 결론으로 영성신학에서 통전성이 얼마나 건전한 목회적 실천에 중요한지
를 결론적으로 밝히려 한다. 
8제 2 장 
영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영성이해의 재 문제들
1. 현 시대적 상황과 영성의 혼돈
오늘날 영성의 주된 특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이비 영성의 범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4) 오늘날에는 종교는 거부하면서 영성은 선호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이 늘고 있고, 종교 없이도 내적 주관과 경험적 확증에 호소하는 영성이 등장하고 있
어 참된 영성에의 추구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최봉기는 영성의 혼돈을 지적하며 오늘날 ‘영적 유사품’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지
적했다. 이런 영적 유사품들에는 명상, 요가, 자기 소원성취를 위한 주술적 기도, 자연 
치료법, 정신 치료법, 운동요법, 뉴에이지 운동, 뉴 스타트 운동, 투시나 최면을 통한 
전생 체험 및 치료, 대중심리학을 이용한 삶의 개선 및 성공비결, 자기 개발 기술, 심
리적 통찰 등의 심리요법, 동양적인 것에 대한 선호로 인한 동양적인 사고와 삶의 방
식의 추구, 가이아(Gaia)15)개념의 재등장 등이 있다. 그는 종교적인 요소와 결합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와 혼합적인 종교형태를 갖는 영성의 혼돈상태를 지적했으
14) Eugene H. Peterson, 현실, 하나님의 세계, 35. 피터슨은 영성이 불명확성을 띠기 쉬운 탈
선의 길을 걷는 것에 관해 지적하면서 첫째, 엘리트주의적 태도로 흐를 위험, 둘째로 체험을
우선시 해 성경에서 탈선할 위험, 셋째로 영성이 문화가 주도하는 의제 설정에 끌려 다니다가
복음적 특성을 잃고 상실될 위험, 넷째로 신학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하나님의 더 넓은 지평을
잃어버릴 위험을 지적했다.
15) 신승환, “현대문화에서의 영성(靈性)론 연구,”하이데거연구 제15집 (2007년 4월), 577. 가이
아(Gaia)는 자연세계의 통합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연결시키는 이론인데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J. Lovelock)의 학설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구의 생태계
를 거대한 살아있는 신비로운 고대의 여신에 비유하여 설명한 이론이다.
9며 이런 것들이 매우 과학적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과학도 초월하고 종교도 능가하는 
초 과학적, 초종교적 영성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16) 이정석도 
해방의 영성, 저항의 영성으로부터 여성운동의 영성, 동성애의 영성, 켈트 영성, 심지
어 종교 다원적 영성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영성의 남용을 지적한다.17) 유진 피터슨
은 오늘날 영성 행세를 하고 있는 종교심리학, 자아개발, 신비적 실험, 실속 없는 경
건의 모양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영적 공허를 매우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영성을 스스로 만들어 내도록 권유 받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지는 영성은 중독, 관
계파괴, 소외, 폭력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한다.18) 
아울러 포스터모던 시대의 특징은 도덕적 기준에 대한 새로운 상대주의, 객관적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 다문화주의 등의 영향으로 여러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과 선택으로 인한 범신론적인 영성과 뉴에이지 철학과 기술의 만연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영향 아래서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경험, 감성, 
신비, 그리고 직관 등을 통한 신앙의 형태를 중시하게 되었고,19) 이에 따라 아메리칸 
원주민의 영성, 동양의 신비주의 영성, 힌두교 명상기법, 이교상징주의, 무당 의술, 우
주적 자각을 일깨우는 기술, 다양한 요가 등은 누구에게나 장려될 수 있는 영성 활동
이 되었다. 문화적 상대주의, 다윈주의, 자연주의, 다신주의, 세속화, 실용주의, 뉴에이
지 운동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에 대한 성경적 이상과는 완전히 모순된다. 그에 
더하여 서구의 물질주의와 소비자중심주의는 물질축재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
다. 
이러한 영성의 혼돈 현상들은 참다운 영성에 대한 재발견을 요청하고 있다. 영성
에 대한 깊은 대중적 관심의 고조는 교회 내에서도 영적 회복에 대한 깊은 갈망과 바
른 영성에 대한 구별과 대처를 일깨우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성의 혼돈 속에서 
바른 영성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전적인 복음적 영성을 통해서 “진
리의 영과 미혹의 영”(요일 4:6)을 구별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책임과 의무
16)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27-42.
17)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375.
18) Eugene H. Peterson, 현실, 하나님의 세계, 25-26; Eugene H. Peterson, 이 책을 먹어라
(Eat This Book: A Conversation In the Art of Spiritual Reading), 양혜원 역 (서울: IVP,
2006), 42.




“영성(靈性,spirituality)”이란 개념은 간단히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영성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여 개념의 정의에 있어 학자들 마다 해석
과 적용범위가 다르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폭넓고 다양한 맥락에서 취급되고 사용되었
다. 영성은 각 시대마다 일정한 기준과 지표가 없이 이해되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아
울러 “영성”이란 용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영성이란 
말 대신 성경에는 ‘영’(spirit)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나타난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
라고 말한다(요 4:24). 그러므로 인간이 경험하는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약에서 영을 뜻하는 “루아흐”(x ;Wr ,rûach)는 바람, 숨, 호흡, 생명의 원리, 사람
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그 의미와 사용이 광범위하며 하나님의 영의 활동으
로서의 창조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구속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을 
활동 속에서 영성을 확인할 수 있다.21) 신약에서 영은 “프뉴마”(πνεύμα)로 불리며 구
약의 ‘루아흐’의 의미를 계승한 말로 ‘바람’, ‘숨’, ‘생명’, ‘영혼’의 의미와 함께 변형된 
의미로 ‘영’, ‘이성’, ‘하나님의 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약에서는 성령의 
활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발전되었다.22) 신약성서 중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을 대비시킴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성품
을 역설하는데, 바울에게서 영적이란 의미는 물질과 대립의 개념으로서의 영이 아니
라 ‘성령을 따르지 않음’과 ‘성령을 거스린 자신의 의지나 욕심’을 육적이란 말로 표현
하였으며 영적이란 곧 ‘성령을 따름’에 강조점을 두었다.23) 
“영성”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5세기 초에 리에츠라는 지방의 감독이었던 
20)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19.
21) F. Brown, S. Driver, and C. Briggs,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78), 924-926. (이하 BDB로 줄여 표현함)
22) Gerhard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5), 6:332-451. (이하 TDNT로 줄여 표현함)
23) 정용석 외 5인,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출판사, 2007), 22. 정용성에 의하면 사도바
울은 영적인 것은 물질과의 대립 개념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고 보고 있다. 고
전 2:14, 롬 8:5, 갈 5:16-18을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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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스투스(Faustus of Riez)이며, 그는 “영성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라”(Age ut in 
spiritualitate proficias)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영성을 뜻하는 라틴어 ‘spiritualitas’ 는 
사도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 “성령을 따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24)  
그 후 9세기 풀다(Fulda)의 수도사인 칸디두스(Candidus)가 ‘spritualitas’를 
‘corporalitas’ 또는 ‘materialitas’ 즉, 육체성과 물질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
는데, 이것이 영성이라는 말이 육체성과 물질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전초
가 되었다.25) 후에 12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 개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영성”이란 단어의 본격적인 사용은 17세기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는 하나님의 눈에 전해지는 것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감각을 벗어나는 ‘영혼의 내적 
수련들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뜻, 즉 ‘경건한 종교적 삶’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26) 
종교개혁자들은 영성을 가톨릭적인 용어로 보고 “경건”(piety), “헌신”(devotion), 
“완성”(perfection)이란 용어로 이를 대치해서 사용하였다. 또한 중세적 영성의 특징
인 수덕주의와 신비주의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펠라기우스적인 것으로 
보고 영성을 열정주의, 도덕폐기론, 너무나 신비적인 것에 몰두하는 정적주의
(Quietism)27)로 이해하여 세속을 벗어난 현실도피로 인식해왔다. 이런 영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영성이란 단어는 개신교 전통에서 오랜 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20세
기 초부터 다시 활발히 사용하게 되었다.28) 
24) 정용석, “기독교 영성 연구,” 대학과 선교 제15집 (한국대학선교학회, 2008년 12월), 14.
25) 정용석 외 5인, 기독교 영성의 역사, 23.
26) Charles Andre Bernard, 영성신학(Teologia Spirituale), 정체천 외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44.
27) 정적주의(Quietism)란 생활을 단련하여 체계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인간 노력의 유익함을
부정하는 영성적 경향으로 평범한 영성생활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활동에 따르는 수동성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신비 인식을 중요시한다. 이것의 대표자들로는 13세기 “자유정신의 형제들”과
16세기 “계명파” 그리고 특히 몰리노스(Molinos,1628-1696), 페투루치(Petrucci)와 같은 17세기
정적주의 거장들과 후에 페늘롱(Fenelon, 1651-1715)와 마담기용(Madame Guyon,1648-1717)등
이 있다. Charles Andre Bernard, ibid., 48-49.
28) 정용석, “기독교 영성 연구,” 14; 정용석 외 5인, 기독교 영성의 역사, 25. 20세기 초부터
영성이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서론부분의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의 각주 2)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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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영성이란 말은 폭넓게 받아들여지며 개인의 내면 뿐 아
니라, 인간의 삶 또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서 삶 자체(life itself), 삶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적, 정치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29) 이처럼 과거에 단지 종교생활에 적용되었던 영성이란 말이 최근 사회 문화적 
운동이나 혹은 특정한 관심사에 적용되면서 영성은 ‘실재’(real)로 여겨지는 모든 것
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소위 소그룹영성, 결혼영성, 독신생활영성 
같은 것들에 까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30)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영성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권유하며 자신의 특정한 대의명분과 관심사
를 ‘영성’으로 묘사할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영성은 중독, 관계 파괴, 
소외, 폭력 등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게 되었다.31) 이처럼 지나치게 폭넓은 인간 삶의 
전반에 “영성”을 도용하는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정용석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때 영성은 세 가지 개념으로 통용되
었다고 보았다. 첫째, 플라톤의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영성을 물질과 대립되는 개념으
로 이해하여, 육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억제함으로 영혼이나 정신적인 것을 고양하
는 심령주의(spiritualism)로서 영성을 이해했다. 둘째, 영적인 세계 (spiritual world)
를 사모하는 마음 혹은 영적인 세계를 중시하는 마음과 입장을 영성 혹은 영적인 것
으로 이해했다.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영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 세속을 벗어나 은둔생
활을 추구하며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도피주의(escapism)를 낳았다. 셋째, 영
성을 인간의 이성과 구별되고 인간 한계를 넘어선 어떤 심리적 흥분과 무아지경의 상
태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입장에서 열광주의(熱狂主義) 혹은, 열정주의
(enthusiasm)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32) 이와 같이 영성의 한 측면에 집중하여 다른 
부분을 부정하는 것도 온전한 영성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영성의 개념이 다양하고 폭넓다고 해서 그 본질과 기준이 모호한 
모든 것을 영성으로 볼 수는 없다. 필자는 영성을 지나치게 넓게 보아서 인간사 전반
에 영성을 갖다 붙이는 오류와 영성의 한 측면에만 집중하여 다른 영역을 부정하는 
29) 정용석, “기독교 영성 연구,” 17.
30) Simon Chan, 영성신학, 17
31) Eugene H. Peterson, 현실, 하나님의 세계, 25.
32) 정용석 외 5인, 기독교 영성의 역사,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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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영성의 전인성이 절
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이 경우 영성의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적 차원
까지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기독교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인
의 개인적인 만남과 체험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또 영성적 삶이란 모든 영역
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 반응하는 삶으로서 영혼 전체의 성품을 가리키는 
종합적이고 전인격적인 개념이 된다. 기독교 영성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지을 때 영성이 지닌 그 의미의 협소성, 다시 말해 수덕적(修
德) 차원에 한정된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의 통전
적인 인간성의 추구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체성과 
관련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영성에 대한 현상학적 측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확장된 의미에서 진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중심으로 한 공
동체의 역사성과 함께 ‘받는 것’(given)에 대한 신실함 즉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3) 
영성은 하나의 개인적이며 고립된 초월적 경험으로만 아니라 공동체적, 사회적, 
문화적, 우주적 영역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바른 영
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상황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기독교 공동체
가 전수하려는 이야기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영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지 않고 기독교 공동체의 존폐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해답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다.    
3. 영성(생활)과 신학의 통전적 합일
영성과 신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18세기 이
전에는 교리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등과 같은 신학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심
지어 스콜라 철학적 방법을 사용할 때조차도 자신들의 연구를 영성훈련으로 생각했었
다.34) 영성사를 보면 스콜라주의 이전에는 영성학만 있었고 이론적인 의미에서 영성
33) Simon Chan, 영성신학, 18.
34) Charles Andre Bernard, 영성신학, 83. 스콜라 거장들에게 있어서도 신학은 신앙의 이해
(intellectus fidei)에 대한 개인 차원의 훈련으로 간주되어 영성생활과 분리되지 않았다.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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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수도원적인 삶에 실제적인 덕이 되
고 유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 신학활동이 허용되었으며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활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35) 원래 모든 신학은 영적인 것이어야 했고 순수한 학
문적인 신학은 아주 생소했으며, 신학자체가 영성훈련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나
오고 그 경험에 대한 성찰이 하나님의 대한 깊은 지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성과 신학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
(Charles Andre Bernard)의 지적과 같이 신학이 여러 과목으로 분화되고 발전되면서 
점점 더 추상적인 성격을 띠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멀어져 간 것과 맞물려서 영성 
생활은 갈수록 더 확고하게 독자성을 얻으며 내적 생활의 영역으로 빠져들어 갔다고 
불 수 있다.36) 
중세이후 영성이 특정 성직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면서 신학은 상아탑 안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사변을 통한 메마른 학문이 되었고, 평범한 신자들과 분리되어 그들
의 신앙 체험과 생활을 반영하고 선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37) 
또한 근대에 이르러서는 내적 생활에 대한 몰두와 더불어 종교개혁과 데카르트 
철학의 영향으로 인한 개인권리의 주장으로 인해 내적이고 영적인 생활은 공동체적 
신앙생활로부터 유리되었다. 현대에는 신학의 세분화와 과학적 문화의 복잡성의 영향
으로 영성신학의 전문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신학의 교리에는 새로운 역사적이
고 해석학적인 사변적 문제가 첨가되고 있으며, 영성 신학은 심리학이나 심리적인 특
성에 대한 의존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영성사를 추적하면서 신학과 영
Chan, 영성신학, 19.
35) 유해룡, “고대와 중세 시대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출판사, 2007),
123-124 참조. 게르송(Gerson, 1363-1429)의 저서 신비 신학에 대하여(On Mystical Theology)
에서 영성학적 방법론과 스톨라주의적인 신학방법론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스톨라 신학
은 외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하는 반면 영성신학은 내적인
효과 즉 내적인 신의 임재 경험을 그 근본자료로 한다. 둘째, 스톨라주의는 이성을 의지하고
감정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성신학은 정의적(情意的, affective)인 면을 소중히 여긴
다. 즉 지성적인 이성보다 마음의 이성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스
콜라주의자들은 이성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영성가들은 사랑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보다 훌륭한 길이라고 믿는다.
36) Charles Andre Bernard, 영성신학, 84
37) 정용석, “기독교 영성 연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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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의 통전적인 합일이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이몬 찬(Simon Chan)은 그의 영성신학에서 영성은 살아있는 실재인 반면에, 
영성신학은 그 실재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과 형식화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실천에 관련된 신학적 연구로 보았다.38) 조던 오먼(Jordan Auman)은 영성신학에 관
해 정의하기를 영성신학은 신적 계시의 진리와 각 개인의 종교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초자연적인 삶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침을 명확하게 나타내며, 
영혼이 영적 생활을 시작해서 완전함에 이르기까지의 진보 과정을 설명하는 신학의 
한 분야라고 하였다.39) 이후정은 영성이란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기초와 원천이 되
는 생명 있는 본질을 뜻하며, 신학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반성과 인식을 거쳐 이해의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40) 한편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신학)
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영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교회 공동체가 기울
이는 주의를 영성신학으로 보고 있다.41)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는 그의 영성신학에서 
영성신학은 계시 원리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연구하고 그 점진적 발
전을 기술하며 그 체험의 구조와 법칙을 파악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분과라고 소개한
다.42) 부이에(Louis Bouyer)는 영성신학이란 믿음의 대상을 연구하는 교리신학이나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윤리신학과는 달리 수덕적이고 신비적인 삶, 다시 말해서 종
교적 실천과 체험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고 보았다.43)
이러한 영성신학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은 결국 영적체험과 학문적인 작업이 별
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 하나가 된 실체임을 암시한다. 이에 대하여 사이몬 찬은 신학
과 영성이 분리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영성신학은 영성생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38) Simon Chan, 영성신학, 18.
39) 사이몬 찬은 오만의 정의에 관해 분석적으로 취급하며, 오만의 정의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
었다고 본다. 첫째, 영성신학은 초자연적인 삶의 본질을 정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
게 된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며, 이는 구원과 성화의 사역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다. 둘째, 초
자연적인 삶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침을 명확히 나타낸다. 셋째, 영성신학은 영혼이 그리스
도인의 삶의 시작부터 완전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설명한다. Simon Chan, 영성신학.
21-22. Jordan Aumann, 영성신학 (Spiritual Theology),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1989),
25.
40) 이후정 외 5인, 기독교 영성의 역사, 12
41) Eugene H. Peterson, 현실 하나님의 세계, 24
42) Charles Andre Bernard, 영성신학, 98
43) 이후정, 이주연 편, 기독교의 영적 스승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8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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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학의 영적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
다.44) 이처럼 영성에 바탕을 두지 않는 신학은 생명력과 설득력을 지닐 수 없으며, 
영성생활 역시 신학적 연구와 인도를 받아 바른 길을 갈 때에만 극단적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또는 열정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순기능을 행하게 된다. 
제 2 절 기독교 영성의 뿌리
1. 기독교 영성의 원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근거와 출처를 두며 성경은 영성의 
원천적 자료(primary source)가 된다.45) 루터의 ‘오직 성경으로만’(sola scriptura)은 
종교개혁적인 모토일 뿐 아니라, 기독교 영성의 관점에서 매우 합당한 근거와 기준이 
된다. 류기종은 성경이 영성의 근거가 되는 것에 관해 성경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 주
제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형성)과 증진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46) 최봉기 또한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
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47)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의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은 영성의 근거이자 보고이며 출처가 된다.
기독교의 영성 이해와 실천의 역사 역시 기독교 영성 논의의 부차적인 자료가 
된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영성’은 고정적이고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
로 표현된다. 우리는 종종 영성이라 하면 일상을 벗어난 신비체험을 연상하기 쉽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종교적인 희열이나, 황홀경험 같은 종교적인 깊은 체험만을 영성
이란 말로 오용하기도 하고, 속세를 벗어난 수도원적인 삶을 연상하는 금욕적 생활, 
신비체험, 기도훈련과 경건훈련, 극기 같은 것을 영성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런 편협 
44) Simon Chan, 영성신학, 20. Jorden Aumann, 영성신학, 30-36은 영성신학의 자료를 일차
적으로 성경 그리고 전통, 영성사, 개인의 체험과 심리학의 여러 분야와 같은 순수한 경험적
자료들이라고 보았다.
45) Leonard Doohan, “Current Trends: Scirpture and Contemporary Spirituality,”
Spirituality Today (Spring 1990) 42/1: 62-74. ; Bill J. Leonard, ed., Becoming Christian:
Dimensions of Spirituality Form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1990), 32.
46) 류기종, 기독교 영성 (서울: 은성, 1997), 11.
47)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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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관점의 몇몇 특성이 영성으로 요용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는 영성의 통전적 
성격을 무시한 왜곡된 영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
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구약 성경의 영성이해를 살펴보고 아울러 영성의 개념을 
성경과 시대적 상황과 신학적인 흐름을 따라 추적해 보면서 통전적 영성의 관점을 살
펴볼 것이다. 
2. 구약성경 속의 영성의 개념
구약에서의 영성 이해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다.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혼돈된 수면위에 운행하시고 있었고(창1:2),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다(창 1:2-2:3, 2:4-17). 특별히 인간에게 그의 숨(영) (x;Wr,
breath of life)을 불어넣어 인간을 살아있는 ‘생령’이 되게 하셨고, 인간의 영성적 활
동을 가능하게 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hY")x; vp,n<ï)이 되었다(창 2:7)”는 말씀을 통해 인간은 육체와 생명이 다 같이 하나
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육체와 생명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합하
여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영: x;Wr)이 육체에 침투하여 인간, 즉 생령
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48)
영이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과 영으로 교통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창
6:3, 창 41:38, 출 31:3, 민 11:17).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영(The Spirit)으로서의 하
나님과 영적 성품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구약의 영성이해의 근간이 됨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설명된다. 구약에서는 
‘영성’이라는 독립된 개념은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인간의 반응, 의식, 응
답, 변화 등과 같은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개념으로서의 영성이 나타난다.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적 차원의 의미를 내포한
다.  
구약에서 영을 의미하는 낱말인 “루아흐”(x;Wr, ruach)는 약 389회 나오는데 그 
48) 구덕관,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94.; 조은하, “통전적 영성교육 연구-일상
생활 영성(everyday life spirituality)을 중심으로,” 36. 여기서 ‘생령’은 Nephesh hayyah로 ‘목
숨’을 의미하는데 희랍적인 개념의 영육 이원론으로 구별된 뜻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숨을
가짐으로 살아있는 실체가 된 존재로서의 영육이 하나인 온전한 인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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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13회 가량이 바람(ἀήρ, "air")과  같은 자연 세력을 의미하고, 129회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거짓 신들에게 적용하여 사용되었으며, 138회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하나님
의 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49) 그 중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활동성을 살펴보면, 하나
님의 영은 피조물을 창조하고, 소성하고, 해방시키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 유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통전적인 능력과 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실제로 
역사하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활동성은 구약성경 전체에 고르게 퍼져있다. 모세 
오경에서는 창세기1:2,3:6, 41:38, 출 31:3, 민 11:17,11:29, 민 27:18-20등이 대표
적인 본문인데, 이형원은 이 중 창세기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
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이 하나님의 영의 활동성을 강하게 묘
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50) 여기서 하나님의 영(~yhiêl{a/ x:Wrå)을 받는 동사인 
“운행했다”(@xr)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닌 암탉이 알을 품듯 땅을 감싸고 통제하는 행
위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인격적 활동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시편 104:30의“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
이다”를 통해서도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음을 볼 수 있
다.51) 창 6:3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의 인격체이자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 속에 내재해 오셨음을 암
시한다. 시편51:10,11절의“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
한 영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쫒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는 윤리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만
49) BDB 924-926. 구덕관, 구약신학, 69-86을 참조하라. 바람 같은 자연 세력(창 1:2; 8:1; 출
10:13; 14:21; 민 11:31; 겔 13:13; 27:26; 왕상 18:45; 신 32:11; 사 7:2), 인간의 호흡 작용(창
2:7; 6:3; 욥 33:4; 합 2:19; 겔 37:6, 8-10, 14), 사람의 영(왕상 10:5; 욥15:13; 21:4; 잠 14:17; 미
2:7; 왕상 21:4), 하나님의 영(욥 34:14; 시 104:29; 시 33:6; 출 15:8; 삿 3:10; 왕하 19:7; 민
27:16) 등을 의미할 수 있다.
50) 이형원,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영성: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영성 회복을 위한 구약성서적
제언,” 성경과 신학 Vol. 49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9), 9-12.
51)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성경과 신학 Vol. 4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1987), 171-17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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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간이 육체를 따라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영이 그들로부터 떠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52)
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활동성 중 사람과 관계된 영역에서는 하
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 즉 선택적인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더불어 신
적행위로 인도하시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나타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
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창 41:38의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하나님
의 영을 가진 자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 명철과 지혜 있는 자로 활동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출 31:3의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
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에서는 ‘충만하
다’(alem')는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격적인 내재성보다 은사적인 면을 부각
시키고 있다.53) 이에 관련해서 구덕관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람
에게 전달하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 때 나타나는 효과는 활력, 황홀경, 지도
력, 지혜, 착상(영감,감화), 좋은 인간성 등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54) 
이형원은 구약성서의 하나님의 영의 활동성에 관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하여  적
절히 언급하고 있다.55)  첫째, 하나님의 영과 그의 영에 감동한 자 사이에는 친밀성
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의 인격적이고도 초월적인 존재로서 개인
과 공동체에 임재하여 그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신다(창 6:3, 사 34:16, 미 3:8, 사
61:1, 겔 3:12, 시 51:11). 
둘째는 하나님의 영의 거룩성이다. 하나님의 영은 육체적 소욕대로 사는 노아 시
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한 사울을 떠나고자 했으며, 죄악에 빠진 이
스라엘과 유다에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언자들을 보내고 회개를 요청하
셨다. 또한 다윗은 범죄 후 자신에게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말라(시 51:11)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와 같은 성경의 여러 증언들은 하나님의 영의 거룩성을 증거하고 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의 주권성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52) 이형원,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영성,” 10;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173.
53) 이형원,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영성,” 11.
54) 구덕관, 구약신학, 77-80.
55) 이형원, Ibid.,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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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실 일들을 소개하는 이사야의 예언(사 28:6, 32:15-17), 바벨론 포로 중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들어 올려 유다와 바벨론에 오가게 
만든 사건(겔 3:12, 8:3, 11:1), 마른 뼈들의 소생을 가능케 하는 주체로서의 하나님
의 영의 활동성(겔 37:10,14), 만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에 관한 요엘의 
예언, 솔로몬 성전의 재건의 역사도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으로 가능하다는 스가랴의 
예언 등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과 개인의 삶을 주관해 온 주체라는 점
을 부각시킨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제공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다양성과 목적에 관한 것
이다. 만물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 꿈을 주고 해석케 하는 능력, 지혜와 
총명과 자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는 능력, 백성을 이끄는 지도력
과 행정력, 재판과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능력, 포로된 자, 갇
힌 자, 가난한 자를 섬기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
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거룩한 사명을 깨닫
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경우 온 세상에 공의를 베풀고(사 42:1), 가난한 자, 마음
이 상한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
께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사 61:1-3).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의 활동성에서 지도자들의 영성회복의 중요성이 발견된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들과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들이 죄악에 빠지고 세속
화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이 잘 나타난다(호 4:6, 미
3:11-12, 렘 2:8, 겔 22:23-31, 34:1-6, 습 3:1-4, 말 2:8-9).
이처럼 구약전체에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 밖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온전한 영
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언급될 때는 능력에 강조점을 두며, 하
나님의 영이 인간 내면에 침투하면 각양각생의 능력과 힘과 활동성으로 표현되는 것
으로 이해하였다. 즉 특수 임무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인간에게 강림하여 생명
을 창조하거나 소생시키고(사 32:15-16, 44:3, 겔 36:25, 욜 3:1f), 공의와 자비를 
가져오며(사 32:16), 즉각적이고도 자발적인 충성을(사 59:21, 시 143:10), 탄원과 
찬양심을(슥 12:10, 시 51:17), 하나님의 지식을(겔 39:29)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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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구약전체에서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성에 관계됨을 알 수 있다. 
 
3. 신약성서 속의 영성의 개념
 신약에서 영을 나타내는 단어인 "프뉴마"(πνεύμα)는 구약의 “루아흐”를 계승한 
용어로서 바람, 사람 속의 생명과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신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종말론적 선물, 지혜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구약에 비해 훨씬 실
체적이고 분명하다.56) 신약에서의 영은 무엇보다 ‘성령’(Holy Spirit)으로 지칭된다. 
이는 예수님의 세례 시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으
로도 지칭되며,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활동과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적 사역과 깊은 관
련성을 갖는다. 
신약에서의 영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그리고 사역에 절대적으로 
연관되는데, 그리스도의 탄생,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은 성령의 
활동과 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자신이 영성의 원천이 된다.57) 또한 신
약의 영은 부활하신 주가 그의 교회에 주시는 영으로 이해되며 그리스도의 자신의 활
동의 대행자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영적 활동이 메시야적 목표를 지향하
고 있었으며, 신약에서는 이것이 메시야적 목표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야로서 영의 활동의 원천적 구현이며 모형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
도는 영성의 원천이며 구현으로 나타나 기독교 영성의 궁극적 모범이요 모형이 된다. 
그리스도가 영성의 원천일 때, 기독교 영성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영성을 재현시키는 일이 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감(imitation)이 기독교 영성의 목표가 
된다. 
또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며 새롭게 태동한 신앙공동체
를 돌보기 위해 부활하신 주가 약속하신 영의 활동인 “프뉴마”가 강조된다. “프뉴마”
56) TDNT 4:359-364, 397.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복음에서 ‘영’은 철저히 특별한 행위를 수행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57) 예수 탄생에서(마 1:20), 시험에서(마 4:1)세례에서(막 1:10), 치유와 축사 및 능력 행함에서
(막 1:24, 2:7, 5:7, 7:34....)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령의 활동은 보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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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활하신 주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선물과 관련된다. 공동체 위에 약속된 성령
의 기름부음은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로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구현과 맞물
려있다. 공동체를 위한 성령의 보증과 강림은 구약에서의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적으
로 주어졌던 은사와 능력과 힘을 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종말적이고 우주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에서의 영의 활동은 철
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와 보증, 그리고 새롭게 태동한 신앙공동체의 
강화와 확장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복음의 전파와 선교의 활동에 초점이 맞
추어진다.
신약에서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몸과 영혼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영적 인간과 육적 인간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을 통하여 설
명한다(고전 2:14-3:3). 바울에게서 있어 영적인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며, 
육적인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울은 영과 육을 말할 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대립을 말하는 이원론적 의
미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르거나 거부하는 두 가지 삶의 길을 말하고 있다(롬
8:5-14; 고전 3:1-3; 갈 5:16-26).58) 바울에게 있어서 영성은 성령을 따르는 삶에 
강조점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지속
적인 회복을 위해서 발전적인 형태로서의 영성발달(spirituality development)에 초점
을 둔다. 바울 외에도 신약의 여러 서신들은 영성발달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59)  
이상과 같이 신·구약 성서 전체는 영성의 원천적 자료로서 영성에 관한 통전성을  
지지해주고 있다. 영성은 온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며 하나님의 숨(영)을 
부여 받아 영적본질이 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성질’들을 내포하고 있
다. 신·구약의 영성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속성과 더불어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대상으로서의 인간 속에 나타나는 창조적이고 구속적
인 목적성과 관련되어 형성, 발전, 구체화되어왔음을 살필 수 있다. 신·구약 성서 전
58) 정용석, “기독교 영성연구,” 13.
59)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벧후3:19
에는 영성발달을 촉구하는 “자라가라”는 명령이 등장한다. 로마서 8:29에서는 신앙인의 공통목
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임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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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영성은 고정되고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론적 목적을 향해 발전
되고 변화되어왔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이루려는 구속론적 목
적에 맞게 통합적이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필자가 제시한 영
성의 통전적 성격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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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각 시대의 영성적 특징
기독교 영성은 교회사를 통해서 발견(發見)되고 발전(發展)되고 심화(深化)되어 
왔다. 기독교 안에는 풍성한 영성적 전통이 있으며 그 전통은 오늘의 우리의 시대와 
신앙을 위한 충분한 자산이며 오늘을 위한 기독교 영성의 부차적 원천(源泉)이다.60) 
기독교 내에는 각기 다른 신학적 강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영성이 있으며, 
각 시대마다 나타난 영성적 특성들은 각각 그 자체의 독특한 구조 내에서 가장 중요
한 관심사라고 인식하는 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정석은 전체적인 교회사에서 영성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개관하였
다.61)  초대교회는 매우 급박한 종말론의 대망 가운데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었고 
매우 이상적인 영성을 가졌다고 본다. 이 초대교회는 차차 정치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를 거치면서 발생한 박해와 핍박을 견디는 가운데 사막이나 동굴, 혹은 오지에 칩거
하면서 수도원적 영성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수도원의 영성은 중세에 이르러 신
비적 영성운동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수도원영성의 이원론적인 극단적 경향성은 차자 
생활 속의 영성을 강조하는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 모방운동(Devotio Moderna)
으로 새롭게 일어나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정석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영성 운동이 발생
했다고 본다. 그 첫 번째는 경건주의 운동이다. 경건주의 운동은 17세기 개신교회가 
이성과 교리 중심적인 정통주의에 치우치자 반동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성경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강조하는 경건생활을 추구하였다. 이 흐름은 후에 존 웨슬리를 
60) 여기서 부차적이란 것은 성경이 영성의 일차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
61) 이정석, 현실 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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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한 감리교회의 부흥운동과 미국의 대 각성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데에 중요
한 영향을 끼쳤다. 두 번째는 19세기의 자유주의의 영향 하에서 슐라이에르막허의 보
편적 종교성의 신학에 기초한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영성으로서, 윌리엄 제임스가 종
교경험의 다양성에서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이용하여 신비한 종교적 경험들을 강조한 
것이다.62) 마지막은 20세기 초에 발생한 오순절운동으로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를 
강조하며 신비적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정석의 분석은 영성적 흐름을 
매우 큰 틀에서 개괄적으로 이해한 한 예이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매우 다양한 영성의 형태가 존재하였기에 각 
시대마다 일어난 영성적 특징을 간단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그러나 각 시대적인 특성들을 분석하여 유형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시도는 영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통전적인 영성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시
도가 아닐 수 없다. 
영성은 단지 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긴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
성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살피는 일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바른 
영성을 찾기 위한 매우 유익한 길이다. 이제 각 시대적 영성의 특징들을 더 깊이 분
석적으로 살펴보고 영성의 형성과정과 각 시대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자.  
제 1 절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
초대 기독교 역사는 넓게는 100년경부터 600년경까지를 말하는데, 본 논문에서
는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까지로 취급하여 다루고자 
한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흔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63) 초대교회의 영성은 
전체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서 하나의 모델(model) 혹은 패턴(pattern)을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 영성이 이론과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음의 체험과 복음의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이 체험이 곧  
62) 이정석, 현실 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367.
63) Justo L.Gonzalez, 초대교회사(The Story of Christianity),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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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organism)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
존을 누리는 신앙공동체로서 순전성을 지니고 있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 등장하게 
된 초대교회는 활기차고 능력 있는 영성을 가진 공동체로서 강력한 기도와 구제와 봉
사, 복음의 전파와 성례전의 이행, 종말론적 의식이 강한 영성의 모형적(模型的)성격
을 갖추고 있었다. 어쩌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모형을 가장 두드러지
게 닮은 영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용석은 이런 초대 기독교 영성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
은 매우 타당한 분석으로 간주된다.64) 그의 분석에 의하면 초대교회 영성은 첫째, 종
말론적 영성(eschatological spirituality)이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παρουσί
α) 대한 급박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심판과 
부활이 곧 있을 것이라는 신앙에 철저히 근거하여 살았다.  
둘째, 예배적 영성(liturgical spirituality)이었다. 초대 교회에서 예배란 곧 그리
스도와 함께 그 임재를 누리며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날마다 최후만찬을 기념함
으로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며, 현존을 체험하는 복음적 증언, 기도, 찬송, 평화의 
입맞춤, 애찬, 성찬을 통하여 예배적 영성을 유지하였다. 
셋째, 공동체적 영성(communal spirituality)이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의식, 공
동소유,  환대, 구제헌금 등을 통해 강력한 공동체의 영성을 실천했다. 
넷째, 순교적 영성(martyrdom spirituality)이었다. 초대교회가 심각한 박해의 상
황에 직면하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순교야 말로 진정으로 그리스
도를 본받는 길이란 의식이 깊게 생겼으며, 더 나아가 순교는 현세에서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다섯 번째, 수덕적 영성(修德, ascetic spirituality)이었다.65) 초대교회는 그리스
도인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순례로 보고 수덕적 노력과 훈련을 통해 덕을 쌓
는 삶을 중요시 하였다. 
64) 정용석 외 5인, 기독교 영성의 역사, 34-66.
65) 필자는 본 논문에서 수덕(修德, ascesis)을 연습, 훈련을 뜻한 용어로 신앙과 영적 삶을 진
보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말로서의 방법론적인 “영적수련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해하고 사용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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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먼(Jordan Aumann)은 초대교회의 영성적 특징을 위의 관점들에 덧붙여 그리
스도 중심적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66)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이 예수의 직접적
인 증인들에 의해 생생히 증거되었고, 함께 그리스도 재림을 갈망하였으며, 실제로 예
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이 체험되었다. 초대교회는 예수는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에 현존하는 실재라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영성의 특징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오먼
의 지적과 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또 종말론적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본다. 그 이
유는 초대 원시 기독 공동체의 영성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현존적 체험과 더불어 종말
론적인 기대와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기대와 전망
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고유한 영성적 특징을 나타내며 다른 시대와는 구별된 영성
적 일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초대교회의 영성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종말론적 특성과 
더불어 일상과 영성을 구분하지 않는 통전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예:행 2:42-47). 초대교회 영성은 또한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에 대한 의식이 
지배하였으며 이 확신은 오순절의 실재적인 성령의 역사의 경험에 의해 더욱 강화되
었다. 초대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영적 활력을 가지고 고난과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
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해 삶
과 영성이 온전히 하나 된 조화와 균형의 영성인 통전적 영성의 모형(模型)을 보여주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초대교회 영성의 형태를 통전성이 가장 건전히 이루어
진 이상적인 형태의 영성으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통전적 영성의 조건
으로 제시한 모든 요소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2세기 교부들의 영성
속사도 시대(post-apostolic age)67)는 1세기말 사도들이 순교이후 2세기 말엽의 
66) Jordan Aumann, 카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Christian Spirituality in the Catholic
Tradition), 이홍근, 이영희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7), 39-49 참조.
67) 속사도들은 성경을 제외한 기독교의 가장 초기 저작물을 남긴 이들로 150년 경까지로 그
들이 남긴 저작들은 제2세기에 등장한 기독교 변증가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
28
공교회(Catholic Church)로 넘어가는 과도적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기독교가 로
마제국 안으로 또는 그리스-로마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시대였다.68) 조직적인 박해는 사라졌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과 함께 임박한 종말론은 후퇴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종말론은 피안적 성격으
로 변화되었으며, 종말의 환경이 공동체를 벗어나 개인주의화되거나 심령주의로 변해
가는 영성적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69)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생명력 넘치는 유
기체로서의 교회가 이제는 직제를 중심한 하나의 기능적이고 구조화된 모습으로 변화
되어가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정체성의 변화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2세기 후반이 
지나자 교회는 그 자신을 가리켜 공교회(公敎會, Catholic Church)라고 부르기 시작
했다.70) 이런 교회의 내적인 변화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복음이 헬라문화권
에 접촉하면서 일어났고, 영성의 변형은 영지주의(Gnosticism)와 몬타니즘
(Montanism), 마르시오니즘(Marcionism)의 위기를 겪으면서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의 가장 강력한 내부의 적은 무엇보다 헬레니즘적 영-육(靈肉)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Gnosticism)였다. 이들은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어떤 일에도 관여하
지 않으며, 인간의 육체는 이 세계의 일부이고 무용하며 죄악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
비한 영적 지식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수의 몸은 진짜 살과 피
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가현설(假現設)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지주의는 초대기독교의 
원형적 영성을 흩트려 놓는 큰 도전이 되었다.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저스틴(Justin), 이레니우스(Irenaeus 136-202), 터
툴리안(Tertullian) 등이 활동하였는데, 그 중 이레니우스는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는 영지주의 극복을 위해 크게 노력하였으며 영지주의가 필연적으로 이원론이나 범
신론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한 후 ‘만유 총괄 갱신설’(the theory of recapitulation 
엡 1:10참조)등의 종합적인 기독교 신학의 제시에 공헌했다.71) 그는 지식만이 구원의 
68) 정용석 외 5인, 기독교 영성의 역사 , 32.
69) Williston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강근환 외 4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69.
70) Ibid., 83. 이 말은 보편(universal), 정통(orthodox)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교회는 이제 보
통 ‘카톨릭’ 교회로 표현되었다. 교회가 그 이름에 맞는 특색을 갖춘 것은 160-190년 사이로
이제 주교의 권한이 강화되고 신조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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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길이라는 영지주의의 주장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과 사
도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식 대신에 공동체의 교제를 강조하였는데, 
구원을 지적인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을 피하고 교회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하
며 영성에 있어 인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 대신 공동체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영성이 
인지적 측면으로 제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영성이 개인주의화에 되는 것에 
대한 제동이 되었다. 결국 이레니우스에게 있어 바른 영성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
도적 권위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종말론적 지향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으
로 보았다.
영지주의는 분명 초대교회 영성의 통전성을 약화시켰고 기독교 영성을 변질시켜 
극단적 개인화된 영성의 길을 열어놓았다. 영지주의는 지금도 현대적인 옷을 갈아입
고 자주 나타나는 잘못된 영성의 형태임이 분명하다.72) 
이 시대의 통전적 영성의 위협은 마르시온(Marcion)운동에서도 나타났다. 마르
시온(Marcion) 운동은 당시 고조되고 있던 율법주의에 대한 항거라는 명분으로 일어
났으며 이 세상의 신과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자비의 신을 대립시킨 극단적인 이원
론을 주장하였다. 이 운동은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으
로서 기독교를 사변적인 영지주의 이론을 내포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그 역사적 배경
에서 분리시켰으며 육신의 실재성을 부인하고, 구약과 창조의 하나님을 저능한 신으
로 비판하였다. 또한 물질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아 금욕생활을 강조하였으며, 육식이
나 성교는 창조신의 손에 놀아나는 것으로 보았다.73) 이 운동은 통전적 영성의 빛에
서 볼 때 삼위일체의 일체성의 부인, 전인적 특성의 부인,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경향
과 현실 세계의 무시 등이 문제시되었다. 
교부시대의 또 다른 위협적 요소는 몬타니즘(Montanism) 속에서도 나타났다. 
170년경에 발발한 이 운동은 자칭 ‘새 예언운동’(New Prophecy)이라 불렸으며, 세상
의 종말이 임박했고 엄격한 금욕생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74) 몬타니즘은 영지주
의 유입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는데,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율법주의적인 금욕주
71) Jordan Aumann, 가톨릭의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52; 류기종, 기독교 영성, 39-43 참조.
72) Eugene H. Peterson, 현실, 하나님의 세계, 117-118. 영지주의는 현대적인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데 유진 피터슨은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73) Williston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65-66.
74) Tony Lane, 기독교 인물사상사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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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였다. 결혼은 필요하지 않으며 가능한 오래 금식하고 순교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을 성령의 대변인으로 자처하여 세계 종말의 임박을 경고하고 
프리기아(Phrygia)에 곧 설립될 하늘의 예루살렘에 신도들이 집결할 것을 촉구하였
다.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독신, 금식, 일체의 육신으로부터의 절제 등을 내
용으로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실행을 강조하였다. 몬타니즘이 영지주의를 반대한 
것과 회중의 성결성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나친 종말 사상
과 예언의 강조로 인한 현실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적 삶의 추구는 영성의 균형을 상실
한 일면을 지닌다.75) 
또한 이 시기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들였던 헬라의 이원론적인 영향과 신 플
라토적인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우주론적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상승
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클레멘트와 오리겐 등에서 나타난다.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150?-215)는 고대 교부들 중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였는데, 그의 제자 오리겐(Origen, 
185-254)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형성하였다.76) 이들은 철학이 기독교 신앙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며, 철학도 로고스의 
활동과 내용을 지닐 뿐 아니라 신적 기원을 지닌다고 보았다.77) 그는 완전한 그리스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Pistis)과 지식(Gnosis)이 공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신적지혜(로고스)가 인간을 모든 허물과 약함에서 해방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인도한
다고 보았기에 신적지혜(Logos)에 관한 관상을 중요하게 여겼고, 모든 앎 가운데 자
신을 아는 일이 가장 위대하며 앎은 곧 되어짐의 근거로 보았다. 그는 영적 성장을 
위해 3가지 성장 단계를 제시하는데,78) 첫째, 마음의 정화(purification)로 이것은 자
75)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435;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
니케이션, 2009), 109-112 참조. 몬타니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 개혁운동의 성격을 가
진다. 이 운동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새로운 예언 운동’으로 교회의 제도화에 대한 반발이
며, 교회 내의 직책이 고정화 되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교회 내분의 형식주의와 세속성
에 대한 반발로 영적 능력보다는 신학적인 지식에 더 중요성을 둔 것에 반발해 초대교회로 돌
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임박한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영적 계시에 관한 과장
된 신비주의로 예언과 황홀경에 빠진 지나친 은사를 강조함으로 배척받게 되었다.
76) Cheslyn Jones ed. The Study of Spirituality, 112
77) Tony Lane, 기독교 인물사상사전, 40; 류기종, 기독교 영성, 45.
78) 류기종, 기독교 영성, 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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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을 죽이는 일로 욕망을 제어하고 극복하는 길이다. 둘째, 
영적조명(illumination)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도덕적 삶과 자기포기를 통한 영
혼의 정화와 맑음, 그리고 참 지식인 신적지혜(Logos )를 얻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합
일의 삶(life of unity)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연합된 단계의 
조회된 삶,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기도생활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클레멘트는 영성의 중요한 개념들인 초탈, 즉 자기
포기(무정념: apatheia)와 영적 성장의 단계, 기도의 중요성을 통해서 영성신학의 기
초를 놓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리겐(Origen,185-254)은 최초의 기독교 조직신학자로 알려진 인물로 신구약
성경 거의 전부에 걸친 주해를 하였다.79) 그는 성경해석에 있어 ‘우의적’(allegorical)
해석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성경말씀은 문자적 의미(literal), 도덕적 의미(moral), 그
리고 영적인 (spiritual)의미인 삼중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80), 문자적 의미는 인간
의 육신에, 도덕적 의미는 영혼에, 그리고 영적 의미는 인간의 심령 곧 영성에 해당된
다고 보았다. 
그의 영성신학의 주제는 인간의 영혼의 ‘하나님께로의 상승’에 관한 것으로서 인
간의 영적 성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윤리적 단계로 그리스도
인은 영적 성숙을 위해 순수하고 깨끗한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동시에 영적 성숙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단
계의 초점은 몸으로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 단계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은 잠언이며, 문자적·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둘째 단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과 사물에 대한 깊은 인식의 단계로, 모든 피조물은 궁극적으로 무이며 
79) Cheslyn Jones ed. The Study of Spirituality, 116; 이후정, 이주연 편, “오리겐의 영성”,
기독교의 영적 스승들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7), 54-85를 참조. 조은하, 통전적 영성교육 연
구, 60. 조은하는 이 오리겐의 영성적 특징에 관해서 초대교회의 영성적 특징들이 인지적인 차
원과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특수하고 부분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특정 계급만
이 지향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양상을 갖게 되었으며, 영성이 이원론적인
측면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후정 이주연 편, 기독교의 영적 스승들, 73. 정욕석은
오리겐의 영성신학의 내용은 수덕주의(asceticism)와 신비주의(mysticism)라고 보며 그의 영성
은 초대교회 영성의 특징이었던 순교 신앙을 견지하면서 수덕적 삶과 신비적 삶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으며, 후에 나타난 수도원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80) Cheslyn Jones ed., ibid.,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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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직관이다. 이 지식을 붙잡는 인
간 기관은 혼(soul)이며, 우리의 기억, 지성, 의지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의 성경의 핵심적인 책은 전도서다. 셋째 단계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관한 직관의 
경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합일의 경험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지식은 ‘천상의 지식’으로 우리
는 영(spirit)을 통해 여기에 도달한다. 성경으로는 아가서가 중요하고, 영적인 목표는 
‘아파테이아’(apatheia), 즉 삼위일체에 완전히 흡수되어 더 이상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념(passions)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관상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에 들어가 순수한 사랑과 행동하는 자비의 삶을 행하는 것이다.81) 
그는 인간 영혼의 상승과 영적 성장 및 완성을 강조하였으며, 영성의 최고 단계에서
의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였다. 
오리겐의 영성적 특징은 영성의 형태를 죄와 정욕과 싸우며 도덕적인 완성을 이
루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영성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로고스와 합일을 추구하는 신비적 영성적 특징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혼의 
상승에 관한 오리겐의 가르침에는 세례, 성찬, 영적 투쟁, 순결(virginity), 기도, 순교 
등의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신인식과 하나님과
의 교제를 위해 순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이 심오하게 표현되어 있
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부들의 영성의 종합적 특징은 희랍철학, 특히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아래서 기독교 신앙을 우주론적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상승에 맞추
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82) 이것은 초대교회의 원형적 영성과 복음적 진리가 헬라 
문화 속에 전파되면서 재해석된 영성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초대교
회가 가졌던 통전적 영성의 건전성이 흐트러지고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한 영육이원론
의 영향에 따른 전인성이 흐트러진 영성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
별히 기독론 논쟁에서 나타난 유대교 단일신론적 ‘양자설’과 헬라적 이원론에 바탕한 
‘가현설’은 영성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영지주의 또한 극단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적 
81) 류기종, 기독교 영성, 51, 54; Richard J. Foster & Gayle D. Beebe, 영성을 살다: 기독교
영성회복의 일곱가지 길 (Longing For God), 김명희, 양혜원 역 (서울: IVP, 2009), 34-37.
82) 정용석, “기독교 영성 연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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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의 길을 열어놓아 영성과 삶의 일치를 추구했던 초대교회 영성의 통전성의 상실
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좀 더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 극단적 금욕, 혹은 율법적 금
욕을 추구하는 이원론적 도피주의나 은둔적 금욕의 형태가 생겨났으며, 물질을 죄악
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개인적 수도의 강화를 통해 고행을 추구하는 
금욕주의나 신인합일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로의 길을 열게 되었고, 이는 다시 특별한 
영적인 깊이를 추구하였던 공동체적 수도형태인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으로 서서히 연
결되게 된다. 특히 클레멘트와 오리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무정념상태의 신적 합일
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영성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런 초대 교부
들의 영성은 통전적 영성의 측면에서의 종말론의 약화와 피안화를 가속시켰고, 동시
에 공동체의 약화를 통해 개인적 측면이 강화된 심령주의적 측면을 영성에 깊이 끌어
들이게 되었다.  
제 3 절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적 전통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내의 공인된 종교가 되면서 시작된 교
회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신앙과 영성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영성을 요구하게 되었
다. 박해는 사라지고 교회는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어 세속적 권위를 습득하게 되었으
며, 제국의 보호와 특혜까지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신앙의식의 약화는 
영적 위기감을 초래하였다. 기독교가 급속도로 대중화되면서 이전의 순수와 순전함을 
잃어갔고 희생과 순교의 영성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외적인 순교가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순교로서의 수도적 삶에 대한 강력한 의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3
세기 말 그리스도인들이 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노력은 사막교부들의 금욕적 
수도주의 영성생활로 나타났다.83) 이러한 경향은 4세기에 수도원 운동을 통해 더 뚜
렷이 나타난다. 
수도원 운동은 이집트(나일강 유역), 시라아, 파레스틴 등지의 황량한 광야와 계
곡에서 성행하게 된 은자, 숨은 기도자와 수도자들의 영성운동이다. 이들은 제도권의 
83) Jordan Auman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Christian Spirituality in the Catholic
Tradition), 이홍근, 이영희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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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부터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한 참 신앙을 추구한 자발적인 수도사들로서 
사막의 교부들이라 일컬어졌는데, 성 안토니(St. Anthony), 파코미우스(Pachomius), 
마키리우수(Macarius), 에바그리우스(Evagrius), 그리고 존 카시안(J. Cassian)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처음 수도사들로서 생활방식은 특히 절제, 동정, 금욕의 삶으로 
나타났다.84) 
안토니(Anthony of the desert : 251-356)는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최초의 수도
자로 묘사된 인물로서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시조(始祖)라 볼 수 있다. 그는 부자청
년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마 19:21)에 감명을 받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
산을 스스로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심하고, 270년부터 이집트 사막에서 금
욕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가장 엄격한 자기 부정을 실행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으며85) 
마귀와의 처절한 싸움을 싸웠고 영혼의 숨겨진 심연을 거쳐 시련을 이기고 그리스도
의 의한 승리를 경험했다.86) 그의 이상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
으며 독거생활(eremitical life)의 모범을 통해 수도정진의 성화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 후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에 관해 저술한 안토니의 생애는 최초의 수도원 전기로
서 원시 수도 생활의 형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후에 어거스틴에게까지 영향을 주었
다.87) 
안토니와 같이 홀로 은둔하며 수도하는 방식(독거생활: eremitical life)과 파코
미우스(Pachomius, 290-346)88)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도하는 방식인 공동생활적 수도방식(공주(共住)생활:coenobitic life)은 계속적
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89) 공동체 형태의 수도운동은 흔히 “수도원적(coenobitic)"이
라 불리는데, 이“공동생활”(Coenobitism)이란 말은 koinos(comun, 함께) 와 
bios(vida, 살다)를 의미하는 두 개의 헬라 단어에서 온 것이다.90) 즉 공주생활이라 
84) 수도사(monk)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고독(solitary)”를 의미하는 모나코스(monachos)에서
연유하였으며 이들은 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떠나 고독을 찾는 것이었다.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220 참조.
85) Wiliston Walker,세계기독교회사, 146; Cheslyn Jones ed., The Study of Spirituality, 125.
86) Cheslyn Jones ed., The Study of Spirituality, 126. Jesús Alverex Gómez, 수도생활역사
(Historia de la vida religiosa) I , 강운자 역 (서울: 성바오로, 2001), 134.
87) Jordan Auman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60; Jesús Alverex Gómez, 수도생활역
사I, 133-135 참조.
88) Jesús Alverex Gómez, 수도생활역사 I, 146-157.
89) Jordan Auman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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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이런 공동 생활적 수도운동(공주수도원 방식)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공동체의 
질서와 규칙에 의해 순종하는 삶을 우선시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훈
련함으로 홀로 수도함으로 겪는 유혹과 시험, 질병과 재난 등으로 부터 현실적인 보
호와 도움을 받았으며, 서로의 수고와 덕행을 봄으로 서로를 고무했다.91) 수도자들이 
안정적으로 수도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파코미스식 수도원은 큰 인
기를 모아 무려 그 숫자가 7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후에 서방 교회 수도원운동의 형성
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파코미우스 수도사들의 일상생활은 노동과 예배로 구성되었는데, 파코미우스는 
경건생활의 이상으로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채택하였으며 가장 힘든 
일을 직접 수행함으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었다.92) 모든 수도사들에게는 신실한 규
칙 준수가 요구되었는데, 그 규칙은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발전에 유익한 것이었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획일성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파코미우스와 그의 추종
자들은 교회의 공직을 맡지 않았으므로 이들 가운데는 안수 받은 사제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토요일 날이면 근처 교회를 방문하였으며 주일
날이면 사제가 수도원을 찾아와 성만찬을 집례하기도 하였다.93) 파코미우스 공동체 
생활은 수도원, 규칙, 원장의 세 가지 요소와 함께 후대의 수도원 중심의 공동체 영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94) 
사막교부들의 영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리겐(Oregan)의 수덕적 신비적 가
르침과 안토니(Anthony), 파코미우스(Pachomius)의 영향에 따른 수덕적 영성과 수도
원 영성이 3세기 중반부터 기독교 영성의 강력한 특징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사막교
부들의 수도적 이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단순한 삶의 추구였다. 이들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수도 생활의 모토로 삼았으며, 자기를 제어하여 그리스
도의 인격과 동화되는 것을 수덕생활의 목표로 삼았다. 수도적 영성에 대해 많은 이
들은 지나친 자기 학대와 극단주의적 금욕주의 그리고 현실을 벗어난 삶, 극단주의적 
90) Jesús Alverex Gómez, 수도생활역사I, 153.
91) 정준기, 현대인들을 위한 사막 교부들의 영성, 83; Jordan Auman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
도교 영성, 62.
92)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230
93)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231
94) Jesús Alverex Gómez, 수도생활역사 I,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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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주의와 고행이라는 형태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이후정은 이에 대해 초기 수도
적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말한다. 초기 수도적 영성은 육을 멸시하는 플라톤
주의적 이원론, 즉 영성 생활을 위해 육의 문제를 단순히 천시하거나 무시하고 학대
한다는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몸을 잘 다스리고 순화시켜 정욕의 도구가 되
지 않게 하여 순수한 성령의 역사와 영을 좇는 삶에 지배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요
한 목표를 두었다는 것이다.95) 초기 수도전통이 극단적 금욕으로 인한 이원론적 오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사막의 수도적 영성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
고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수도적 영성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점 더 세상과 구별되고 세속의 문화
와는 차별화된 영성적 특징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또한 통전적인 영성의 시각에서 살
펴볼 때 초기 수도 전통은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수행되었던 성
례전적인 기능의 약화를 가져왔다.96) 이러한 성례전적 기능의 약화는 영성의 개인화
를 초래했으며, 예수의 구속을 함께 나누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종말론적 기능의 약화로 인한 영적 긴장감의 상실은 사회적이고 공동
체적인 책임을 담당했던 초대교회의 영적 통전성의 측면을 희석시켰고, 성령에 의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삶을 사는 영적 다이나믹을 상실하게 만들었
다. 
제 4 절 동방교회(갑바도니아 교부와 희랍교부들)의 영성
    
사막의 은둔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수도적 영성이 콘스탄틴 이후 유약해진 교회 
내에 새로운 신앙적인 헌신과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수도원 운동의 
이상을 대중화시키고 확장시킨 것은 수도원 운동의 모습 속에서 교회에 공헌할 수 있
는 장점과 가치를 발견해 낸 일단의 감독과 신학자들이었다.97) 수도주의의 이상을 성 
안토니의 생애를 통해 소개한 아타나시우스, 파코미우스의 규율집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 교회의 감독이며 정치적인 행정가로서 교회의 제도 속에서 수도적 운동을 수용
95) 이후정 외 5인, “초대 수도원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역사, 77.
96)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231 참조.
97)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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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동체적 형식으로 발전시킨 대 바실리우스(Basil the Great, 329-378) 등이 
이에 해당된다.98) 종종 바실리우스(Basil the Great, Basil of Caesarea, 329-378)와 
그의 친구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330-390), 바실의 동생
인 니싸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331-393)는 갑바도기아 교부로 불린다. 
먼저 대 바실리우스(Basil of Great)는 수도적인 삶에 깊이 빠져 동방교회의 여
러 수도원을 돌아본 후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358년에 이리스 
강변 아네시스에 정착하여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였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수
도원 규율에 관한 것으로 대 규율, 소 규율을 남겼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함께 공동으
로 수도생활을 이루는 이론적 기초를 놓았다.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바실리우스
의 수도 규칙서는 수도의 길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훈련의 지침들을 제공하였으며, 
서방교회 수도양성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99) 그는 수도원주의를 개인적인 
은둔에서 타인을 위한 실천적 사랑을 위한 공동체적인 수도원, 공동체적 삶으로 전환
시키는데 공헌하였다. 그는 한 마디로 수도원을 교회에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인물이
다. 
바실리우스의 동생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332-393)는 희랍 교부
들 중에서 기독론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기독교 영성에 가장 큰 공헌을 인물이
다. 그가 남긴 여러 금욕적 저술들은 초대 수도원주의의 신학적 기초를 놓았다는 면
에서 높이 평가된다.100) 그는 수도와 영성은 신령주의(spiritualism)가 아니라고 주장
98)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233.
99) Jesús Alverex Gómez, 수도생활역사 I, 211. 그의 영향력은 5세기에서 8세기 동안에 생긴
서방의 모든 규칙들에서 찾을 수 있다.
100) 이후정 이주연 편, 기독교의 영적 스승들, 87-107. 그레고리의 영성을 비잔틴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는 모세의 생애, 아가서 주석, 기독자의 삶의 길, 신앙 교육적 기도문, 인간의 창조,
완전에 관하여, 그리고 성 마크리나의 생애 등의 수도원적 영성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그의
작품 기독교적 삶의 양식에서 강조한 주제는 기독교적 삶이란 수도원적인 삶이란 것이다. 그
는 신비적 차원의 천상적 축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단
계는 영혼의 거울(mirror of soul)인 초탈, 묵상, 기도 등 영적 감각의 실행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신적조명(divine illumination)이며, 이 단계에서 이 우주 안에 내재한 ‘신적 아름다움’(divine
beauty)을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단계는 영혼의 어두움인데 심령이 정화된 인간존재가 이성
으론 불가능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이 신적 암흑(divine darkness)에서 인간의 모
든 개념들이 정지됨을 경험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신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성화
(divinization)에 들어가게 되며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합일은 어디까지나 화육된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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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리스도의 화육신학에 근거해 이원론적 기관주의에 빠지는 것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레고리의 중요한 사상은 영속적인 진보와 초월이다. 동방교회의 영성생활의 목
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무한한 진보를 하는 것이다. 그레고리는 영적 진보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성령과 인간
의 자유 의지적 노력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레고리의 영성은 단계와 
정도를 강조하는데, 동방교회는 단계적인 수도생활을 통한 점진적인 정화와 성화를 
수도생활적 영성의 중요한 전제로 삼았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는 부요한 상류층 출신으로 그의 
친구 바실과 함께 교회의 영적 갱신과 수도원 운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신학강
연이라는 다섯 편의 유명한 설교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니케아파의 정통주의를 수호하
기 위한 것이었다.101) 특히 그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형성시키는데 이바지하였는데,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 하나님(God)이란 이름을 사용하였고 신성(Godhead)에 세 위
격(hypostas)의 용어를 사용하였다.102) 그는 특히 오리겐의 영지주의적 묵상에 관심
을 가졌으며 니사의 성 그레고리와 더불어 소위 “학문적 수도생활”을 소개했다.103)
마카리우스(Macarius, 300-390)는 안토니의 제자로 알려진 시리아 사막교부 중 
한 사람으로 이집트의 무명 수사였다. 그의 영성적 글과 사상은 폭 넓은 영향을 미쳤
는데 특히 독일 경건주의와 존 웨슬리에 의해 사랑을 받았다.104) 그의 사상은 죄의 
효력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죄를 심각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인식하
고 완전에 이르는 데는 긴 성장의 과정이 요구되며 세례는 우리에게 ‘완전한 영
상’(image of perfection)을 제공한다고 보았다.105) 그는 특히 영적 성장의 본질적 역
할은 성령이며 은혜라고 이해했다. 그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데 그의 영성에
서는 자유의지와 은총, 영적 체험과 기도, 완전을 향한 영적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강
조되고 있다.106) 그의 책 신령한 설교(Homilies)는 5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령
101) Tony Lane, 기독교 인물사상사전, 64-67.
102) 류기종, 기독교 영성, 64.
103) Jordan Auman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67.
104) 류기종, ibid., 90.
105) Cheslyn Jones ed. The Study of Spirituality, 173-174.
106) 류기종, 기독교 영성,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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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만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영적인 담화와 충고, 가까운 수도사들
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시리아 수도원운동의 결정체로 내용과 틀이 상
징적, 비유적, 은유적이며 영성생활의 내면화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존 카시안(John Cassian: 360-432)은 초기 기독교 영성 운동의 요람지인 이집
트의 수도원 생활에 관한 전문가로서 영성적 이상과 실천적 삶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
력한 인물이다. 그는 417년 경 마르세유(Marseilles)에서 수도원과 수녀원을 설립하
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잔존하는 성 빅토르 수도원, 성 살바도르 수도원이다. 그
는 동방의 영성을 서방에 전수한 영성가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
가받고 있다. 그의 영성 사상은 서방 기독교 영성에, 특히 베네딕트와 서구 수도원 규
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107) 
베네딕트는 카시안의 가르침에 따라 수도원적인 삶의 대강령인 청빈, 순결, 순명
이라는 수도 강령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무소유, 몸과 마음의 청결, 영적 지도자와 그
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 순명은 수도생활의 대원칙이 되었다.108) 그는 이집트 수도원 
운동에서 오리겐파의 이상을 다른 문화권에 전해준 인물로서, 수도원 제도를 기독교
의 이상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세속사회를 건설하는 이성적인 제도로 보았다.109) 
동방교부 중에서 영성사 이해에 큰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인물로 위 디오니시우
스(Pseudo-Dionysius)를 들 수 있다. 그는 5세기 후반 시리아에서 바울의 측근 중의 
한 사람인 아레아바고의 디오니시우스 (Dionysius the Areogagit)라는 이름으로 저술
활동을 한 신비주의 신학자요 수도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희랍 철학적 신비주의, 특
히 플로티누스(Plotinus)의 일자사상, 필로의 유대교적 신비주의, 그리고 기독교 교부
들의 성서적 신비주의를 결합한 기독교 신비신학의 큰 전기를 이룬 영성가이다.110) 
그는 신플라톤적인 형이상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합하여 내면적인 영성의 이해를 긍
정적 신학, 즉 유념적인 길(affirmative theology of kataphatic way)과 부정적인 신
학, 즉 무념적인 길(negative theology or apophatic way)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그
107) Ibid., 148.
108) 유해룡, “기독교 영성의 뿌리,” 교육목회통권 207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연구원, 1993), 56.
109) 유해룡, “기독교 영성의 뿌리,” 55.
110) 류기종, 기독교 영성, 98.
40
는 하나님을 아는 길, 즉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부정의 신학’(apophatic 
theology)의 소개했다.111) 그는 동서방의 기독교 영성과 특히 세 가지 영적 단계의 
해석(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연합의 단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112) 그의 사상
은 중세시대의 보나벤투라나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한 후기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으
며, 루터와 에라스무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도미니크 수도회소속으로 이
단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많은 추종자들을 남겼다. 그의 사상은 성례를 통한 은
혜의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체험에서 내면의 경건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이지적 명
상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방교부들의 영성적 특징은 서방교회의 영성적 특징과는 다르
다. 동방교부들은 인간은 신적인 존재라고 보았는데, 비록 죄로 인해 동물적인 것에 
매여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신화(神化, divinization)개념 때문에 신비
주의가 동방교회의 기본 주류로 발달되었다.113) 동방의 신학은 초기의 공의회114)들에 
굳게 기초한 것으로서 삼위일체론을 강력하게 신봉했으며 이것은 신화(神化), 즉 인
간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의 영적 발달을 중요시했다.115) 그래서 동방은 거룩
111) 최정훈, “기독교 영성의 본질과 이해,” 교육교회 (서울: 장로교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
원) 2003년 9월호, 8; 류기종, 기독교 영성, 100 참조. 이 부정의 신학(Apophatic Theology)은
유념적 방법만으론 하나님의 온전한 일치를 향한 상승에 역부족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속성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비유사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비유사성을 제거하는 방법인 인간의 개념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긍정적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 인간의 지성의 부정, 앎의 부정, 생각의 부정의 길을 통해서, 즉 인간의 진정한 ‘모름’의
자각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쉬운 표현으론 인간의 모든 경험과 사건은 시
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반면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이어서 인간이 경험하는 신적인 요
소는 이미 완전한 순수에 다다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과 단련과정에서 생각,
지식을 비우는 부정(Negation)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112)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87.
113) 최홍석, 인간론, 459-460 참조. 동방교회는 하나님의 승리인 부활이 강조되면서 인간이
거룩해 지는 성화(聖化)를 강조하고,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하면서 신비
주의적 합일을 강조한다.
114)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Thirsty for God: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엄성옥 역 (서울: 은성, 2002), 108. 참조. 초기공의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대
표들이 325년에 니케아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 431년에 에베소에, 451년에 칼케돈에, 553
년에 콘스탄티노플에, 680-681년에 역시 콘스탄티노플에, 787년에 니케아에 모였다. 그 후 로
마 카톨릭은 계속 공의회를 소집했으나 동방 정교회는 그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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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므로 성화를 강조하는 영성이 발달되었다. 
동방교회의 영성은 주로 무정념적 신학(apophatic theology)을 특징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고요함과 침묵이 강조되고 기도 속에서 무정념적인
(apophatic) ‘예수기도’(Jesus Prayer), 정념적(kataphatic)116)인 '아이콘'(Icon)의 사
용, 고요함, 침묵, 신비적 기도를 추구하는 ‘헤시카즘’(짐묵: Hesychia, hesychasm) 
등이 발달하게 되었다.117) 동방교회에서는 영성신학이야말로 진정한 신비를 표현하는 
신학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의 일방적인 독주를 반대했다. 
서방에서 스콜라철학의 발흥 이후 지나치게 이성에만 매달리는 이성중심의 신학적 체
계화는 신학과 신비주의가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동방 정교회
는 신학과 신비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교회의 교리와 신적 신비의 개인 경험을 깊이 
결합시켰다고 볼 수 있다.118) 
아울러 동방교회의 영성은 개인이나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관계성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동방영성의 특징은 통전적 측면에서 볼 때 심위일체의 영성이며, 이러
한 삼위 일체적 영성을 실현하는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예전적 영성이라 볼 수 있
다.119) 이것은 동방영성이 삼위일체의 영성을 중시하는 초기 공의회들에 충실하면서 
115)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109; 최홍석, 인간론, 455-456.
116)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88; Bradley P. Holt, ibid., 102. 정념적 방
법(Katakphatic)은 무정념의 방법(Apophatic)의 반대어이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그려보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디오니시스는 정념의
방법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영성의 길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고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과 합일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의 방법이 필요하다.
117) 예수기도(Jesus Prayer)는 5세기에서 8세기에 동방교회에서 행하여지던 기도로서 기본
사상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5:17)는 말씀에서 온 것으로 자신의 호흡이나 심장고동에 맞추어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름으로 그의 은혜를 힘입는 기도이다. 이것은 삶 전체를 통해
서 드리는 기도의 일상성을 강조한 기도이다. 그 기본 형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
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Κύριε Ιησού Χριστέ, Υιέ του Θεού, ελέησόν με τ
ον αμαρτωλόν)로 인간의 죄된 사념을 제거하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기도이다. Cheslyn
Jones ed., The Study of Spirituality, 176-184.; 류기종, 기독교영성, 103-105;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109-112; 최홍석, 인간론, 455-458 참조하라.
118)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87-488.
119) Bradley P. Holt, ibid., 113 동방교회에서는 아이콘을 예배자가 신적인 것에 참여하는 수
단으로 삼았다. 아이콘을 사용하는 예배는 추론적인 언어 대신 정교한 의식적 몸짓, 상징적인
건축물, 그림을 사용하는 ‘오른쪽 두뇌’ 기도 등을 통한 정념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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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기독교적인 영성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동방영성은 전인성의 측면에서 성육신의 신비와 일치를 중시함으로 예수의 
인간적 본성, 피조세계의 선함의 인정, 그리고 만물의 성례적 특질 등을 고려하는 것 
등을 통한 방법, 즉 인간의 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전인적 측면의 영성을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5 절 서방교회 수도원 전통의 영성
서방교회에서 수도원적 이상을 일반화시키는데 가장 뛰어난 모범을 제공한 사람
은 투우르의 마틴(Martin of Tours)이다. 설피티우스 세베루스(Sulpitius Severus)가 
저술한 성 마아틴의 생애(Life of Saint Martin)는 수 세기에 걸쳐 서 유럽에서 가장 
널리 읽혀진 책이었으며 서방 교회 수도원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영향 가운
데 하나였다.120) 한편 서방 수도원 운동의 개혁자는 베네딕트(St. Benedict of 
Nursia: 480-547)였다.121) 그는 수도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종합적 규범인 
수도원 규율 (The Rule of Benedict)를 집대성하였다.122) 그의 규칙은 모든 수도승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서로 서방 수도승 생활의 초석이 되었다. 123) 
베네딕트는 순종, 침묵, 겸손을 수도원의 세 가지 덕목으로 삼았다. 수도사가 되
기 위해서 규율준수, 가난, 순결(절제, 독신), 순종을 서약해야 하며, 기도와 명상 외
에도 육체노동과 공부를 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생활을 해야 하며, 최소의 것으로 
검소하게 살아야 할 것을 제시했다. 정주(定住)는 베네딕트 수도생활의 기둥에 속하
는 특징이다.124) 베네딕트의 규칙은 프랑크 왕국의 경건한 루이(Ludwig 814-840) 
시대의  아니안의 베네딕트(Bendikt von Aniane)에 의해 단일화된 유럽 수도원의 공
식 규칙으로 사용되었으며, 816년에 이르러서는 루이 황제에 의해서 제국법으로 공표
되었다. 이것은 서방 수도원이 국가와 밀접한 관계을 가지며 국가의 한 기관으로 굳
예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아포파틱 접근방법이다.
120)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 , 234-237.
121) Wiliston Walker, 세계 기독교회사, 147
122) Cheslyn Jones ed., The Study of Spirituality, 150-156 참조.
123) Jordan Aumann,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100.
124) Jesús Alverex Gómez, 수도생활역사 I,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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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개인적인 은둔자들에 의해서 실시되
던 수도형태는 공주형태를 넘어 국가의 기관으로 변화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서방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의 사
상은 중세교회를 지배했다. 어거스틴은 끝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영성을 가
졌는데, 그의 지극한 관심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의 실상이었으며 그가 지닌 영향
력의 비밀의 대부분이 바로 그의 신비주의적 경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125) 어거스틴
에 따르면 인간영혼도 하나님의 실재처럼 무한한 심연의 깊이를 가지는데 이것은 인
간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인
간 영혼의 실상을 아는 일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영혼이 정화되어 우리 속
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와의 연합이 가능
해진다고 보았다. 또한 어거스틴은 영혼 안에 세 가지 요소, 즉 진리(veritas), 사랑
(caritias), 영원성(aeternitas)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세 가지 영혼의 기능으로
서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 사랑하려는 의지, 영원성이 있다고 보았다.126) 
대 그레고리(Gregory of the Great, 540-604)는 교부시대와 중세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후기 서구 교회의 많은 영성적 개념과 용어들을 정립하였
으며, 카시안과 어거스틴의 사상을 종합한 인물로 평가받을 만큼 그의 공로와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는 574년 시실리의 가문 영지에 여섯 개의 수도원을 세우고 가
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신앙에 헌신하였다. 그는 590년 교황으로 피택되어 중앙 집
권화된 강력한 교황정치를 통해 카톨릭 교회가 중세라는 서구 문명 시대를 형성하도
록 하는 주역을 감당했다. 신학적인 면에서 그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해석하여 중세 
전체의 규범적 체계를 확립했으며, 삶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종교적인 삶과 실천적인 
삶의 관계를 바르고 균형 있게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서간집, 대화록, 
도덕율, 설교집 그리고 목회 지침서등을 저술하였다. 그 중에 목회 지침서(Liber 
Regular Pastoralis)는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저작이며 중세 주교들의 교과서가 되었
다.127)  
이상과 같이 서방의 영성의 특징은 수도원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미 존재했던 초
125) Williston Walker, ibid., 165.
126) 유해룡, “고대와 중세 시대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역사, 102.
127) Cheslyn Jones ed., The Study of Spirituality,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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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독교 영성의 특성 중에서 금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을 반복하였으며, 제
도권교회를 통한 예전주의적 영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방교회 수도원 중심
의 영성은 교회사의 전통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기독교의 공인과 박해의 소
멸 등으로 교회가 세속화 되어가는 위기 속에서 이교화와 도덕적 회의로부터 기독교 
영성을 갱신시키는 영적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면적 영성을 추구하며 
자기절제와 자발적인 청빈 등을 통한 희생과 봉사를 통해 영성을 회복하길 원했던 순
결한 신앙적 동인이 강력히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가시적인 거룩한 
교회인 공교회가 주관하는 예전주의적 영성의 중심은 점차 영성에 있어서 의식화와 
형식화 및 제도화를 가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교회의 성례주의에 대한 반동으
로 수도원운동과 신비주의적 영성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수도원 
운동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형성을 위해서 세속을 떠나기를 촉구할 뿐 아니라 세
속적 삶을 경멸하도록 하여 결국 일상 세계와 수도원적 삶이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
도록 하였다. 이것은 통전적인 영성의 관점에서는 영성과 삶이 분리되는 이중성과 이
원론적인 삶의 형태로 통전성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었으며, 전인성의 측면에서도 수
도원의 구별된 엘리트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지성중심의 영성의 길을 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세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방교회는 수도원이 조직화와 함께 그 영성적 탄
력을 잃어갔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 형태의 설립을 야기했다. 
또한 탁발교단을 시작으로 개인적이고 도피적인 성향에서 사회적 봉사를 통해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13세기의 탈발수도승인 프란시스 
교단의 출현과 도미니크 교단의 출현으로 수도원영성은 절정을 이루게 된다. 
 
 
제 6 절 중세 시대의 영성
일반적으로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중세 시대로 분류한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시작된 중세는 1000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 중대한 전환들을 거쳐 왔다. 7세기의 이
슬람의 침략으로 인한 성지점령은 1095-1204년 동안 여러 차례의 십자군 전쟁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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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 요인이 되었다.128) 또한 9-10세기 동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지중해 헬라어 권역 기독교인들과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의 라틴어권역 기독교인
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니케아 신조에 관한 불일치는 이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정치적 경쟁심을 부추겼고 로마 교황의 권위를 더욱 주장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11세기에 서쪽의 가톨릭과 동쪽의 정교회가 분리되었으며, 신학적으로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스콜라 시대가 가속화 되었다.129) 이 시기는 기독교 신학의 큰 핵심 영
역, 특히 이성의 역할과 인간의 논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을 이룬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중세는 서방교회 영성과 관련된 몇 가지 큰 특징들을 남기게 되는데, 최홍석은 
이러한 특징을 네 가지로 잘 언급하고 있다.130) 첫째는 위계적 교회 체제 중심주의이
며, 둘째는 율법주의적 공로주의, 셋째는 스콜라주의, 넷째는 성례전을 통한 신비추구
의 영성운동이다. 그의 지적과 같이 중세는 교황권을 중심으로 보편적 교회만이 구원
의 유일한 구조로 보았으며, 절대교권을 중심으로 교황청은 가시적 통일성에 중점을 
두고 수도원도 교회도 모두 로마 교황청의 관할 아래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스
럽게 수도원도 제도화의 길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획일적 교권 중심의 환
경과 함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시 되
는 공로주의가 교회와 수도원을 지배하면서 교회주도적인 획일주의와 율법주의 성향
의 공로주의적 영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독교적 진리를 철학적 변증
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스콜라주의적 영향으로 이론중심의 지성중심의 신학을 강조하
여 자연신학적 방법론이 극대화되었다. 더 나아가 중세교회의 외형적인 예식적 특징
128) Wiliston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223-231 참조.
129) 스콜라시대는 1300년부터 1500년까지 신학계를 포함하여 지성계를 지배했던 경향을 말하
는데 이 시기는 영성신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스콜라시대의 이론
적 배경은 동서방교회의 분열의 과속화인 십자군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십자군 운동은 동방
의 철학의 유입을 가속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론학문이 생겨나게 되었다. 스콜라주의는 기독
교 신앙적 내용을 이성적으로 검증하는 등 하나님의 존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논리를
빌어서 증명하기를 시도했다. 이것은 각종 학문 활동과 신학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12-13세기의 신학과 영성이 구분되면서 영성적 경험이 전제되지 않는 사변적인 신학활동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 원래 12세기 스콜라주의 이전에는 영성만 있었고 이론적인 신학은 영성과
분리되지 않았다. 당시 수도원은 경건과 삶을 지탱해주고 발전시키는 범위 안에서 신학활동을
허용하였다.
130) 최홍석, 인간론, 46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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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7성례를 중심으로 예전주의와 예배의식화 사제주의가 강화되면서, 형식주의와 
성례지상주의와 함께 성례전에 사용된 물질을 신령화하는 불건전한 미신적 신비주의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중세의 전체적인 특징에 연계해서 수도원 운동의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세의 영성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서방 수도원은 4세기경에 시작된 이래 급속한 
발전을 거치면서 6세기경에는 다양하고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131) 이 시기는 유
럽전체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 시기였으며 선교의 역할에서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큰 업적을 남기고 있었다. 수도원의 급성장은 수도원의 정형화를 가속화했는데, 6세기 
중반 통합된 체계를 형성한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은 프랑크 제국의 카알대제
(Charlemagne,샤를마뉴: 747-814)에 의해 제국 내 모든 수도원을 통괄하는 수도원 
규범으로 채택되었으며,132) 9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베네딕트식 수도원은 서방 수도원
을 대표하는 수도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수도원은 국가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통적인 수도원 개념에서 벗어나 어떤 특정 지역이나 마을 
전체가 수도원화 되어버리는 수도원의 대형화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도시 전체가 
수도원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수도원의 재산과 부는 증대 되었고 마을의 주민들이 
수도원의 경작지를 경작하는 경제 구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중세 봉건제도에서 수도
원이 영주의 역할을 하는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며 자연히 수도원은 정치적 역할을 하
는 정치적 기관이 되어갔다. 이제 수도원은 막대한 부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
사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수도사들 또한 신분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결국 이런 변
화는 수도원이 개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종교적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절실한 개혁의 필요와 더불어 진행된 클루니 수도원의 개혁운동은 유럽전체에 
수도원의 개혁 열풍을 몰고 왔다. 서유럽 수도원의 모체였던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율
은 클루니에 의해 재천명되고 그 일부가 강화되었다. 카롤링거 왕조 후기 봉건적 세
속화 과정에서 클루니 수도원 운동은 종교적 활력을 발휘하여 교회의 내부로부터 개
혁을 촉진시켰으며, 신비적 동방 수도원 생활과는 달리 그리스도교 사회에 대한 공동
131) 최형걸, 수도원의 역사, 268-269 참조.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에서 서방수도원의 일반적
인 특징과 서방수도원의 급속한 확장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132) Bemard McGinn et al eds., Christian Spirituality: Origins to the Twelfth Century
(World Spirituality 16; New York: Crossroad, 1987), 205; Jesús Alverex Gómez, 수도원의
역사 I,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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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점점 더 지향하였다. 10세기 및 11세기 클루니 수도원 운동의 여파는 서유럽 
각 지에 퍼져 나갔다. 당시 클루니 수도원에 속하지 않았던 많은 인사들도 수도주의
적 모범에 따른 교회의 전반적이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연합하였으며, 교회의 수뇌부
에 만연하였던 부정부패와 비교해 볼 때 클루니 운동이야 말로 기적, 새로운 새벽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여기게 되었다.133) 
그러나 이 개혁의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수도사들이 세상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 수도원 자체가 지나치게 세속화되어졌다는 데 있었다. 수도원은 이미 지나치게 
부유하고 비대해졌는데, 장래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고자 하였던 신자들이 막대한 선
물과 유산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수도원의 재산은 계속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 축
척된 재산은 교회 개혁의 방해물이자 개혁의 실패요인이 되었다. 결국 클루니 수도원
과 교회의 축적된 재산은 개혁운동의 실패로 귀결되었고, 이는 보다 빈곤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혁운동을 촉진시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1세기 말 모레스메의 
로버트(Robert of Molesme)가 창설한 시토 수도원운동이다. 
수도원의 개혁은 새로운 형태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도와 체제를 통한 개
혁보다는 오히려 동방 수도원에 더 근접한 은둔과 금욕 고행을 통한 개인적인 신앙개
혁이 가속화되었다. 클루니(Cluny)가 사회나 교회 등 외적인 부분들, 흔히 개혁이라
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면, 시토(Cistercian) 수도원은 수도자들의 
원래 이상인 수도자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길로 다시 돌
아오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134) 이 새로운 수도원의 특징은 침묵과 은둔으로 요
약되는데 이를 위해 많은 수도사들이 황야나 척박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
적인 교제에 힘을 쏟았다.135) 그러므로 이들은 공동생활, 자가 경작을 위한 자급자족, 
규칙을 따른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등을 철저히 지켰다. 시토회는 금
욕적인 삶(수덕생활)의 체험 가운데 신비체험을 영성의 핵심요소로 삼았다. 
클루니와 시토 수도원의 개혁운동은 그레고리 7세(Hildebrand, 1025-1085)에 
의해 교회의 개혁으로 이어졌다.136) 클루니 수도원의 수사였던 그레고리 7세는 교황
133) Justo L. Gonzalez, 중세 교회사(The Story of Christianity),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95.
134) 최형걸, 수도원의 역사, 47.
135) Ibid., 47.
136) Justo L. Gonzalez, 중세 교회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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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후 교회권을 높이고 세속권력에서 교회권을 지켜낸 인물로서, 타락한 교회를 
수도원적 이상을 따라 개혁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종교회의에서의 핵심 논제들은 성
직서임, 교황선출, 종교적 파문과 정치적 면직 교회재산 소유권 등이었는데,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그레고리는 교회가 세속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고 교황권 강
화와 교회의 독립이 급선무임을 절감하게 되었다.137) 또한 클루니 수도원의 ‘개혁운
동’과 시토 수도원의 ‘은둔과 고행의 경건한 삶’은 제도권 교회나 성직자 계급만이 아
니라 각 개인, 즉 새로운 시민계급이 신앙에 눈을 뜨게 하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여 
후에 이들 시민계급이 신앙의 열정을 분출하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2세기 말엽과 13세기 초의 기간은 기독교 영성과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을 
이룬 시기로서 중세시대의 절정기, 즉 가장 크게 발달하고 결실을 거둔 시기로 볼 수 
있다.138) 이 시기의 극적인 사건은 탁발 교단들의 설립인데 이것은 수도원 운동의 역
사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이며 교회와 수도원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구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곤잘레스는 중세 기독교의 특징을 설명
하면서 탁발 수도회의 등장의 원인을 십자군의 원정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라
고 분석하고 있는데,139) 이는 십자군 전쟁 이후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화폐경제의 발
전 및 도시의 성장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전통적 교구목회가 종교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결국 탁발 수도사(medicants)의 활동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탁발수도회에는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시스 수도회, 갈렘 수도회, 어기스틴 수
도회 등이 이에 속한다. 
베네딕트의 규율을 준수하고자 했던 수도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실망한 이들은 다시 금욕적인 이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런 
시대적 요청은 교황 이노센트 3세(Innocent III,  1198-1216)를 통해 자발적 복음과 
사도적 청빈을 실천하는 탁발수도회(Mendicants)조직을 허용토록 했다. 그것은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로 지칭되는 프란체스카 수도회와 또 ‘설교자들의 수도회’라 지칭하
는 도미니크 수도회이다. 탁발수도회는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하고 다른 수도원과 
구별된 청빈과 검소함을 추구하였으며 탁발행각에 헌신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137) 이형렬,“클루니 수도원운동과 그레고리우수 7세의 개혁,” 25.
138) Charles Andre Bernard, 영성신학, 82; Williston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258.
139) Justo L. Gonzalez, 중세 교회사,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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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순응하면서 활동적인 삶과 관상적인 삶을 결합시킨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영
적인 수도를 통해서 얻은 기쁨을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다른 이들과 나누려했다. 금
욕적이고 수도원적인 영성의 흐름 속에서 탁발수도회의 등장으로 일상적 삶과 금욕적 
삶의 일치를 위해 노력한 영성운동이라 볼 수 있다. 
중세시대의 영성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박해시대의 ‘순교적 영성’으로 대변되는 
초대교회의 순교적 영성은 중세시대에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수도원이라는 
형태의 영성으로  전환되었다.140) 에른스트 커티어스(Ernst Curtius)는 ‘중세 기독교’ 
또는 ‘중세의 영성’으로 일컫는 대부분이 실제로는 그 성격과 기원이 사실상 모두 수
도원 기독교 또는 수도원영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간과되고 있음을 강조한
다.141)  
중세 수도원의 영성은 육체와 물질의 세계가 영과 정신의 세계에 비해 열등하다
고 인식하는 플라톤적인 이원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세의 영성은 내면생활을 가꿈으로서 인격적 완성을 추구하는 수덕의 영성이다. 이
것은 전체적으론 영성에서 내면으로만 치닫는 축소적인 영성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데, 하나님과의 신비를 강조함으로 기도, 명상, 금식 등을 통한 영적인 연합을 추구하
므로 다분히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세 수도원주의의 영성의 특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형성을 위해 일상
생활과 분리된 영성적 특징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영
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이 절대적 것으로 인식되거나 영적 혼란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
며, 극단적 주관주의에 의해서 지나치게 강조된 영적 체험이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여
과장치 없이 혼돈을 가져올 위험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도원주의 영성은 수
도원 밖의 세상에는 지극히 제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성으로서 심지어 성직자들에
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상이라는 현실의 토양을 무시한 영성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세 후기에 이르러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교권싸움, 성직매매로 인한 성직
자의 타락, 그리고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영적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속군
주들이 수도원과 제도권 교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수도원의 제도화는 교권
140) 유해룡 외 5인, “고대와 중세 시대의 영성,” 기독교 영성의 역사, 97.
141) Alister McGrath, 종교개혁시대의 영성(Roots that Refresh: a Celebration of
Reformation Spirituality), 박규태 역 (서울: 좋은씨앗, 199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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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영성으로 통전적 영성의 시각에서는 그 균형을 완전히 상실하고 제도적인 영
성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중세의 제도적인 고착은 공교회가 주관하는 
일곱 가지 성례를 중심으로 한 예전주의적 영성으로 고착되어 형식화된 성례 속에서 
영적인 탄력성을 잃고 말았다. 한편 중세 후기 사변적인 스콜라신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과 이성 중심적인 신학적 활동으로 인해 경험에 바탕을 둔 영성과의 조화가 차단
되면서 영성의 통전성이 무너지고 전인성이 무너진 채 지적인 활동에만 지나치게 집
중하는 편향적 영성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7 절 종교개혁의 영성
 
중세의 해체는 르네상스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1337-1453)은 중세 해체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두 나라는 이 전쟁의 비용을 교
회에 물리려 했고, 당시 교황이었던 보니페이스 8세(Bonifatius VIII, 1294-1303)의 
반발과 함께 세속권력과 교황권의 갈등이 시작되었다.142) 약화된 교황권의 몰락은 교
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교회는 절대권위의 교황권이 
아닌 국가권력의 하위에 예속되게 되었다. 이것은 중세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었던 
교황권력과 수도원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다.143) 14세기 수도원운동은 전통적인 형
태를 탈피하여 규범이나 공동생활보다는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명상을 중시하게 되
었다. 청빈과 맨 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강조한 탁발 수도회의 영성은 신비
주의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도미니크 수도회의 강한 철학적 
요소는 신비주의 신학에 작용하여 정적인 형태의 사랑 신비주의(감정적 신비주의)에 
덧붙여 더 강하게 지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지적 신비주의, 즉 본질 신비주의(an 
essence-mysticism)를 탄생시켰다.144) 대표자로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60-1327) 등이 있다. 그는 범재신론에 기초한 신비주의를 주장한다. 이 
본질 신비주의는 당시 퍼져나가고 있던 신플라톤주의 사고 양식을 수용했다고 볼 수 
142) 최형걸, 수도원의 역사, 61-62
143) 수도원제도와 교황제는 중세 종교생활과 사회체계의 두 지주였다. Justo L. Gonzalez, 중
세 교회사, 131.
144)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91;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126;
류기종, 기독교 영성, 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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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변적인 신학운동을 주도해 왔던 스콜라주의가 막을 내리고 서서히 개혁의 바
람이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의 서막에 새로운 평신도 중심의 자생적 영성운동이 일어
났는데, 이것이 바로 데벤터(Deventer) 게르트 그루터(Geert Groote: 1340-1384)를 
중심한 ‘신 경건 운동’(Devotio Moderna, 오늘의 헌신)이다.145) 이 운동은 평신도의 
경건생활과 수도생활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룬 중간체제의 제 삼의 경건운동의 성격을 
띄었다. 신 경건 운동의 영성생활의 핵심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명상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의 주장을 내면적인 자아를 훈련시키기 보다는 지식을 조
직적으로 이용하도록 영혼을 위장시키는 사변적인 유희로 여겨 거부하고, 겸손과 사
랑 등의 도덕적인 실천과 덕을 쌓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공동체적인 규약을 확
립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 정신을 세우는 주요한 생활방식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기
꺼이 고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신 경건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도시 중하층 계급과 농촌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
다. 신 경건 운동은 어느 정도의 반 성직자주의 혹은 반 지성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신 경건 운동의 산물로 가장 잘 알려진 저작은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
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로 이 작품은 신 경건 운동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
요한 자료이다.146) 신 경건 운동은 중세기 여러 가지 외적인 행위로 경건을 정의하려
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경건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운동이며, 분명 중
세 수도원주의와의 철저한 단절이자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고, 인문주의자들과 종
교개혁자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147)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 공동형제단(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을 중심
으로 일어난 신 경건 운동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 종교개혁의 영성적 특징을 한 마
디로 표현하면 영성의 기준으로 말씀(성경)의 권위가 회복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는 종교개혁의 영성의 기초를 네 가
지로 언급하고 있다.148) 
145) Jill Raitt et al eds., Christian Spirituality: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World
Spirituality 17; New York: Crossroad, 1987), 176-193을 참조. 유해룡, “기독교 영성의 뿌리
5,” 교육교회 통권 211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1994년 2월), 64-68을 참조.
146) Jill Raitt et al., eds., ibid., 182-183.
147) Ibid.,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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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종교개혁의 영성은 성경연구에 있으며 이로부터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았다
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으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명제로서 종교개혁은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그 양분을 공급받아 이루어지는 회복, 갱
신 그리고 개혁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전형을 낳게 된다. 이들은 개인의 체험은 주관
적이고 개별적이지만 성경은 객관성이 보증된 공유하는 자료로 보았다.
둘째, 종교개혁의 영성은 인간의 정체성, 순전성 그리고 완전성이 하나님으로부
터 분리된 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리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보았
다.  
셋째, 종교개혁의 영성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성직을 가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이것은 평신도가 하나님의 백
성이라는 관점을 회복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청중은 평신도였지 성직자들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넷째, 종교개혁 영성은 일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그 뿌리를 내리면서 아울
러 그 삶을 지향한다.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매일의 현실 세계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함을 일깨운 것으로 국가와 사회라는 커다란 제도와 더불어 영성의 활동 장
으로서의 가정이 수도원의 자리만큼 중요시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한 가운데 선 인물은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로 그의 관심
사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제도지상주의적, 성례전주의적 접근 방식에 관해 비판하고 
가톨릭주의를 합법화시킨 추상적인 형이상학과 스콜라주의적 신학으로부터 철저히 벗
어나는 것이었다.149)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 지상주의적 가르침의 전형적 
표현이 바로 면죄부라 보았고, 그 속에 있는 객관주의, 타율주의, 형식주의, 합리주의, 
148) Alister Mcgrath,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56-78을 참조하라.
149)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패러다임(Paradigm Shift in the Church), 임원
주 역 (서울: NCD, 2003), 142-143; Richard J, Foster & Gayle D. Beebe, 영성을 살다,
168-169. 루터와 칼빈은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을 강력히 비판하는데, 신학 차원의
성찰과 영성, 머리(이성)와 마음(감성) 사이에 쐐기를 박아 둘 사이를 엄정하게 구별하려고 했
으므로 신학이 인간의 실존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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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을 거부하였다.150)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총의 원리
(sola gratia)에 기초하여 중세의 가톨릭의 공로주의적인 특성을 지닌 금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 영성을 배격하였다. 그는 초기 신학자들이나 신비가들이 자신들의 매개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창조 세계라는 책’과 ‘경험이라는 책’
을 통한 자연 계시라는 개념을 비판하였다.151) 루터는 믿음은 창조 세계에 대한 개인
적인 믿음, 즉 주관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고 성례전을 통해 확
인된 하나님의 뜻, 즉 객관적 계시에 대한 전적인 확신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그러므
로 종교개혁자들은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영성’ 대신 ‘경
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루터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Crux sola est nostra 
theologia)는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영
광의 신학자’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
내신다는 것을 아는 ‘십자가 신학자’ 사이를 구분하였다.152)
이런 루터의 구시대를 극복하려는 개혁적인 노력에 관하여 이양호는 루터는 종
교개혁자로서 중세 신학의 기반을 둔 세 가지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  
보았다.153) 그것은 첫째는 이성 중심의 스콜라 철학의 합리주의에 대해서, 둘째는 경
험에 근거한 신비주의적 영적 경험에 대해서, 셋째는 올바른 행위에 근거한 보편적 
도덕주의에 대해서 극복을 시도했다고 본다. 
루터는 철저히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
하고 ‘의인사상’(롬1:17)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성서의 전적인 수용과 성령의 역사와 
은총의 교리로서만 개인의 구원체험이 가능함을 지적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루터
150)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패러다임, 143. 면죄부는 로마 카톨릭의 제도
지상주의 전형으로 면죄부가 가진 문제점에 관해 저자는 객관주의, 타율주의, 형식주의, 합리
주의, 주술에 관해 말하고 있다. 경건한 ‘잉여선행’이 자신들의 ‘계좌’로, 즉 지불능력이 없는
죄인들에게 옮겨갈 수 있는(실질적인) 보화라는 것이 공공연한 교리로 자리 잡았다(객관주의).
이런 신용의 이체를 교회가 베드로의 후예로서 묶고 푸는 권위를 지닌 교황이 수행하였다(타
율주의). 면죄부는 금전을 지불하거나 명확하게 규정된 실천의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형
식주의). 그 효력은 주관적인 경험과는 독립적인 것으로서(합리주의) 규정된 조건들을 이행함
으로써 효과가 생긴다(주술).
151) Richard J, Foster & Gayle D. Beebe, 영성을 살다, 170
152) Alister Mcgrath,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107-110.
153) 이양호,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기독교사상 1988년 4월호,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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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성에 있어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인간이 주체가 되려는 생각과 성취 지향의 종교
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154) 그러므로 루터는 인간의 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
직자 중심에서 평신도로, 교회의 경건에서 신앙적 삶으로, 교리에서 성경으로 영성의 
중심을 옮겨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영성은 칼빈에 이
으러 조화와 균형성을 회복하여 더욱 완전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영성적 측면에서 칼빈(John Calvin, 1509-1563)은 중세까지 존재했던 하나님과
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화(神化, divinization)의 방법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합일을 통한 칭의와 성화(聖化)를 강조함으로 성경적 영성의 회복의 길을 모색하였다
고 볼 수 있다.155)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견고하게 연결
되어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세 가지 주요 원천에 관해서 언급하
였는데,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타
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보았다.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로서 자연세계는 하
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해했으며,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본성
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보았다.156) 그도 루터처럼 성경을 중시하였는데, 성경의 권
위는 성령의 내적 증거이며 성령의 확증은 성경을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칼빈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인 공동
체 생활을 통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의 소명의식의 실현인 경건의 실천을 중시했다. 그는 매일의 삶속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명상만을 일삼는 실생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수도원주의적 삶을 비판하였다.157)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우리의 ‘놀이 공
간’이며 인간의 실존이 자리하고 있는 장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질에 관해 논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의 일치된 삶을 위해서 순례여
행을 하면서 영적투쟁을 겪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다. 칼빈의 가르침의 중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있었다. 칼빈은 자기와
154) Alister Mcgrath,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133.
155) 임충열, “삶의 체계로서의 개혁주의 경건” (신학석사논문, 총신대학교, 2008), 24.
156) Richard J, Foster & Gayle D. Beebe, 영성을 살다, 188.
157)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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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올바른 관계는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극복과 자기초월로 이해하고 자기 초월은 
이웃과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만물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았다. 158)
종교개혁의 영성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성례의식의 신비, 신앙의 감각적 측면
과 복음의 신비를 강조하였던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종교개혁의 영성은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설명하는 지적 강화를 강조하는 
형태였다.159) 종교개혁 영성의 핵심은 영성의 기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에 뛰어들 수 있는 측면
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성경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
하고 교회의 개별 그리스도인을 갱신하며 세상을 변혁하는 에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
다. 종교개혁의 영성은 ‘영성’이란 말이 흔히 갖는 일상생활과의 분리로 이해되는 것
이 아니라 바울이 이해했던 관점, 즉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생명’이란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이것은 이 땅에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적용되
었다. 종교개혁의 영성의 특징은 성경연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자아갱신, 평
신도를 영성 생활의 중심주체로 설정하고 일상의 신비에 눈뜨게 한 영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세를 향해 적극성을 보인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춘 곳은 국
가와 사회라는 커다란 제도들이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은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의 
현실 세계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되새기게 한다. 루터의 개
혁운동의 결과로 많은 수도원이 해제되어야 했고 수도자들이 추방당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영성을 통전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중세까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일치를 추구하던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
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
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오직 그리스도로(sola 
158) 신경섭, “칼빈의 영성: 칼빈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목회와 상담 제5호 (한국목회상담학
회, 2004 여름), 229-260을 참조하라. 그는 칼빈의 영성이 외적으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있고, 내면적으로는 성령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성령론을 다루
는 기독교 강요 3권을 성령론으로 명명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언급함으로 금욕주의 핵심인 자기부정이 성화를 다루는 장에서, 신비주의는 이중에 믿음과 회
개와 중생, 그리고 성화와 칭의를 통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59) Gary L. Thomas,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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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soli Deo Gloria)와 관련이 깊다. 하
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인간의 공로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로 인한 믿
음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체험이 아닌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을 확립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사제가 주관하는 성례전적 객관주의와 지적 통
제주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수여받는 개인적 실존성향이 강조됨으로 개신
교 신학은 믿는 자들의 내면성을 중시하는 영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각 개인의 주
관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성경을 온전한 영성의 기준으로 회복하여 영성에
서의 조화와 균형을 되찾은 것과 영적 통전성에서 소외되었던 그리스도 중심점을 회
복한 것, 또한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는 성령에 의한 영적변화를 체험하는 성령중심의 
영성을 회복한 것 등이 통전적 측면에서 본 종교개혁 영성의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제 8 절 경건주의 영성
    
근대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사건은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었다. 종교개혁
은 무비판적인 전통주의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며 성경적 논리(sola scriptura)
를 중시하여 출발하였으나, 논리와 논쟁에 대한 지나친 중시로 교리 중심의 교조주의
(dogmatism)와 정통주의(orthodoxy)160)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영국
국교회 안의 청교도를 중심으로 하여 “제2의 종교개혁”라 불리는 청교도 운동을 통한 
영적 갱신이 일어났다. 이들은 개인적인 죄의 자각과 자기 성찰을 강조하며 성도들의 
실천적 경건을 강조하였다. 이런 영국의 청교도주의자들의 영성을 바탕으로 한 청교
도운동은 대륙으로 전파되어 경건주의 시대를 열었다. 경건주의(Pietism)는 1670년 
독일 개신교 안에서 형성된 신앙 및 경건회복운동이다. 이것은 루터와 칼빈 등 위대
한 종교 개혁자들의 영성적이고 복음적인 신앙과 개혁운동의 시기가 지나고 교회가 
다시 교권주의, 교리주의, 정통주의 등의 비생산적인 교리 논쟁에 휘말려 영적인 생산
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개혁자들이 영성을 계승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일어난 신앙회복 
및 개혁운동이다.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계몽주의적인 흐름이 더디게 진행된 독일
은 여전히 정통주의가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교조적인 정통주의와 보수적인 제
160) 지형은 외 5인, “근대교회의 영성과 오늘의 한국교회,” 기독교 영성의 역사, 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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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들의 지배 속에서 전반적이 개혁이 불가피하였다. 이 개혁의 불가피성 가운데 일어
난 것이 ‘경건주의’와 ‘독일의 초기 계몽주의’이다.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의 교리 중심의 사변신학을 거부하고 성서해석과 체험에 기
초한 삶의 변화를 지향했다. 경건주의는 ‘올바른 교리’(Orth-doxy)보다는 ‘올바른 실
천’(Ortho-praxis)을 중시여기는 신앙운동으로 ‘삶의 개혁’(Die Reform des Lebens)
을 추구했다.161) 일부 극단적인 열광주의적 경건의 흐름도 있었으나,162) 경건주의는 
대체로 근대적인 성격을 지닌 깊은 신앙운동으로 사회 개혁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경건주의는 지식위주의 성경공부나 스콜라적 신학연구를 벗어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기도에 힘쓰며 경건한 감정을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과 생활의 성화를 중시하며 
부흥운동과 열정적 예배를 주도하면서 구제와 선교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감당하였
다.163) 경건주의는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개신교 각성 운동 가운데 훗날까지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운동이었다. 경건주의는 16세기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
으로 일어난 청교도의 경건, 18세기의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한 ‘각성운동’과 ‘공동체 운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
로 부활하였다.164) 
경건주의의 대표적 인물로는 필립 야곱 스페너(Philip Jacob Spener, 
1635-1705)와 요한 아른트(John Arndt, 1555-1621) 그리고 헤르만 프랑케
(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가 있다. 요한 아른트(John Arndt, 
1555-1621)는 성 버나드와 같은 중세 신비주의자와 독일 신비주의 영성가로부터 영
향을 받았는데 그의 저서 진정한 기독교 를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강조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속에 신적 
거룩, 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이 고귀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루터
의 ‘칭의’와 ‘성화’를 결합시킨 ‘중생’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죽
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합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161) 이성덕, “경건주의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이해,” 한국교회사학회 제12집 (한국교회사학회,
2003), 156.
162) Johannes Wallmann, Phiipp Jakob Spener, 독일경건주의(Der deutsche P ietismus: Für
die Emeuerung der Kirche), 주도홍 편역 (서울: 이레서원, 2003), 16-23 참조.
163)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59.
164) 류기종, 기독교 영성,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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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형상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합일
은 성령의 내주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으로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의 사상은 루터의 복음적 은총 신학과 신비주의를 
조화시킨 일면을 갖는다. 
필립 야곱 스페너(Philip Jacob Spener,1635-1705)는 경건주의 운동을 심화시
킨 인물이다. 그는 17세기 개신교가 루터 신학의 잘못된 이해, 즉 칭의를 지나치게 
법정적이고 형식적으로 이해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사변적인 신학논쟁이나 비생산적
인 교리논쟁 및 그로 인한 교회분열을 경건훈련이 없는 신학교육으로 보았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경건의 실천과 선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신
학은 실천의 성격(habitus practicus)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앙과 삶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 신앙과 교리는 교리 논쟁이 아니
라 회개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확정된다고 보았다. 그는 신앙인의 경건은 반드시 거
룩한 삶과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해했으며 작은 공동체 운동을 통해 참된 교회의 
모습,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하였다.165) 
아른트에 그 정신적인 기원을 두고 슈페너에 의해 교회 개혁운동으로서 시작된 
루터교 경건주의 운동은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1663-1727)에 이르러 절
정에 이르게 된다.166) 그는 이성을 통한 신앙에 비해 체험의 우위성을 주장하며, 이
를 계몽주의와의 투쟁함에 있어서 경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슈페너와 함께 할레(Halle) 대학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의 핵
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경건주의적인 신학교육 개혁을 실천하였다. 할레 대학을 
중심한 경건주의 운동은 독일 전역과 유럽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다. 이 경건주의 운
동은 개개인의 각성과 회심, 거듭남을 토대로 교회를 갱신하고 사회개혁을 시도하였
으며, 단순한 교리나 제도를 넘어선 개인체험에 기초한 신앙 살아있는 실천적 신앙으
로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경건주의적 영성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경건주의는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한 개
165) 김은진, “경건주의의 성격과 연구 발전사 소고,” 조직신학연구 Vol. 11 (한국복음주의조직
신학회, 2008), 162-178을 참조하라.
166) 이성덕, “독일 경건주의와 초기 계몽주의: 할레 대학의 ‘볼프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신학
총론 16집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0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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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가 다시 딱딱한 교조주의로 흐르려는 것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으로, 신비적 색
체를 지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한 신앙 갱신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경건주의는 본래적이고 참
된 기독교, 원시기독교를 회복하려는 환원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할레 대학의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실존적 체험과 실천적인 적용을 
통해서 극복하기 원했던 스콜라적인 사변신학과 논쟁신학, 그리고 무신론적인 계몽철
학을 방어하였다. 경건주의자들은 실천적인 기독교를 지향하면서 경험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치열한 자아성찰을 통한 삶의 합리적인 규율 등을 중시하였고, 이성을 넘어서
는 마음과 우주의 신비적 요소를 중시하였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성
적인 명료함 이전에 더욱 원초적인 체험이었고, 그 핵심이 바로 경건이었다.
영성의 통전적 측면에서 경건주의는 전인성의 회복에 기여했다. 특히 계몽주의가 
우선시하였던 이성 중심과 정통주의의 교리 중심적인 사변신학을 거부하고, 성서 해
석과 영적 체험에 기초한 삶의 변화를 지향함으로 개혁적이고 실천적 신앙을 추구한 
것은 영성의 통전적 측면에서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건
주의 운동은 계몽주의 이후의 영국의 감리교부흥운동,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167)와 
조지 휘트필드에까지 이어지는 대 각성 운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후
대에 이르러 경건주의는 오히려 반 지성주의로 흘러갔으며, 독선적인 경향과 모든 쾌
락을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와 분리주의, 지나친 주관주의 등으로 흐르면
서 그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다. 
 
제 9 절 근·현대의 영성(17-20세기)
유럽에서 일기 시작한 계몽주의 사상은 진리의 표준을 성경이 아닌 인간 이성에 
둠으로서 영국의 자연신론, 프랑스의 자연주의, 그리고 독일의 합리주의를 발생시켰
167) Howard L. Rice, 개혁주의 영성(Reformed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for Believers).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22.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758)는 미국 최초의 신학자요 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을 1740년 메사추세츠 주
노댐프톤(Northampton)의 자신의 교회에서 시작하였고 회심의 경험 중 그는 영적 분별을 위
한 견고한 기초를 발전시켰다. 그는 “최후의 청교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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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자연히 기독교에서 초월적 계시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인간의 이
성과 낙관적 사회관이 중시되는 탈영성적 측면을 가져왔다. 이것은 또한 인간은 이제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전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성의 명석한 안내를 사용할 수 있
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데렐 조덕(Darrell Jodock)의 언급처럼, “현대”가 곧 자율적인 
이성, 발전과 반(反)전통, 객관성과 과학에의 심취, 낙관주의, 기계론 등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우주를 마치 커다란 시계처럼 움직이게 해 놓고는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내
버려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총명한 고안자로 보았음을 의미한다.168) 여기에서 종교는 
감정적인 영성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도덕으로 전락했다. 
브레드리 홀트는 개혁시대가 끝난 뒤, 개신교 운동이 세 단계의 발전을 거쳤다고 
보고 있다.169) 첫째는 신앙고백의 시대로 이 시기는 교파를 지적으로 정의하고 옹호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는 경건주의 시대로 영성 생활의 감정적 차원에서 일반
인들의 욕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 시기이며, 셋째는 이성주의 혹은 계몽주의 
시대로 성경과 교회 관습에 대해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 비판이 가해지는 시기로 
보았다. 이것은 종교의 역할을 윤리적 규범으로 축소시켰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홀트
는 경건주의와 합리주의가 서로 겹쳐가며 서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홀트는 기독교 영성의 흐름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첫째는 개신교인들이 마음의 영성을 다시 획득한 것, 둘째는 복음주의자들과 메소디
스트의 출현, 셋째는 프랑스 가톨릭의 영성지도의 강화, 파스칼과 키에르케고르에 의
한 자아에 대한 새로운 견해의 발달, 넷째는 동방 정교회의 필로칼리와의 순례자의 
길의 영향, 마지막으로 문화를 초월하는 사역을 이루어낸 선교영성을 언급했다.170) 
이 중에서 마음의 영성과 선교의 영성은 근·현대의 영성의 발달과 변화에 많은 영향
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내부의 교리적 정통주의와 교리 논쟁은 마음의 영성에 관심을 둔 경건주
의(Pietism)를 발생시켰다. 한편 자연신론에 반작용으로서의 감정 중심의 신앙체계는 
웨슬리주의와 같은 성화중심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웨슬리의 복
음주의는 경건주의의 영성에 부족한 일면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영성을 




함께 전개하여 개인의 실존적 차원의 영성을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차원의 영성으로 
확대하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슐라이에르마허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 신학을 개발
하였는데, 이는 반기독교적인 이성중심의 계몽주의 사상과 연계되어 자유주의
(liberalism)를 생성하게 된다. 과학적 발달과 세속화의 비기독교화적 흐름이 자유주
의 신학을 크게 고무시켰고, 이는 또 다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정통주의
(Neo-orthodoxy)와 근본주의(Fundamentalism)의 발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의 서구는 인간의 가능성과 사회와 역사 발전의 낙관론으로 인한 세속화
와 자유화의 영향으로 기독교 영성의 통전성을 상실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두어 실천이성의 한계 안에서 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신
학적 연구에서 초월적 차원을 제거함으로 파행적 영성의 길을 보여주었다. 이런 시대
적 변화는 비기독교화의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신정통주의와 근본주의의 분열과 갈등
은 교회를 사회로부터 소외시켰으며, 결국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훗날 복음주
의(evangelicalism)의 태동을 보게 된다. 한편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파생한 실존주의 
신학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사신신학(T. Altizer, W. Hamilton, G. Vahanian), 과정신학
(John Cobb, Shubert Ogden), 세속화신학(Harvey Cox, Joseph Fletscher), 종교다원
주의(John Hick, Paul Knitter), 포스트모던신학(T. Oden, M. Taylor) 등으로 다양화
하며, 이는 또 다시 신학과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야기된 비인간화와 사회정치적 변화
의 흐름을 타고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등의 상황신학 등
을 파생시켰다. 
근대는 또한 개신교의 활발한 선교활동으로 인한 기독교의 토착화운동과 관련된 
여러 신학형태와 삶의 정황과 관련된 지역적 영성신학을 발생시켰으며, 급진적 세속
화로 인한 비관론은 재림주의를 야기하여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를 확산시켜 
은사운동과 성령론에 대한 재조명과 새로운 이해의 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개괄적으로 살펴본 근·현대의 흐름을 볼 때, 영성은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적인 변화를 따라 각각의 신학적 특성들의 범주에 맞추어 각기 나름대로 이해되
어 왔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근·현대의 영성의 변화는 이제 포스트모더니
즘적 상황에서 더 다변화된 차원으로 기독교의 통전적 영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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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소결
필자가 지금까지 교회사의 흐름을 통해 살펴본 각 시대의 영성적 특징은 초대교
회가 가졌던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영성의 형태에 변형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각 시
대 마다 영성의 통전성을 유지, 혹은 상실해왔다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종말론 중심적인 영성적 특징을 지니면서 영성과 삶이 조화와 균형을 이
룬 통전적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부시대에는 희랍철학의 영향으로 우주론적 
체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상승에 맞추어 영성을 이해했다. 이는 도피주의
나 은둔적 금욕형태의 영성 수련의 방법을 통한 신인합일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길을 
열어 영성과 삶을 분리시켰으며, 결국 통전적 영성의 전인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사막의 교부들은 수덕적, 신비적 영성에 근거한 세속과 차별화된 영성적 특징
을 지녔으며, 당시의 교회는 공동체성과 성례전적 기능의 약화와 종말론적 긴장감의 
상실에 따라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영적 다이나믹을 상실하게 되었다. 
동방교회에서는 신화개념에 근거한 신비주의가 주류를 이루면서 인간이 거룩해지는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중시여기고,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경향을 경계하였으며, 교리와 
신적 신비의 경험을 분리시키지 않는 예전적 영성이 발달하였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한 서방교회의 영성은 금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을 반복하면서, 제도권교
회를 통한 예전주의적 영성의 형식화와 제도화를 가속시켰고, 수도원이란 구별된 공
간을 통해 일상세계의 삶과 수도원적인 삶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낳았다. 중세의 영성
은 근본적으론 수도원 영성의 연장선에 놓인 현실과 분리된 영성으로서, 육체와 물질
의 세계가 영과 정신의 세계에 비해 열등하다는 이원론적 이해 속에서 인격적 완덕을 
추구하는 수덕의 영성으로 발전하였다. 중세 후기에는 교권중심적인 영성과 함께 일
곱성례가 중심이 된 예전주의적 영성이 고착화되었고, 스콜라 신학의 영향으로 영적 
경험을 배제한 이론과 이성을 중시함으로서 전인적 균형을 상실한 영성적 형태를 낳
았다. 종교개혁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일치를 추구하던 중세의 영성에서 벗
어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길과 주관적인 체험이 아닌 객관적인 계시인 말씀의 길
을 통해 영성의 통전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경건주의 영성은 말씀을 통해
서 개혁된 개혁신앙이 다시 교주주의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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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영성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영성 운동적인 성격을 지녔다. 마지막으로 근·현
대의 영성적 특징은 인간의 지성, 감성, 이성의 영역을 중심으로 한 합리주의와 자연
주의, 자연신론, 성화중심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 그리고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영성적 운동을 창출하면서 통전적 영성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까지 각 시대를 통해서 살펴본 영성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
성의 원형인 통전성이 연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각 시대마다 시대적 정황과 현실
에 부합된 영성적 전의를 거쳐 영성의 통전성이 유지 혹은 왜곡되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영성의 특징과 변화들은 모두가 복합적인 
요소를 지니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상황 속에서는 각 시대적 전통과 영향력이 더욱 다양하
고 복합적인 형태를 통해 통전적 영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한 
개인의 삶이 그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독교 영성 
또한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과 역사의 과정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이해의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상황을 특별히 다
루는 것은 통전적 영성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진리
를 변증하려는 더욱 세밀한 현실 분석적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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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의 영성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포스트모던적인 상황은 절대적 기준의 상실과 가치체계
의 혼돈, 모든 것의 가변화, 상황화, 상대화로 특징지어지며, 이에 절대적 진리가 사라
지고 오직 주관적 진리만을 양산하는 현실을 불러왔다. 이런 위험과 도전 속에서 본 
장에서는 포스트모던적 상황 이해와 현실 분석과 더불어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에 대
응하는 바람직한 기독교의 통전적 영성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포스트모더니즘의 발발원인과 특성
196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즉 탈근대화운동이 발생하였다. 
포스트모던은 이성을 숭배한 모더니즘을 불신하고 이성의 해체를 주장하며 지성주의
에 제동을 걸었다. 이성적 합리성만이 인류를 위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근
대적 환상은 이성이 산출한 경쟁적 이론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두 차례의 세
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지성주의에 대한 환멸을 가져왔
다. 근대적 가치관과 신념이 힘을 잃으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근대가 표방하는 절대
적 진리나 표준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정의를 중요시하
는 다원주의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정석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발발원인을 네 가지로 요약적으로 언급한다.171) 첫
째, 근대에 일어난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대체 혹은 수정하고 과학
시대를 열면서 절대 진리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절대적인 합리성과 윤리에 대
한 신앙이 더 이상 인정되는 않은 상황으로 인해 종교가 세속화되고, 그래서 결국 상
171)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1),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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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의와 다원주의적 경향을 불렀다는 것이다. 둘째, 근대 이성주의적 낙관론에 근거
한 유토피아가 두 번에 걸친 처참한 세계대전을 통해 철저히 와해되고 평화주의를 불
러 일으켰으며, 절대주의가 전쟁과 분쟁의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절대 진리에 대한 강
한 회의가 확산된 것이다. 셋째, 식민통치의 종식으로 인해 서구사회의 통치와 우월성
이 약화되고, 각각의 독립된 나라와 민족들의 자신들의 민족주의와 전통문화에 대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킨 것이다. 넷째, 자본주의와 경제적 논리가 사회의 중심으로 작용
함에 따라 획일적인 절대주의 대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롭고 다양한 문화상품
에 우선적 권위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원주의적 사고나 문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 창조를 고무시키는 등의 다양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 현상들은 삶에서 절대종교의 부정, 절대 이성에 근거한 보
편적 진리의 불인정,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를 낳았다고 볼 수 있으며, 하나의 진리
에서 많은 진리들로(from one truth to many truths) 변화를 가져왔다.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J. Francois Lyotard)의 견해를 빌리면 포스트모던은 ‘대서사’(the Grand 
Narrative)가 사라진 시대로 표현될 수 있다.172) 장성배도 포스트 모던적 특징에 관
해서 절대적 진리, 원리, 표준이 부정되고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 정의들(definitions)
이 중요시 되면서 다원주의적, 상대적, 경험적, 신비적, 유동적, 종족적, 공동체적, 설
화적, 세계적 가치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173) 그래함 존스톤
(Graham Johnston)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들로 열 가지를 언급한다.174) 첫째, 근
대성(modernity)과 그 모든 신조들에 반동한다. 둘째, 객관적 진리를 거부한다. 셋째, 
권위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넷째, 자아와 정체성을 찾고 있는 길 잃어버린 사람 같다. 
다섯째, 도덕성이 선명하지 않고 무엇이든 편리한 것에 관심 갖고 몰두한다. 여섯째, 
끊임없이 초월적인 것을 탐구한다. 일곱째, 미디어의 세계에 빠져있다. 여덟째, 아는 
체하는 능글맞은 웃음을 웃으려 든다. 아홉째, 공동체를 찾으려고 한다. 열 번째, 상당
히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근대의 이성주의 신앙을 해체하자는 사상운동으로서, 
172) J. F. Lyotard,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G. Bennington and B.
Nassumi trans.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81.
173) 장성배,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서울: KMC, 2009), 63-65.
174) Graham Johnston, Preaching to a Postmorden World (Michigan: Baker Books). 장성
배, ibid., 6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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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대 전환을 요구한다. 이것은 근대가 철저히 이성주의에 근거해
서 절대 진리와 절대 윤리를 숭배했다면, 포스트모던은 절대성에 대한 신앙이 몰락하
고 상대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인 사고로의 전환으로 인한 해체주의적, 상대주의적, 다
원주의적 경향과 감각문화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에 따른 문화와 종교, 인
간의 삶의 모든 면에 대 변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포스트모던적 영성의 특징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켜 스스로의 자멸을 초래하였다. 모더니즘에
서 신앙과 종교는 무시되었고, 근대의 실체론(substance)적 문화는 이성 이외의 것, 
특히 초월성을 배제하였다.175) 근대의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신의 역할을 대
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신과 분리된 타락한 이성은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 모더니즘의 최대의 실수는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종교는 대표적인 
반이성적 산물로 취급되어 천대하였고 과학기술과 인간의 절대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
하였다. 모더니즘은 종교를 이성적 한계 안에서 이해하여 이신론이나 유니테리안이즘 
과 같이 신비나 기적, 인격적인 신, 초월세계와 같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을 
제거하고 자연종교나 이성종교로 한정시켰다.176) 모더니즘은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한 
상황신학과 현대신학 일반에 큰 영향을 주어 초대교회가 가졌던 통전적 영성의 일면
을 상실하게 하고 신앙의 합리화, 세속화, 그리고 내재화의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포스터모던 시대의 종교부흥과 영성에 대한 부상은 모더니즘이 가졌던 
문제, 즉 이성중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한다. 모더니즘
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종교는 포스터모더니즘에 의해 강조되면서 인간이 원시적으로 
지닌 종교성에 매달리는 경향을 부각시켰다.177) 이것은 인간이 항상 극단의 상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방황에서 비롯되었
다고 볼 수 있다. 
175) 신승환, “현대문화에서의 영성(靈性)론 연구,” 하이데거연구 제 15집 (서울: 한국하이데거
학회, 2007), 574.
176) 이정석, 현대 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69.
177)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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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의 가장 큰 영성적 특징은 영성의 기준을 절대적 기준인 성경말씀
(text)에 두지 않고 가변적인 상황(context)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황
의 우선성과 더불어 상대적이고도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과 지역 계층
에 따라 수많은 영성을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런 포스트모
던적 영성은 자연히 종교 다원주의적 영성, 급진적 영성, 해방의 영성, 생태환경을 중
시한 창조의 영성, 인본주의적 영성, 민속신앙을 중심으로 한 토착종교의 영성178), 현
대적 영지주의적 영성, 신비종교에 몰입하는 영성, 점성술이나 사단 숭배현상 등의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정석은 포스트모던시대의 요구에 가장 잘 상응하는 종교형태가 다신론
(polytheism)과 범신론(pantheism)적 형태와 인도의 종교가 서구에 정착하면서 형성
된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종교인 뉴 에이지(New Age)임을 지적했다.179) 또 신승환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성적 특징과 배후에는 전통적인 영지주의의 사고체계가 변형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인간과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같지 않음을 즉 
인간과 신의 본성적 차이를 예리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포스트모던적 영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적 본질을 갖추고 있으
며, 신과 같아지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이해한다. 인간은 그 자
신이 신적 본질을 지닌 존재이기에 인간적 노력이나 어떤 신비한 
지식, 또는 그와 관련된 힘을 통해 신적 본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 또는 신성
(神性)을 말하면서도,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신적 실재는 부인하
178) 민간신앙에 뿌리를 둔 문화화된 종교의 형태에는 무교, 무당의 굿을 통한 살풀이, 점술,
역할, 풍수지리설, 칠성신앙, 고사, 부적, 선약, 자연숭배 등이 있다.
179) 신승환, “현대문화에서의 영성(靈性)론 연구,” 575-576;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46-47 참조. 뉴에이지 운동(New Age)은 고대의 동방 종교와 동양의 신비주의를 주축으로 한
형태로 명상, 요가, 최면술, 대중음악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 속의 신성을 극대화시키는
범신론적 종교이다. 명상을 상업화하여 자본화의 도구로 삼고 있으며 인간 내면에 담긴 신적
요소에 대한 깨달음, 특별한 지적 인식을 통해 세계 원리에 대한 이해와 그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까지 포함하며 세계원리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해와 인식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의 현대문화적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근대과학 기술에 대한 수
용과 거부, 신비주의와의 결합, 초월명상을 이용한 실천적 행위, 심지어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음악과 환각제 사용, 집단 명상 등도 포함한다. 또한 신지학, 심령술, 인지학은 물론 캘리
포니아 에살란 연구소를 중심해서 발전된 초자아 심리학, 대체의학, 선불교, 요가수행 등의 거
의 모든 영성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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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현대의 영지주의는 비인격적인 에너
지, 정신적인 힘, 우주적 영(靈) 존재가 인간의 자아 안에 이미 갖
추어져 있다고 강조한다.180)
이 같은 포스트모던적 영성은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함으로 구심점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영성으로 연결시키며,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영성이 기독교에 침투할 경우, 성경의 진리까지도 상대화시키며 통합성
은 있어도 통전성이 없는 사이비 영성을 양산할 있는 위협적인 위험요소를 지닌다. 
포스트모던의 이런 시대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영성적 특징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던적 영성은 다원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 간의 일치를 주장하
는 종교다원주의적 영성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독
교의 일치운동은 이제 그 범위를 넘어 종교 간의 대화로 확장되고 있다. 각 종교 간
에 존재하는 일치점을 일원화시키고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 지배적으로 일어나고 있
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에 맞춘 급진적인 신학의 영향으로 인한 상황중심의 
신학과 영성의 난립이다. 경제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구조 속에서 태동되는 여러 현상
들로 인하여 다양한 영성의 필요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형태의 사회적 불만과  
욕구들의 영성이란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정치신학, 
혁명신학, 아시아의 민중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문화신학 같은 신학들이 우후죽순
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영성의 기준을 철저히 상황에서만 찾는 위험을 내포한
다. 
셋째, 생태환경을 우선하는 경향이다. 모더니즘이 채택한 기계론적인 자연관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자연은 철저히 대상화되었으며, 그 결과 인류
는 자연이 주는 보호 장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모더니즘의 자연과는 달리 포스트모
던은 자연을 하나의 생명현상으로 보고 자연세계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자연을 대지
의 여신, 가이아(Gaia)와 연결시켜 지구의 생태계를 거대한 살아있는 여신에 비유하
면서 마치 지구 생태계가 자의식을 가진 신적존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180) 신승환, “현대문화에서의 영성(靈性)론 연구,” 57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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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적 영성은 기독교 내에도 반영되어 십자가의 영성보다 창조의 영성의 우선시
하는 이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메튜 폭스(Matthew Fox)는 창조의 영성을 십자
가의 영성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보고 영성의 생태학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극대화시
켰다.181) 메튜 폭스에 의해서 강조되는 생태학적 영성은 기존의 구속적 영성의 패러
다임을 도외시하고 범신론적인 영성으로 흐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포스트모던이 지니고 있는 영성적 위험 중 하나는 토착적 지역문화와 전통
을 중심한 상황만을 강조하는 영성이다. 이것은 각 지역이 담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토착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 문화적 상황성에 내재한 신비적 요소를 영성화하는 
위험 요소를 갖는다. 
다섯째, 심리학적 영향으로 인한 영성의 혼돈으로서, 영성을 인본주의적인 훈련
의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다. 오늘날 주관주의적인 영성의 흐름이 발달된 심리학적인 
영향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한 칼 융과 프로이드
의 이론을 도입한 것으로서 영성을 통해서 자기 성취, 자기실현, 정신적 건강을 추구
하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심리학적 영향을 받고 
있다. 
제 3 절 포스트모더니즘과 통전적 영성 
포스트모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에 있다.182)  
181) Matthew Fox, 원복(Original Blessing), 황종렬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1), 44-58. 이
책에서 저자는 기존의 기독교 영성의 중심이었던 어거스틴의 신학을 중심으로 정리한 타락/구
속의 영성 대신에 창조가 중심이 된 영성의 길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영성의 전통에서 타
락/속량의 영성은 창조 중심의 영성만큼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타락/속량의 영성의 길은
큰 공헌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한 면에 치우쳐 온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서양 기독교에서는
창조 중심 전통이 거의 완전히 잊혀져 왔다고 보고 이 창조 중심의 영성을 새 시대를 위해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우주는 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도 자아 중심성을 넘어서 생태론적이며 우주적이라고 본
다.
182)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는 다양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원주의는 진리나 절대체계
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복수성을 주장하는 다신론적 현대사상이다. 다양성(多樣性,
diversity)는 하나의 진리나 실체에 다양한 측면이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현실적 사고로서 인간 이해의 제한성과 상황적 적용성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원주의는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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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다원주의는 문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종교다
원주의(Religious Pluralism)가 발발하게 되었다.183) 종교다원주의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윤리적 적합성을 모색하는 시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인류의 
해방과 발전 그리고 공존을 위한 협력을 위해 종교 간의 대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면
서 자신의 종교의 절대적 신념 체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종교적 신념체계
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종교다원주의 근본적인 배후에는 
인간의 종교 체험을 포함한 모든 인식 행위와 경험의 방식과 구원의 길은 역사적으로
나 문화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학적인 통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는 곧 특정종교의 가치 규범으로 타종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신학계에서 이 분야의 대표적 주창자인 김경재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
회적, 공동체적, 문화적 상황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심층의 배후인 
종교에 관해 종교다원주의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184) 그는 종교다원주의를 소박한 
종교적 상대주의나, 무책임한 종교 혼합주의나, 관용성과 종교 사이의 평화를 강조하
는 종교적 휴머니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면서, 종교적 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궁극적 실재’의 무궁무진함과 그 거룩한 실재에 대해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지
고 ‘궁극적 실재’에 대하여 반응하고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신비와 다양성에 
근거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185) 
이런 잘못된 입장은 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가 존속하기 위해서 그에 적응해야 
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아닌 서로의 차이와 불일치를 인정하며 다양성과 다원성을 존중하며
상대성(相對性)을 인정하는 수평적관계이며 자율적인 특성과 더불어 소수성의 다양한 양상을
인정하고 중시한다.
183) 종교다원주의적 기원은 19세기 종교사학파의 대표자인 에른스트 트뤌치(Ernst Troeltsch,
1865-1923)로 그는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거부하고 종교의 상대주의(relativism)을 주장하였는
데,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며 제각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
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4) 김경재, “종교적 갈등 사회와 종교 다원주의,” 사회이론 Vol. 13 (한국사회이론학회,
1995), 17.
185) 김경재, ibid., 17-32를 참조하라.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김경재의 이론은 종교 사이의 만남
에서 취하는 다양한 태도들을 분석함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그는 종교 간의 태도에서 배타주
의, 포용주의, 병존주의, 다원주의 입장을 구분한다. 다원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대응으로 종교
적 구원의 길은 문화역사적 다양성에 의해 여러 길이 존재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
로에게 배우는 창조적 변화를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성에
대한 ‘패러다임 의존적’에 근거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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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현실론으로서, 기독교의 유일성을 철회하고 타종교를 인정하고 소통해야한다
는 자가당착의 착상이다. 이정석은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과정신학(process 
theology)의 영향아래서 초자연적인 신관을 버리고 이 세계와 함께 변화되어 가는 범
재신관(panentheism)을 받아들여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응하고 타협하는 세속화적인 
대응으로 보고 있다.186) 본 연구에서 필자는 종교다원주의는 다신론이나 범신론 등 
신관에 관한 기초 지식의 적용과 이해 없이 포스트모던에 대응하는 일부신학자들과 
지성인들의 지적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문화적 타협과 이교적 신관에 타협
하는 파괴적 행위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포스트모던은 인간의 지성(이성)의 극단을 경계함으로 
출발한 운동으로써 지성적 한계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이것은 그동안 중
세의 가톨릭의 스콜라와 개신교의 정통주의, 그리고 근대가 추구해 온 인간 이성에 
대한 한계를 넘어 인간의 전인성의 회복이란 측면에서는 궁극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知,)정(情,)의(義)의 통전적 성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대 시대에 소홀했던 감성과 의지에 대한 회복의 일환에서 포스트
모던적 영성은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고 보겠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극단적 
경향은 언제나 경계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정석이 포스트모던 속에서의 기독교적 영성의 통전성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에 매우 공감한다.187) 그는 첫째 모더니즘이 잃어버린 초월 
세계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창조하셨으므로 현상과 초월, 자연과 신비, 이성과 종교가 대립으로
서가 아닌 통일과 조화로 이해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쪽으로 밀려난 기적과 신비의 
실체적 수용이야말로 신앙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시되었
던 성령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더니즘의 교회는 교리와 제도로 만족하고 사
실상 성령을 소외시켰다. 성령은 현상세계와 초월세계를 연결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 
영혼과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이시다. 따라서 그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역사가 충만
하도록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성이 주는 유토피아의 세속적 환상을 
버리고 성경적 역사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 타락, 구속, 성취라는 구속적 
186) 이정석,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49-50.
187) 이정석, 현대 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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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식과 재림, 부활, 심판, 영생의 종말론적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아래 모든 종교적 행위를 복속시켜야 포스트모던적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모더니즘이 이성으로 대치하였던 영혼을 복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혼을 단지 논리적 이성이나 심리나 동물적 의식 정도로 여겼던 모더니즘
의 잘못된 견해를 회복하고, 영혼은 비육체적 요소로서의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인간
의 전인격적 실체임을 깨달아 전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지적과 
제안을 영성의 통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인적 영성의 과정으로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영성에 있어서의 통전성의 회복과 더불어 전인성의 회복, 즉 지
성과 감성과 의지, 영혼과 육체, 자연과 은혜,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통합과 균형의 




통전적 영성을 위한 적합한 신학적 구조들
 
제 1 절 통전적 영성을 위한 신학적 구조의 필요성
지금까지 제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영성의 연구를 통해 영성은 각 시대의 특징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고 그 특성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
은 시대에 따른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가지면서 통전성이 유지되고 회복되고, 
때로는 흔들리고 균형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런 영성의 움직임은 각 강조점에 따라 
변화된 요소를 보였는데, 각 시기 마다 내재에서 초월로, 초월에서 내재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주관에서 객관으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 관점이 계
속적으로 진자운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188) 
게네스 보아는 이런 양극단의 이동들을 12가지의 논점의 기준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189) 그의 12가지 관점은 ① 수도원과 종교단체 중심의 엘리트 종교인
(Religious) - 평신도(Laity); ② 신적인 섭리를 간과한 채 인간의 책임성(Human 
Responsibility)을 강조 -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Divine Sovereignty); ③ 인간적인 
의의 기준에 이르도록 육체적으로 애쓰는 율법주의(Legalism) - 하나님의 은혜를 당
연하게 여기며 죄의 결과를 최소하기 위해 애쓰는 태도인 방종(License); ④ 현대 서
구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심리에 대한 관심으로 신자들의 공동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으로부터 차단 된 개인화(Personal) - 교회가 제도적인 면에 너무 치중하
188) 유태화, “21세기 영성의 흐름과 기독교 영성,” 성경과 신학 49권 (서울: 한국복음주의 신
학회, 2009), 42에서 재인용.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th Century Theology:
God and the World in a Transitional Age (Deerfield: IVP, 1992); 최홍석, 인간론, 413-414
참조.
189)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503-507.
74
여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삶의 모습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통합화(Corporate); ⑤  영
지주의와 신플라톤주의처럼 창조질서의 놀라움, 영광과 광채를 최소화하려는 창조의 
부정(Creation-Denying) - 만유 내재신론 혹은 범신론적 극단의 창조 중심의 영성
의 위험인 창조의 긍정(Creation-Affirming);  ⑥ 엄격한 금욕주의적 극기를 통한 육
체적 고행과 자기 형벌을 영적성장과 병적으로 연관 짓는 극기(Self-Denying) -  
자아실현, 자기구현을 추구하며 극단적인 얄팍한 만족과 자조를 추구하는 자아 독단
(Self-Affirming); ⑦ 지식, 재주, 기술의 개발(Technique Orientation) 을 통한 영적 
활력을 재생하려는 방법중심의 영성 -  모든 훈련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삼가는 완전
한 자발(Spontaneous Orientation)과 자유형식의 영성; ⑧ 그리스도 중심의 묵상 
(Christocentric Contemplation) - 신(神)중심의 묵상(Theocentric Contemplation); 
⑨ 외부적인 행동을 통한 방법인 행함(Doing) - 내적인 명상을 통한 됨(Being); ⑩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역동성, 즉 적극성(Active)  - 하나님의 주도권에 수동적
으로 반응하는 수동성(Passive); ⑪ 카타패틱(Kataphatic) - 아포패틱(Apophatic); 
⑫ 객관적 진리(Objective Truth) - 주관적 진리(Subjective  Experience) 등이다. 
이 12가지 영성적 논점들은 아주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며 게네스 보아는 영성이 그 
동안 양자 모두의 관점보다는 ‘이것 아니면 저것’의 관점이 강요되어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필자도 통전적 영성확립을 위해 시급한 영성적 과제는 어느 시대에 한
쪽으로 치우친 영성을 선택적으로 극단화시키거나 표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표준적 계시인 성경에 기준한 영성적 근거를 찾고, 기독교적 전통에 근거한 
역사적인 기초를 점검하며, 신학적 작업을 통하여 영성의 통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인 분석이 없이는 영성의 균형은 늘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영성의 통전성 확립을 위한 신학적인 논의는 매우 중요한 작업
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삶과 유리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하며 삶의 일상성을 깊
이 고려한 영성이어야 한다. 이것은 절대로 개인의 주관적인 기호나 견해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 아닌, 오직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근거위에서 이루어져
야 할 통전적인 영성 확립의 작업이다. 필자는 이제 영성의 통전성 확립을 위해서 지
금까지 살펴본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신학적 틀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 작업은 통전적 영성의 성경적인 근거를 더욱 명료화시켜서 신학적인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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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 일이다.   
영성을 특정한 틀에 넣어 유형화하는 작업190)은 쉬운 것이 아니며 위험성을 내
190) 사이몬 찬(Simon Chan)은 영성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포괄성(comprehensiveness),
일관성(coherence), 그리고 이끌어내는 능력(evocability)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포
괄성(comprehensiveness)이란 적합한 영성은 종교적 경험의 여러 양상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로 충분히 큰 개념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포괄적 영성이 되려면, 내재적/초월적, 개
인적/공동체적, 자연적/초자연적인 양극들과 같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험들을 수용하고 포함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관성(coherence)에서는 그 구조가 아무리 포괄적이라고 해도 스
스로의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의미 있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끌어내는 능력(evocability)에서는 영성신학은 우리의 관심을 이
성적 형식화를 넘어서 그 형식들이 표현하는 영적 실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그는 신앙적인 것은 신학적이며, 신학적인 것은 신앙적이어야 하며, 신학적 성찰과
기도는 더 이상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지속되는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고 본다.
Simon Chan, 영성신학, 29-31을 참조하라. 또 조프리 웨인 라이트(Geoffrey Wanwright)의 유
형인데 그는 리차드 니버가 그의 명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사용한 문화에 대한 분석적 5가지
유형을 적용하여 영성을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그 첫째유형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
도’(Christ against culture)로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배타적인 태도를 말하는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으며, 이들은 그리스도냐 문화냐 하는 양자택일에 있어 그리스도
의 권위만 주장하고 문화의 모든 유산과 주장을 배격하는 입장인데 이런 형태에서 영성은 세
상을 거부하는 수도원적 형태와 순교와 같은 극단적인 문화단절을 가져온다. 두 번째 유형은
문화의 그리스도(Christ of culture)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있다
고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리스도를 문화의 목적을 완성한 자로 보게 되며 그리스도는 인
간 최고의 이상과 고귀한 제도와 숭고한 철학을 대표하는 자로 이해하게 된다. 이 입장은 세
상이 곧 하나님의 왕국과 동일시될 수 있다. 니이버의 지적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입장은 그리
스도와 문화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문화에 배타적인 입장은 문화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다 세상에 부적절한 신학을 낳았고, 그 반면에 문화적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문화에 향하다 문화 속에 빠져들어 기독교 신학의 독특성을 잃어버린 인
간 중심의 신학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니이버는 이 양극단의 유형 사이에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매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유형들을 말하고 있는데, ‘문화 위의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그리고 ‘문화의 변혁자
인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다. 세 번째 유형은 ‘문화 위의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유형인데 문화와 그리스도 사이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만 문화에 대한
정화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웨인 라이트의 주장에 의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칼바르
트, 챨스 웨슬리, 그리고 정교회신학과 미학적 영성 등이 이 유형에 속하며 이 유형은 종말론
적인 입장에서 볼 때 창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통해서만 온전
한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 번 유형은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역설적(변증법적)으로 인정하
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문화에 대한 책임감을 구분해 보는 이원론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것은 기독교인은 동시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이며 또한 죄인이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
미 나타났지만, 아직도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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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기도 한다. 영성의 유형화에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학자마다 각기 주
장하는 관점의 다양성을 보일 수밖에 있다. 필자는 어느 한 학자의 영성의 유형화의 
작업을 선택적으로 살피기보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 구조이며 진리인 
삼위일체의 교리를 중심해서 먼저 신학적 통전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필자의 관점인 
‘복음 - 계명적 핵심’의 통전성의 틀을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삼위일체의 신학적 구조 안에서의 영성의 통전성
통전적 영성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인 성품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존재하신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삼위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최고의 인격적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분의 
계시의 맥락에서만 이해된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자기 계시를 도
식화하는 기독교의 방법이며, 하나님은 진실로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
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으며,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임재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내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연 ‘인격적(人
格的) 존재’이며, 또한 언제나 ‘관계적(關係的) 존재’이며, 그리고 ‘상호협력적(相好協
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루터, 본훼퍼, 17세기 예수회, 시리아와 러시아의 the holy fools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다섯째 유형은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로 어거스틴, 칼빈, 요한 웨슬리, 모리스(F. D. Mauriece)등이 이 유형의 대표자로 보
고 있고, 웨인 라이트는 초기 감리교인들, 탁발 수도사와 예수회, 구세군과 발달적 종교 생활
(developed religious life)등으로 보고 있다. 이 유형의 가장 두르러진 특징은 변혁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서 창조 때 역사하셨고 또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세계는 구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는 배격되어
서는 안 되고 소홀히 여겨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은 창조의 타락이 아닌 인격적 타락으로 인간문화의 문제는 변혁의 문제이다. 역사란 인
간만의 사건이 아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사건이며 ,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mighty
work)에 대한 이야기요 또한 인간의 응답의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 때 기독교인은 현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에 보내심은 세상(문화)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문화를 구원코자함임을 믿는
다. 이 유형에서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에서 인간을 구속할 뿐 아니라, 문화 속에서 인간 생활
을 계속적으로 성화시키고 변혁시키는 분이다. Geoffrey Wainwright, The Study of
Spirituality (Londod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592-605; 선한용 외, 기독
교 명저 60선 (서울: 종로서적, 1985), 260-267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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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 존재’란 사실이다.191) 교회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요 근원인 한 분으로 경험
할 뿐 아니라 세 분 하나님으로도 경험해 왔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양극단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삼위일체는 창조주가 창조세계 안에 파묻히거나 창조 세계 내의 어떤 생명운
동자나 에너지로 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세계 안에 주실 수 있는 구조를 언급할 
수 있는 최상의 구조이다. 이에 관해서 유태화도 삼위일체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실제적이고 절대적인 구별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삶의 통전성을 끌어안
을 수 있는 건정한 영성구조로 보았다.192)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전적 타자’(우리 밖
에서: extra nos)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우리를 위하여: pro nobis) 하나님이며, 
또한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이고, 만물을 통합시키는 창조 세계의 모든 다양성의 근
원이 되기도 하신다.193) 유진 피터슨도 삼위일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형이상
적 사변들로부터 구출하여 사랑 가득한 공동체적 삶, 인격적인 삶으로 부름 받은 남
191) Eugene H. Peterson, 이 책을 먹으라, 57-59. 피터슨은 하나님의 계시의 명백한 방식 즉,
성부-창조세계 전체가 중심이 되며, 성자-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중심, 성령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는 체험이 중심이 되는 방식을 언급하고 하나님은 본질적
으로 또 포괄적으로 인격적이라고 언급한다.
192) 유태화는 “21세기 영성의 흐름과 기독교 영성”이란 그의 논문에서 오늘날의 사이비 영성
의 두 위험을 자연주의적 영성(Naturalistic spirituality)과 영지주의적 영성(Gnostic
spirituality)에서 찾았다. 자연주의적 영성은 모성종교의 형태로 세계-어머니(Weltmutter), 하
늘의 여왕(Himmelskönigin), 어머니 땅(Mutter Erde)과 같은 이미지로 우주를 유기체적 이해
하는 것으로, 인간도 여타의 피조물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전체 우주의 하나의 구성요소
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수위성을 거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
에서 신은 자연세계에 파묻히고 마는 범신론적 결과에 이르게 된다. 자연주의적 영성이 우주
및 지구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면 영지주의적 영성은 땅을 떠나 천상에로의 비상을 특징으
로 하는 것으로 땅과 물질과 창조세계를 뒤로하고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조로 보았다. 한
편 영지주의적 영성은 일상의 삶이나 물질과 대립적 양극단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렇게 두 양극단의 성격의 어울리지 않는 두 영역이 한 지평에서 만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데
이것을 이교주의적 일원론(paganistic monism)으로 보았다. 이 일원론은 원(圓)으로 상징되며
“모두는 하나이고 하나는 모두”라는 명제에 근거, 우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서로 연관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로 보고 신은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 자체가 우주라는 주
장이다. 그는 삼위일체는 이런 자연주의적 영성과 영지주의적 영성이 합일된 형태의 이교적
일원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태화, “21세기 영성의 흐름과 기독교 영성,” 성경과 신학
49권 (서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2009), 39-67.
193) Simon Chan, 영성신학. 56-57.;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99. 김
세윤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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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노소들의 공동체 속으로 그분을 초청하도록 만든다고 이해했다.194)
박영돈은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해 훨씬 더 발전된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 그 진리의 부요한 생명력을 누리는 체험적인 측면이 매우 빈약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95) 사이몬 찬도 부적절한 삼위일체 신학은 기독교 영성에 문
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는데 그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세 분 됨에 대한 것이 아
니라, 하나이면서 여전히 셋인 하나님, 즉 자신의 삼위일체적 실존 안에서 홀로 하나
님( a God-in-himself)이신 동시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a God-for-us)
인,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196) 
또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상호간에 그리고 이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삼
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영원성과 권능이 동일하시며 단일한 신성으로 통일(unity)을 이루되 사랑으로 
서로 사귐과 섬김을 나누고 계시는 상호 교제의 관계적 공동체적 존재(a community 
of being)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강조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앞세우는 서방 교회의 삼위일체론과, 삼위 
하나님이 각위의 고유성과 역동적 관계성(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는 동방
교회의 삼위일체론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한 것이다.197)
유진 피터슨은 그의 저서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성신학의 구조를 성부와 창
조(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 성자와 역사(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는 일) 
- 성령과 공동체(일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타자와 인격적인 이웃 관계를 맺어 가는 
방식)란 삼위일체의 구조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상호 내재성(co-inherence, 성부, 성
자, 성령, three persons in one nature)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우리의 삶의 
상호 내재성(우리가 사는 곳, 일어나는 일들, 서로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말하고 행동
하고 관여하며 사는 우리 자신)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사이몬 찬 역시 삼위일체는 과
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의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한 신선한 자료로 인
식되며, 삼위일체에 관해 신성(Godhead)안에 영원한 자기희생적 성향을 가진 위격들
194) Eugene H. Peterson, 현실 하나님의 세계, 29.
195) 박영돈,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서울: IVP, 2011), 76
196) Simon Chan, 영성신학. 62.
197) 나용화, 영성과 경건 (서울: CLC, 1999),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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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는 진리는 의미 있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굶주린 세상에 소망을 주며, 
인종적, 성적 불평등에 대해 지극히 민감한 죄악 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상호성, 평등,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는 사회를 재건하는 강력한 신학적 비전을 제공한다고 
보았다.198)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그의 책 사역의 세 가지 색깔
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계시 즉 세 가지 주요한 계시인 창조, 갈보리(구속), 그
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나님 - 초록
색), 성자 하나님의 갈보리의 구속(예수 - 빨간색), 성령의 하나님의 오순절 강림(성
령 - 파란색)에서 자기 본성의 상이한 측면을 드러내셨는데, 기독교가 당면한 딜레마
는 이러한 삼중적 계시에 지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라는 차원에
서 이것을 개인적인 삶으로 통합해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199) 그는 개인
이나 혹은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한적
으로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삼위일체의 영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과 각각의 초점에 관해서 분석
하였는데, 필자는 그 내용을 다음의 ＜표1＞와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이것은 삼위일
체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통전적 영성의 시각에 입각해서 영적 은사의 활용과 개발, 
그리고 영성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론과 적용법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는 통전적 
영성의 균형과 제시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200)
198) Simon Chan, 영성신학. 35-36.
199) Christian A. Schwarz, 사역의 3가지 색깔: 은사테스트 및 개발지침서 (The 3 Colors of
Ministry), 임원주 역 (서울: NCD, 2003), 10-11.
200) Christian A. Schwarz, ibid., 99. 영적 은사에 관해서는 자세한 구분은 99-134를 참조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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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삼위일체의 각 위격의 영성적 특성
삼위 성부(초록) 성자(빨강) 성령(파랑)
삼위 하나님(지혜) 예수(헌신) 성령(능력)
세 가지 사역 창조 구속 성령강림
성경의 패러다임 피조세계 십자가(갈보리) 오순절
생명의 세 가지 차원 육 혼 영
일차적 초점 세계 그리스도 교회
핵심 용어 사역 말씀 교회
세 가지 권위 과학 성경 경험
세 가지 경향 자유주의 복음주의 은사주의


































1. 성부 중심의 영성
이런 서술들을 중심으로 삼위의 영성적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부 중
심의 영성은 성부이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영성으로 ‘창조의 
영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태학적으로, 이 영성은 창조 세계의 가치를 승인한다. 성
부 중심의 영성은 창조 세계의 성례전적인 특성(sacramental nature)을 중요하게 여
긴다. 그것은 물질계를 은혜의 수단, 영적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지각의 문’(door of 
perception)으로 이해하는 수덕(修德, ascesis)신학을 옹호한다.201) 성부의 영성은 우
리로 하여금 총체적으로 사고하게 하여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잘못된 이원
론을 갖지 않도록 고무시킨다. 또한 세상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음악, 예술과 건축
물 감상 같은 멋진 취미들을 개발하도록 고양시켜 주기도 한다. 반면 하나님의 아버
지 되심이 경직된 일신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때는 종종 차갑고 형식적이며 냉담한 것
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리 짜여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201) Simon Chan, 영성신학. 63.
81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에 의하면 성부적 특징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은사와 영
성의 활용도는 위의 ＜표1＞에서 성부에 해당되는 초록색 부분인데, 하나님의 창조성
이 초점이 된 영성으로 지혜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적 패러다임은 피조세계로서 자유
주의의 신학적 경향을 띄며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또한 성부의 영
성에서 비롯된 영적능력이 은사로 나타나는 차원은 예술적 창조성, 전문적인 기능, 기
부, 손님대접, 지식, 긍휼, 음악, 조직, 자원한 가난, 지혜 등이다.202) 
게리 토마스는 그의 저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를 통해서 9가지 영적 기질을 소
개하고 있다.203) 그 중에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중심의 영성에 초점을 둔 자연
주의적 영성을 언급한다. 자연주의적 영성은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똑똑히 선포함을 믿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성에 초점을 둔다. 자연주의는 묵
상주의자와 연관이 있으나 내면 세계 외에도 피조 세계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에 둘러싸여 그분을 구하는 
법을 배운다. 이들은 건물과 푹신한 회중석을 떠나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전혀 새로
운 ‘성전’, 즉 야외로 나가고 싶어 한다. 구약과 복음서의 많은 예화와 비유들은 자연
을 바탕에 둔 것이며 자연 속에서 그 의미와 힘이 되살아난다. 예수님도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찾으셨다. 
반면 자연주의 영성의 유혹은 개인주의와 영적 미혹, 그리고 자연의 우상화에 있
다. 개인주의는 자연을 구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을 피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야 한다. 영적 미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을 통해서 속삭일 때도 분명한 소리로 들
릴 때도 확실한 기준인 성경을 통해서 세심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자연의 우상화란 
범신론과 자연숭배의 우상에 쉽게 빠질 위험인데,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든지 
자연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점검해야 한다. 땅은 
202) Christian A. Schwarz, 사역의 3가지 색깔, 102-112.
203) 게리 토마스가 제시한 영성의 아홉 가지 색깔은 ①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연주
의 영성, ②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주의 영성, ③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
는 전통주의 영성, ④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금욕주의 영성, ⑤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주의 영성, ⑥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박애주의 영성, ⑦신비
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주의 영성,⑧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묵상주의 영성,
⑨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성주의 영성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주의자들은 야외에서 최고
의 교훈을 배우는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영적 진리의 시각화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더 밝히
본다. 셋째로 안식을 배운다. Gary L. Thomas,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50-57, 60-6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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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것이지만 땅이 곧 주님은 아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선을 넘
어 범신론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부중심의 영성은 그 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빛 안에서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 
2. 성자 중심의 영성
성자 중심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둔 영성으로 성자의 삶과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다양한 영성을 형성한다. 기독교 영성에
서 중심점은 삼위일체 중에서도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에서 출발된다. 이는 기독교
가 성부교가 아니고 성령교가 아니고 성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교’라고 명명하는 이
유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길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이해와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204)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교리적 논쟁과 이단의 발발이 모두 기독론 문
제에서 부터 기인된 것이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잘못된 영성을 소유한 것은 바로 성자 중심으로 영성을 전
개한 것이 아니고 성부에 대한 신앙에만 호소하여 영성의 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있고 인격
적인 신앙으로서 회심을 강조하는 데 있다.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 초점
을 맞춤으로서 개인의 죄 용서라는 복음을 중심에 두는 영성으로 따뜻한 인격과 경
건,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를 창출해 낸다.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에 의하면 성자의 영성은 ＜표
1＞에서 성자에 해당되는 붉은색 부분의 영역으로 갈보리의 구속적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헌신이 그 특성이고, 성자의 영성에서 비롯된 영적능력이 은사로 나타나는 
차원은 사도, 상담, 전도, 도움, 지도력, 선교사, 섬김, 목양, 독신, 가르침 등임을 지적
하였다.205)
리차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그의 저서 생수의 강에서 영성의 완벽한 본
이 예수의 영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기독교 역사에 근거하고 현실에 근거해서 
나타난 여섯 가지 영성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그는 영성의 기본적인 틀인 하나님 사
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안에서 영성의 역사를 유형적으로 개괄하였는데, 하나님 사랑
204) 이정석, 현대사회의 도전과 교회의 대응, 383-384.
205) Christian A. Schwarz, 사역의 3가지 색깔,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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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직적인 차원에서 묵상의 전통, 성결의 전통, 카리스마의 전통을 소개하고, 수평
적인 차원에서 사회정의의 전통, 복음전도의 전통, 그리고 성육신의 전통을 나누어 연
구하였다. 이 여섯 가지 모델은 철저히 지상에서의 예수의 삶에 근거한 것으로 예수
의 삶 속의 기도의 친밀함, 마음의 정결함,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정의와 평강, 복음 
선포, 그리고 현 시대의 성례전에 근거한다. 그 중에서 특히 어떻게 덕이 있는 삶, 성
령 충만한 삶, 사회 정의의 삶, 복음 전도의 삶 등이 평범한 삶 속에서 가능한가를 이
해하는 것을 성육신의 전통의 몫으로 보았다. 그는 성육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현재에 존재하고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았다. 곧 예
수님은 성육신 그 자체이시며, 성육신의 전통은 영과 물질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하
나님은 물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
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세상이 창조된 이유 중의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게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는 또한 성육신 전통의 장점을 일곱 가지로 언급한다.206) 첫 번째,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의 크고 작은 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두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준다. 세 번째, 우리들의 일에 의미를 부
여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네 번째, 영지주의에 
대한 수정이 된다. 영지주의적 이분법을 넘어 하나님께서 선한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상기시킨다. 다섯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자주 약해지고 잊으며 산만해지고 혼돈하지만, 예배에 나타난 표적들은 우리
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준다. 여섯 
번째, 우리의 육체를 휴대용 지성소로 삼게 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
험할 수 있게 한다. 일곱 번째, 우리들의 생태학적 감수성을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임을 알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우리들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 
성육신 전통의 위험요소는 두 가지이다.207) 첫 번째 위험은 우상숭배이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등시하는 위험을 지닌다. 신성한 물건과 그 물건이 의미
하는 영적 현실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상숭배는 피해갈 수 없다. 두 번째 위험은 우
206) Richard J. Foster, 생수의 강, 370-371.
207) Ibid., 37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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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외면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 생긴다. 종교의식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정하고 지배하려는 종교적 구조인데, 한 특정 종교구조가 하나님의 
전면적인 축복을 보증하는 유일한 구조라고 선언할 때 위험에 마주친다. 하나님을 만
나기 위해 종교적 의식 구조를 통해야 하나, 종교적 의식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은 큰 위험으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독론적 영성의 위험요소는 그것
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 될 수 있으며, 자기 탐닉을 옹호하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이 순전히 선택적이며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교회와 세상, 초자연과 자연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의 적절한 구분선이 건널 수 없는 간극으로 벌어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대적하는 자로 정의됨으로 교회는 게토화될 수도 있다. 성자 중심의 영성 또한 철저
히 삼위일체의 빛 아래서만 더 온전한 영성의 통전성을 확보하며, 그 홀로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성령의 조명 아래 있어야만 한다.  
3. 성령중심의 영성
성령 중심의 영성은 오순절 - 은사주의 영성에서 잘 나타난다. 거듭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 은사라는 가시적 증거들을 동반하는 강한 임재로 각 신자에게 
내주하신다. 오순절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높은 가치를 둔다. 오순절 영성은 그리스
도인의 삶이 전적으로 인간의 통제가 가능한 예측 가능한 방식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인정하게 한다. 약점은 특별한 경험들을 일상화 할 때다. 특정 관심
사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 강점이며 정체성이나 그러한 집중은 금방 사라지거나 고착
화될 수 있다.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에 의하면 성령의 영성의 특징은 
＜표1＞에서 성령에 해당되는 파란색부분의 영역으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중심으
로 전개되는 능력이 그 특성이고 성령의 영성에서 비롯된 영적능력이 은사로 나타나
는 차원은 영분별, 믿음, 치유, 방언통역, 이적, 기도, 예언, 고난, 방언 등의 은사적 
활용성을 지적하였다.208)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능력과 관련되고 
208) Christian A. Schwarz, 사역의 3가지 색깔,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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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행 1:8). 
리차드 포스터의 경우는 이를 카리스마의 전통(성령 충만한 생활)으로 이해했다. 
성결의 전통은 존재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카리스마 전통은 행동의 능력에 중점을 
두며 성령의 능력 또는 은사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본다.209) 카리스마 영성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점을 가지는데,  주
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였으며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양도했다
(눅 5:17, 24:49).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신 한 가지 이
상의 영적 카리즘이 있다. 영적 카리즘과 타고난 재능과는 다르다. 우리는 성령의 카
리즘의 세 가지 측면, 즉 지도력, 신령한 능력을 받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선교적 명령과 관련
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신령한 은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
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다.   
포스터는 카리스마 전통의 장점을 네 가지로 지적한다.210)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을 우리의 욕구에 맞추려는 충동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본다. 영적인 삶에 대
해 우리 모두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둘째는 우리의 빈혈 증세적인 행실을 항상 꾸짖
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종교적인 대화만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벗어
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일깨워 준다.  셋째로 영적 성장과 
발달을 향한 계속적인 도전을 준다. 넷째는  증거하고 섬기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은
사와 능력을 준다고 보았다. 
그는 또 위험성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211) 잠재하는 위험성의 첫 번째는 평
범화의 위험이다. 우리는 선물을 주신 이보다 선물만을 생각한다. 은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더 큰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이
성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거부하는 위험이다. 우리는 마음(heart)과 지성(mind) 둘 다
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셋째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로부터 분리시키는 위험이
다. 둘 다 같은 성령으로부터 나왔고 둘이 함께 일하고 둘이 함께 균형과 완전함을 




준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것을 없다. 넷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신
학적 근거가 없는 종말 시나리오와 연결시키는 위험이다. 
성령 중심의 영성 또한 개별적인 영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
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급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증
하는 성자의 증인되는 일과 관련된다. 성령 중심의 영성도 철저히 삼위일체의 빛의 
조명 아래서만 온전한 영적 통전성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의 중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영성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극단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총체
적인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모두를 인정하는 균형 잡힌 영성이어야 하며, 
삼위의 통전적인 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이몬 찬은 삼위일체의 영성의 전체적인 
성격에 관해서 서술하기를 삼위일체적인 영성은 첫째, 형식과 안정성 그리고 창조 세
계에 대한 성례전적 이해를 그 특징으로 한다. 둘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셋째로, 그것은 “거룩한 친밀감”(holy 
familiarity)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대
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는 또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삼위일체적 영성
은 세속 사회에 대한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인 참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개인적인 회심에 대한 선포, 창조 질서와 개인의 구원 둘 다로의 지
향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212)
삼위일체적 영성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독자적인 기능 뿐 아니라, 삼위일체 자체
의 내적 삶까지 모방한 것이다. 영적인 삶의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성 삼위
의 상호관계(perichorresis)라는 용어는 각각의 독특한 정체가 정의되는 위격들 사이
의 관계성을 나타낸다. 전통적인 방식은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며 성령이 성부로
부터 나온다는 관점에서 상호 내재적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상호 내재적 관
계성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복음주의적 삶)과 성령 안에서의 삶(은사주의
적인 삶)의 근저에는 기본적인 수덕의 구조가 존재한다. 수덕의 구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갖는 기본적 성격을 규정하며, 이것이 없다면 복음주의적인 삶은 격리된 
212) Simon Chan, 영성신학,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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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주의가 되고 은사주의적 삶은 정령 숭배의 미신으로 격하되어 버릴 수 있다.213) 
삼위일체적 영성의 실천적 중심은 교회 공동체이다. 교회가 ‘다수’로 삼위일체에 참여
하려면 교회의 하나 됨이 생활 방식과 예배 형식과 예전, 찬양 등의 다양성을 배제해
서는 안 된다. 교회 안의 다양성은 그 차이점들이 상호 관계적 조화 안에서 존재하는 
삼위일체적인 사고방식을 따를 때 건강해진다.214)
사이몬 찬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신학은 기독교 영성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215) 첫째,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연합
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인격적 존재시라면 구원은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연합이라
는 관계적인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위일체와의 인격적 관계가 그리스
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특징이라면 그 목표는 하나님과의 사귐 혹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구원은 삼위일체적 생활 자체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리스
도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과 친밀감과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인격적인 관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둘째, 영적인 삶은 개별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그리
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세례를 받아 그의 몸인 교회에 속
하는 것이다. 각 사람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며 상호의존성 안에 놓여 있다(고전
12:12, 21, 22-24). 교회의 각 지체들은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하고 다른 지체의 은
사를 인적하며 서로 지원하여하는 사회적 삼위일체의 유비는 영적인 삶의 개별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데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주며 인간관계를 위한 하나의 양식을 제공
해 준다. 셋째, 삶과 사역은 분리할 수 없다. 가톨릭의 전통과 정교회 전통은 교회의 
사명을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삼위일체적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교회의 사명을 삼위일체적 삶의 견지에서 이해하면 인위적인 분리
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는 삼위일체적 삶의 확장이며 성자
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 확증되고, 성령은 지상에서 성부의 사역을 계속하
기 위해 성자에 의해 보내진다(요 15:26, 14:26).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과 오순
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을 나타낸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 성자 그리스




도와의 연합,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삼위일체적인 조화와 균형
에 기반을 둔 삼위일체의 영성을 회복한 만큼 교회는 더 깊은 통전성과 영적 다이나
믹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복음 - 계명적 핵심’ (the Gospel-Commandment spirituality paradigm) 
구조에 의한 영성의 통전성
1. 십자가의 구조의 영적 통전성
영성에서 영성의 통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학적 구조를 찾는 일은 쉬운 작업
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영성의 통전성은 전장에서 서술한 삼위일체의 영성의 
통전성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구조 속에 나타났다고 본
다. 십자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의 근본이며 통전적 영성의 원리가 그 속에 감
추어져 있다. 십자가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의 표식이
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자신과의 관계회복, 이웃과의 관계회복, 그리고 피
조물과의 관계회복의 구속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  
오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정한 영성의 구현이며 영성생활은 “그리스도의 신
비”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16) 권택조 또한 예수님의 영성을 십자가 
사건 속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았다.217) 이것은 
십자가 사건의 구속적 의미와 십자가에서 표현된 관계적 차원을 중심으로 통전적 영
성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두 
중심점인 ‘복음적 핵심’과 ‘계명적 핵심’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 또 두 
가지의 특징이 연합된 ‘복음 - 계명’적 구조를 통해서 기독교 영성의 통전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있고 두 언약은 서로 깊은 상호의존성을 가진
다. 일반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16절에 두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요약적으
로 진술한 내용으로 성경전체의 요약이며 복음적 차원의 핵심이 잘 나타나있는 진리
216) Jordan Aumann, 카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영성, 22.
217)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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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요한복음 3장16절을 ‘복음적 핵심’(the core of 
Gospel)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실천적 계명에 관한 가르침이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마 22:37-40) 속에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이 두 번째 성경의 핵심을 필자는 ‘계명적 핵
심’(the core of the Commandments)(마 22:37-40)으로 명명하였다.218) 이 계명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새로워진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바른 영성의 구현을 위
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실천적 계명의 차원이 나타난 것이며 생활영성의 핵심적 차
원이 담겨져 있다. 이 계명적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의 이중
적 구조와 동일하면서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영성적 실천의 두 측면이다.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어떻게 바른 영성의 통전성 확립을 위
해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성경의 핵심내용
인 ‘복음적 핵심’과 ‘계명적 핵심’은 서로 상호 관계적인 작용 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 ‘복음적 핵심’과 ‘계명적 핵심’을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통전적 측면의 영성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제 두 가지 영역, 즉 ‘복음적 핵심’인 요한복음3장 16절과 마태복음 
22:37-40(신 6:5, 레 19:18)의 ‘계명적 핵심’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래의 
＜표2＞는 성경전체의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218) 사랑의 이중 계명은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 6:5, 레위기 19:18을 인용하여 주신 가르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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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성경전체의 요약적 구조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 ‘복음적 핵심’(the core of Gospel) - 요한복음3:16 중심으로
성경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가장 요약적인 말
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NIV)” 그 이유는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적 핵심, 즉 모든 복음의 차원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의 ＜표3＞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적 핵심’을 분석한 것으로 하나
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복음의 차원이 잘 명료화되어 있다. 특별히 이 ‘복음적 
핵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잘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것(giving)을 바탕으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것(Son)을 
주었고, 유일한 것(only)을 주었고, 전부를 주었다.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바
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적 사랑이다. 하나님의 주는 사랑은 하나님
의 은혜(God's Grace), 하나님의 선물(God's Gift), 하나님의 복음(God's Gospel), 그
리고 하나님의 영광(God's Glory)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무
제한적이고(Unconditional), 희생적이며(Sacrificial), 가치가 있고(Valuable), 인격적이
고(Personable), 접근가능하고(Accessible), 심판적이지 않으며(Nonjudgmental), 유
익(이득)(Beneficial)한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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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God’s Grac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의 선물(God’s Gift)
독생자를 주셨으니
-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복음(God’s Gospel)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하나님의 영광(God’s Glor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But have everlasting life
1. 하나님의사랑은조건적이않다 - 하나님이세상을사랑하사
God's love is unconditional - For God so loved the world
2. 하나님의사랑은희생적이다 - 주셨으니
God's love is sacrificial - that he gave
3. 하나님의사랑은가치있다 - 독생
God's love is valuable.- his only
4. 하나님의사랑은인격적이다 - 아들
God's love is personal - Son
5. 하나님의사랑은접근가능하다 - 누구든지저를믿으면
God's love is accessible -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6. 하나님의사랑은심판이아니다 - 멸망치않고
God's love is nonjudgmental - should not perish
7. 하나님의사랑은유익(수혜적)하다 - 영원한생명
God's love is beneficial - but have eternal life
<표3> 요한복음 3장 16절 분석219)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복음적 핵심’속에는 구원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께서 구
원의 방법론인 독생자 주심(십자가의 희생을 통한)을 통해서 구원의 수해 대상인 믿
는 자(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해 주시며, 구원의 
목표인 멸망치 않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임을 잘 묘사하
고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에서는 관계적 차원이 전재되어 있다. 관계적인 설정
이 없이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이러한 관계적 구조는 하나
님 - 나(믿는 자) - 세상(이웃과 자연을 포함)이라는 도식으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영성은 철저히 관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으로 나타난다. 바른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영성(↓), 즉 하
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수용함(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지적하기를 온갖 형태의 이교주의(異敎主義)는 인간
의 올라감(↑, 상승)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내려오심(↓, 강림)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보았다.220) 
219) Experiencing God’s Love by Steven Dow의 설교문에서 필자가 도표화한 것임. Online:
http://www.sermoncentral.com/sermons/experiencing-gods-love-steven-dow-sermon-on-forg
iveness-in-jesus-89510.asp.
220) Michael Horton,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In the Face of God), 김재영 역 (서울: 규장,
200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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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십자가는 단순한 표식 이상이 된다. 십
자가는 구조화된 영성적 삶을 나타내는 관계적 상징의 함축이다. 십자가는 인간과 하
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다(엡 2:14-18). 관계성은 영적 척도를 
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221) 이 관계적 차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통
해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차원과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일상에서 맺어야 
하는 수평적인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까지 고려된다. 이 두 관계는 별도가 아니라 하
나의 뿌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바른 영성은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
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영
성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거나 사람과의 관
계는 바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면 이는 바른 영성이라 할 수 없다. 
게네스 보아는 이것을 관계적 영성(Relational Spirituality)이란 차원으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관계적 측면의 확장과 개선을 취급한 영성이다.222)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
적이고 삼위일체시다. 이 관계적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셨고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까지 자라기길 원한다. 이 관
계적 영성의 측면에서 보아는 세 가지 점을 강조한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발시킬만한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그
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며 끝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 분의 용
서를 받아들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
을 수 없고 그 사랑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롬 8:35-39).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무조
221) 권택조는 그의 기독교영성신학에서 다양한 영성측정도구들, 즉 “신앙성향 측정(Religious
Orientatioin Scale” (Allport & Ross, 1967), “목자 측정(Shepherd Scale)” (Bassett et al,
1981), “신앙상태 측정 인터뷰(Religious Status Interview)” (Malony & Nelson, 1982), “영적
성숙 지수(Spiritual Maturity Index)” (Ellison, 1983), “신앙상태 목록(Religious Status
Inventory)” (Massey & Hadlock, 1988) 등을 분석하면서 영적성장에서 “관계”(relationship)적
차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이 얼마나 영성성자의 측정요소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권택조, 기독교 영성신학, 49-57; Peter C. Hill and Ralph
W. Hood Jr. edi., Mesures of Religiosity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9) 이 책은 신앙에 대한 각종 측정문항들이 잘 정리되어있음.
222)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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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적인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기에서 자
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은 하
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사랑하
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타인을 향한 사랑의 행위와 봉사로 나타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자아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열쇠
가 되며,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의 발전적인 사랑의 수직관계는 수평적 차원을 통해 나타난다. 관계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용서의 은혜로 이해한다.223)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르고 통전적인 영성은 한 개인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으로 들어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체되어 머물러 있지 않고 관계성이란 길을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성숙
하게 된다. 영성의 시작점과 같은 ‘복음적 핵심’의 수용은 만남을 통해서 구속적 진리
를 받아들인 사람이 실천해야 할 ‘계명적 차원’을 지향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 
영성을 형성하는 일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
리 안에 심겨진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3. ‘계명적 핵심’ (the core of Commandments) - 마태복음22:34-40(신 6:5, 레 
19:18)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적 형태인데, 그 중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이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은 쉐마로, 
그 핵심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하라”이며,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레위기 19장 18절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스라엘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최고
의 계명이다. 
 이 두 가지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계명은 신약에서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대화 
223)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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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종합적인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마 22:34-40; 막 12:28-31; 눅 10:25-29).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으로 예수님은 유대식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공
통되는 핵심 단어인 ‘사랑’을 근거로 두 개의 계명(신 6:5; 레 19:18)을 연결시키신
다.224) 먼저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요일 4:7-21).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을 모든 생명과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여야 하고, 더불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
하여야 할 실천적 의무를 지닌다.  
성경전체의 실천적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단지 윤리적인 
실천적 원리가 아니며, 필자는 이를 기독교인들의 영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뼈대로 본
다. 이는 영성이 통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관계적이며 실천적
인 차원이기도 하다. ‘구속적 차원’, ‘영성적 차원’, ‘사역적 차원’의 핵심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성적 본질이 되는 ‘사랑’이 흐른다. 영성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핵심을 중심으로 흘러가며 상호 관계적이다. 아래의 ＜표4＞는 
‘계명적 핵심’의 사랑의 이중 구조,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 두 차원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분
인 ‘하나님 사랑’을 ‘영성적 차원’으로 이해했다.  이 ‘영성적 차원’은 요한복음 3장 16
절을 통해서 시작된 ‘구속적 차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화(深化)가 일어나는 영
역으로, 필자는 이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만나고 교제하며 합일에 이르는 차
원으로 본다.   
224) Craig S. Keener, 성경배경주석(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정옥배 외 역 (서울: IVP, 199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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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with all your heart(네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mind(네 뜻(생각)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네 목숨(혼)을 다하고)




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




가. 하나님 사랑하기(마 22:37-38)
필자는 영성을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하나님 사랑하기’로 이해한다. 하나님
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주님의 최고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최
우선 사항이며 성령의 중점적 사역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강력한 의무
와 당위가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요일 4:19)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롬 5:6-10). 하
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롬 5:5)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의 노
력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없다(요일 2:15). 하나님의 사랑함에는 전 존
재의 집중이 요구된다. 
(1)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 with all your heart
‘마음’(heart)은 감정을 관여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깊이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사랑에서 감정의 영역은 
매우 중요하다. 깊은 사랑은 끊임없는 감정의 집중과 교감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 다
윗은 그의 시편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깊은 감정을 사용하고 있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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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서 다양
한 욕심의 지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감정에 대항함으로서, 또한 하나
님을 향한 깊고 사랑 넘치는 감정의 집중력을 가짐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늘 힘써야 한다.
(2) 네 뜻(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 with all your mind
‘뜻(생각, mind)’은 내면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내면
의 존재의 속성과 행동의 기질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고 작용이다. 주님은 우
리의 생각 속에서 먼저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이 현실세계로 나타난다고 훈계하였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음 - 마 5:28). 우리의 생각은 사랑에 영향을 주고 그 에너
지를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늘 생각을 진리와 말씀으로 채워 하
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여야 하며 망상이나 공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상상)을 통해서 사랑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3) 네 목숨(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 with all your soul
‘목숨’(soul)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성품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
랑에 있어 우리의 존재론적인 성품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여야 한다. 우리의 됨됨이나 
능력, 소유보다 더 본질적인 존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현대 
문화는 자신의 가치가 성취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의 업적을 통해 중요성과 의미를 
추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신 그 사랑에 기초한 존재론적인 힘을 가진다고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하고 있
다. 
(4)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 with all your strength 
‘힘’(strength)은 우리의 자연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돈, 에너지, 재능, 물질, 영
향력 등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마음), 우리 내면의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상상력 및 사고 작용의 영역(뜻, 생각),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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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숨, 혼) 뿐 아니라 물리적인 힘과 자연자원을 동원한 영향력(힘)의 전 영역이 
통합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차원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
하기 위해 힘을 다하라는 사랑의 명령이다.  
나. 이웃 사랑하기 (마 22:39-40) - as yourself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표현되는 현실적인 영역으로서 주님의 가르침인 산상수
훈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마 5:43-48). 성숙한 신앙의 삶에서 이웃 사랑은 단지 
계명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삶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식되어
야 한다. 주님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 5:46)라고 질문하시며 더 적극적인 사랑의 윤리인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다. 자신이 자신에게 대우하는 분량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체적 영적 
삶의 실천적 요구조건이다. 
4. ‘복음 - 계명적 핵심’의 복합구조에 의한 영성적 패러다임
영성의 통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는 한 사
람의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상향적 차원(upward spirituality)과, 한 신앙인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내향적 차원(inward spirituality), 그
리고 신앙인이 관계하고 있는 주변 세계와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외향적 
차원(outward spirituality)이다. 여기서 상향적 차원은 인간 심층내면에서 이뤄진 초
월적인 실재와의 관계성 혹은 만남의 경험인데, 이것은 관계성(경험)의 의미적 차원
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적 차원이다. 내향적 차원은 이에 수반되는 주체자의 새로
운 자기 지식(self-knowlege) 혹은 자각(self-awareness)의 차원이며 발견한 하나
님과의 사랑의 심화의 차원이다. 마지막은 세계와 역사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
천(praxis)인 외향적 차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적 차원이다. 필자는 ‘복음 - 계
명적’ 구조의 영성의 확립에서 이런 차원들을 고려하여 통전적 영성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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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향적 차원의 영성 - ‘Ⓐ구속적 차원’
영성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먼저 발생한다. 이것은 인간 심층내면
에서 이뤄진 초월적인 실재와의 관계성 혹은 만남의 경험인데 이것은 그 관계성의 경
험적 차원이다. 홈즈(T. U. Holmes)는 이것을 ‘의미의 차원’으로 보기도 한다. 의미적 
차원은 초월경험에서 만나는 실재에 대한 해석학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영
성체험(종교경험의 본질 혹은 계시의 문제)에서 만나는 초월적 실재는 주체자에게 어
떤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되는가와 관련이 된다.225)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향적 차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인 십자가
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차원은 은혜를 수용하는 개체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할 때 일어나는 사
건이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요 3:5).226)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른 영성을 가질 수 없다. 에릭 제베르그(Erich Seeberg)는 이 과정을 잘 언
급한다. 
그리스도는 엄밀하게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 믿
음은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한다. 믿음은 그리스도
를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
도는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분의 행위는 무익한 것이 된
다.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 가운데서만 유효하다.227)
<표5>에서와 같이 상향적 차원의 영성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은  철저
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그 사랑의 수용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철저히 주관적
인 수용이 일어날 때 수립되는 관계성이다. 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는 과정은 오른쪽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는 영성의 
주체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적 차원’의 사랑을 
225) 김외식, “실천신학에서 본 영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4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1988), 180-181.
226) 한 사람의 거듭남, 중생, 신생의 과정은 한 개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철저히 성령의 은혜와 사랑에 의존되어 있다.
이점에서 한 사람에게 ‘구속적 차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영성이 수반된
다.
227) Seeberg, E., Luthers Theologie in ihren Grundzügen (2d ed.; Stuttgart: Kohlhammer,
1950).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패러다임, 1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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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있다. 이 ‘Ⓐ구속적인 차원’의 사랑은 성경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16절
을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필자는 이 ‘Ⓐ구속적 차원’을 영성의 시작점으로 이해
하는데, 즉 영성생활은 회심으로부터 시작하며 회심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 그 후 통회를 통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 참회의 행위, 
자신을 벗어나는 일 등이 이어지고 은혜의 빛, 하나님께 귀의한 의지, 깨끗한 양심 등
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적극적이고 진실한 생활을 열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응답함으로 나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
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
나님께 반응하고 교제하면서 영적 교통을 하게 된다. 아래 그림의 왼쪽 화살표(↕) 
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영성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
에서 발생한 ‘Ⓐ구속적 차원’은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형성된 사랑의 관계가 심화되
는 ‘Ⓑ영성적 차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나. 내향적 차원의 영성 - ‘Ⓑ영성적 차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한 사람의 내부에는 영적변화가 일어난다. 
이 때 주체자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성장과 성화가 이루
어진다. 필자는 이 과정을 ‘Ⓑ영성적 차원’으로 보았다. 이 차원에서는 개인의 인격형
성과 영성형성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이 요구되
는 존재이다(막 5:48). 영적으로 새롭게 된 자들의 마음에는 내적 평안, 고요한, 기
쁨, 사랑, 지혜 등의 경험이 수반되나 이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여기에는 성장 
혹은 성숙이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적 성결(personal holiness)이다. 여기서 
홈즈는 두 가지를 고찰하는데, 먼저 영성생활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
엇인가에 대한 종착적 이미지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인가
에 대한 도구적 이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필자는 종착적 이미지를 성화
(sanctification)로 인식하고 도구적 이미지는 영성신학의 세 중점인 청빈(poverty), 
순결(chastity), 순명(obedience)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수도원적 삶의 현대적 실천
으로 외향적 차원의 영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도구적 이미지는 기도, 묵상과 
관상, 성례전, 금식, 침묵, 고백, 단순성, 성서연구, 나눔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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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이미지는 각 개인의 영적 체질에 맞추어 발견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표5> 영성이 발생하는 관계적 영역 A228)
다. 외향적 차원의 영성 - ‘Ⓒ사역적 차원’
외향적 차원은 상향적 차원과 내향적 차원의 영성의 영역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실천적 모습으로, 필자는 이를 ‘Ⓒ사역적 차원’으로 본다. 내향적 차원이 개인의 성결
(personal holiness)을 다룬다면 외향적 차원은 실천의 차원, 즉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을 의미한다.229) 내향적 차원의 영성과 외향적 차원의 영성은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 이 둘이 분리 될 때 전자는 신비주의(mysticism)로, 후자는 행동주의
(activism)로 전락하고 만다.230) 실천적 영역인 외향적 차원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
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삶의 여러 문제와 관련되어야 하며 사랑의 이중계
228) 본 연구에서 필자가 제시한 ＜표6＞, ＜표7＞, ＜표8＞에서 사용한 ‘영성적 차원’이란 단
어는 통전적 영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 개인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영적 경험과 체
험을 의미하는 협소적 의미이다. ‘사역적 차원’ 또한 개인이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개인적 실천적 측면을 언급한 협의적 의미이다.
229) 김외식, “실천신학에서 본 영성,” 184.
230) 내향적 차원과 외향적 차원의 균형적 측면에서 17세기의 경건주의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세계와 역사 안에서의 참여적 실천을 소홀히 하여 개인주의적, 탈역사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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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 
<표6> 영성이 발생하는 관계적 영역 B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상향적 차원(upward 
spirituality)과 한 신앙인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내향적 차원(inward spirituality)이 한 사람의 주변 세계와 이웃을 향하
는 외향적 차원(outward spirituality)으로 확대되어 간다. 궁극적으로 각 개인은 필자
가 언급한 상향적 차원인 십자가의 사랑을 수용하는 ‘Ⓐ구속적 차원,’ 그 사랑에 응답
하여 영적인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내향적 차원인 ‘Ⓑ영성적 차원,’ 
그리고 그 영성이 자신의 사역적 영역으로 나타나는 외향적 차원인 ‘Ⓒ사역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가장 중요한 DNA가 감추어져 작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적 핵심’과 ‘복음적 핵심’의 키워드인 ‘사랑’이다. 필자가 언급한 ‘Ⓐ
구속적 차원’, ‘Ⓑ영성적 차원’, 그리고 ‘Ⓒ사역적 차원’에는 가장 중요한 DNA인 ‘사랑’
이 작동하고 있다. 만일 ‘사랑’이 핵심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어느 한 가지도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건전하고 통합적인 영성은 ‘사랑’이 흘러가는 영성적 패러
다임인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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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영성적 차원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 받은 사랑이 발견, 심화, 실천이라
는 과정을 통해 변화될 때, ＜표7＞에서와 같이 하나님 - 나 - 이웃 사이의 △ 속에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사랑인 그리스도의 ✝ 가 더 분명히 드러나며 ‘구속적인 차
원’의 진리가 명료화 된다. 또한 아래 ＜표8＞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견, 심
화, 실천으로까지 사랑이 확대되어 계속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구조를 형성
하게 된다. 영성은 ‘복음적 핵심’에 의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수용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영성의 또 다른 차원인 ‘계명적 핵심’을 최선을 다해서 확대하고 확장시킴으
로 발전될 수 있다. 십자가의 ‘구속적 차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깊은 영성을 통해
서 하나님과 영적인 심화(深化)가 일어나 ‘영성적 차원’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
을 향해 열린 자세, 이웃을 위한 사랑의 확대인 ‘사역적 차원’으로 그 영적인 힘과 영
향력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때 그 사역적 대상으로 사랑을 받는 이웃A가 자신에게 베
풀어지는 사랑을 깨닫고 열린 영혼(open mind)이 되어서 그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베
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
답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사
랑을 받아들인 이웃A 또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수립됨으로 그가 ‘영성적 차
원’이 성장되고 발전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 또한 ‘사역적 차원’에 
동참하게 되면서 그가 받은 사랑을 이웃B에게 베풀고 섬길 때 이웃B 또한 하나님의 
‘구속적 차원’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영적인 차원’이 ‘사역적 차원’으로 , ‘사역
적 차원’이 ‘영성적 차원’으로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통전적 영성을 회복하
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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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통전적 영성의 구조
<표8> 통전적 영성의 확대 및 재생산 도식
바른 영성은 개인적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
을 사랑하는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전
파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의 확립에 관계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바른 영성
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사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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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차원에서의 바른 영성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웃에게 하
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원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것은 
‘복음-계명’의 구조 안에서 통전적인 영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균형 있는 
영성은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공동체와 세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의 영성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곧 하나님 사랑의 확장이요 십자가 사랑의 재생산이다. 
바른 영성은 개인의 영적 수련에서 끝나지 않으며, 이원론을 극복하고 삶의 현장
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며, 관계성 안에서 인격적이며 균형 있는 관계적 차원으로 표
현되어야 한다. 건전한 원형적 영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knowing), 자신이 바
르게 되는 일(being), 이웃에게 아름답게 행하는 일(doing)까지를 포함한다.231) 그러
므로 통전적 영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전적 영성을 위한 건전한 신학적 구조는 성경의 핵심적 교훈
인 ‘복음적 핵심’과 ‘계명적 핵심’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것은 십자가의 구조와 동일하
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전파의 사랑의 이중계명의 실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
인하였다. 
231)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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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통전적 영성 패러다임의 목회적 적용
오늘날 기독교는 풍부한 전통과 역사적인 축적이라는 다른 시대와 비교할 수 없
는 위대한 영적 유산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성의 통전성을 다시 찾으
려는 노력은 최근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많은 결실을 보고 있다. 어반 T. 홈즈(Urban 
T. Holmes), 리차드 포스터(Richard J. Foster), 게리 토마스(Gary Thomas), 게네스 
보아(Kenneth D. Boa), 그리고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과 같은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영성의 통전적 측면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이 중 어반 T. 홈
즈(Urban T. Holmes)는 목회적 적용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는데, 특히 지금까지의 영
성형태의 요약적인 이미지인 ＜표9＞의 ‘기독교 영성의 형태’(Types of Christian 
Spirituality)를 제시하였다.232) 홈즈가 이미지화한 기독교 영성의 형태는 목회자 자신
과 실제 목회 현장에서 영적지도를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에 필자는 앞장에서 제
시한 ‘복음 - 계명의 핵심 구조’의 영적 통전성과 함께 홈즈가 이미지화한 기독교 영
성의 형태가 어떻게 건강한 목회적 역량 확대를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홈즈는 ＜표9＞에서 기도에 관한 현상론적 방법을 기독교 영성에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감성이 지향하는 방향을 통해 영성을 분석한 것으로 크게 수직과 수평의 기준
을 사용하고 있다. 수직 저울(the vertical scale)은 상하로 개인과 하나님에 대한 관
계와 인식, 체험을 다루는 측면이다. 한쪽 면인 위쪽은 인식적이고 사색적
(speculative)인 지성(Mind-to know God)을 의미하고 다른 한쪽 면인 아래쪽은 감
232) Urban T. Holmes,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4;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67-480; 김외식, “목회와 영성이해 (I): Urban T. Holmes III를 중심으로,” 신
학과 세계 Vol. 16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88),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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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affective)이고 정서적, 정의적인 감정(Heart-to sense God)을 취급한다. 수평
저울(the horizontal scale)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호에 대한 문제를 다루
는 측면이다. 
수평의 좌편은 아포패틱(Apophatic), 즉 무념적(無念的)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여 ‘비아 네가티바’(부정의 방법, 
via negativa)의 전통을 통해 이미지를 비워나가는(emptying)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무(無)로 부정하는 특징을 가지며, 동양적이며, 하나님의 초월과 신비를 강조
한다. 수평의 우측은 카타패틱(Kataphatic), 즉 상념적(想念的)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긍정하는’의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여 ‘비아 어퍼머티바’(긍정의 방
법, via affirmativa)의 전통을 통해 생생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상상적(imaginal) 방향
을 따르는 것이다. 서양적 특징을 가지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지
식을 쌓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표9> 기독교 영성의 형태 도표233)
233) Urban T. Holmes III,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An Analytical Introduction
(Harrisburg: Morehouse Publishing, 2002), 4;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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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9>에서 살펴보듯이, 영성은 여러 모양과 색깔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하
나의 단면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영적
균형에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각각의 수평과 수직의 교차로를 중심으로 사등분된 단
면에서 홈즈는 KH(카타패틱/감성)는 개인적인 부흥의 속성을, AH(아포패틱/감성)는 
내면적인 삶의 속성을, AM(아포패틱/지성)은 사회개혁의 속성을, KM(카타패틱/지성)
은 신학적 갱신의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234) 
이 도표를 통해 경계되어야 할 네 가지 영성의 극단주의적 위험 요소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KH(카타패틱/감성)의 극단적 형태인 KH++이며 극단적 경건주
의로 흘러 과도한 감상주의와 경험주의, 반지성주의를 불러일으킬 위험을 내포한다. 
둘째는 AH(아포패틱/감성)의 극단적 형태인 AH++이며 극단의 정적주의로 흘러 세
상을 무시하고 지나친 자아성찰만을 추구하게 되는 위험을 지니다. 셋째는 AM(아포
패틱/지성)의 극단인 AM++이며 지나친 도덕주의로 흘러 문화적인 정죄와 존재보다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위험을 지닌다. 마지막은 KM(카타패틱/지성)의 극단
형태인 KM++이며 극단적 이성주의로 흘러 교리만을 강조하며 신비를 부인하고 명
제적인 진리인 논리만 추구하게 될 위험을 내포한다.  
필자는 위의 ＜표9＞와 본인이 살펴본 ‘복음 - 계명적’ 핵심구조를 종합할 때 
통전적 영성의 목회적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위 도표에서 KH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차원’의 은총이 나타난 상향적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험
하는 차원을 의미한다. AH와 KM은 내향적인 영성의 부분으로 지적심화와 존재적 내
적심화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삶의 변화와 훈련이 일어나는 ‘Ⓑ영성적 
차원’으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AM의 부분은 외향적 차원의 영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사역적 차원’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복음-계명적 핵
심’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및 인식적 차원은 KH의 영역(‘Ⓐ구속적인 차원’)에
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속적인 발견과 훈련은 AH와 KM의 영역(‘Ⓑ영
성적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은 AM의 영역(‘Ⓒ사역적 차원’)
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필자가 주장한 대로 ‘사랑’이란 핵심 코드에 의
해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성은 하나의 파편이 아니라 통전적인 성격을 가진 
234)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7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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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로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그 가운데 수행되는 목회 또한 기형성을 예방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이런 큰 영성적 패러다임의 도식 하에서 오늘날 건전하게 
수행되어야 할 목회의 주안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 1 절 오늘의 목회현실
  
오늘날 현대의 목회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오직 성장과 대형
화의 관점에서만 형성되어 온 목회는 수없이 많은 목회의 기형적 형태들을 양산해왔
다. 세속화와 물량주의, 소비 만능주의, 성장 제일주의, 상업적 원리들의 지배하에 목
회는 그 본질을 벗어나 외형화의 극단을 보이고 있다. 사역은 있어도 영성은 없는 목
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목회, 도덕불감증, 물질욕, 과시
욕, 명예욕, 분열, 구경꾼 신자의 양산, 부로커로 변신된 기독교 기관들, 점쟁이처럼 
미혹된 부흥사, 영적 빈곤과 능력 없는 목회, 변화와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목회, 영
성 없는 목회, 세속화된 목회가 우리의 목회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목양
지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무기력으로 인해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도 없
는 실정이다. 세속화에 변질된 목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를 발전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영성의 문제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철
저히 분리된 삶의 이중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통전적 영성 패러다임에
서의 영성적 목회가 대안임을 인지한다.  
홈즈(U. T. Holmes)는 이런 목회의 기형화의 원인이 목회의 성례전적인 기능의 
도외시에 있음을 지적한다.235) 그는 목회의 성례전적인 기능이란 시대와 문화의 변천
에도 바뀌지 않는 본질적인 것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인간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
려는 신적지향(divine intention)에 의해 존재”하며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성
례”(sacrament of God)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성례”(the fundamental 
235) 김외식, “목회와 영성이해 (I): Urban T. Holmes III를 중심으로,” 136-137. 김외식은 홈
즈의 성례전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목회의 기능을 역사적으로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초기시대(A.D. 30-325)로 이 시기는 성례전 인격(sacramental person)에 강조점
을 둔 시기, 둘째는 중세기(325-1517)로 성례전적 의식(sacramental rite)의 시기로, 셋째는 근
대기(1517-1914)로 성례전적 말씀(sacramental word)에 중점을 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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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ment of Christ)라고 하였다. 여기서 성례란 인간 생활의 직접성에 완전히 참여
하면서도 인간생활을 초월하는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
회의 형태는 어떤 시대이든지 인간의 자의식(self-consciousness)과 인간이 속한 사
회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만일 목회가 문화에서 이탈하게 되면 가현론적(docetic)
이 되며 사람들 가운데 능력을 끼칠 수 있는 필연적인 실재(reality)를 결여하고 만다
고 보았다. 그는 이런 목회적 기형화의 대안으로 목회의 영성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236) 필자도 이에 적극 동의하며 이러한 영성목회의 회복과 실천이 오늘의 당면
한 목회적 모든 파행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 2 절 영성과 목회
교역(ministry)이란 말은 헬라어로 diakonia(봉사)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를 총괄적으로 표현하
는 용어이다.237) 목회(pastoral ministry)는 우리의 온전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
에서 유래한 말로 목양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치유, 지탱, 인도, 화해의 일로 사람
을 회복하고 돌보는 일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목회신학자 힐트너(Seward Hiltner)
는 전통적인 목회에서의 목사의 역할과 기능을 성도를 돌보고 살피는 차원의 목양
(Shepherding),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차원인 대화(Communication), 신앙의 사
람들을 사회적 공동체로 만드는 조직화(Organizing)의 세가기 관점으로 언급하고 있
는데, 첫째는 목양적 관점으로 치유(Healing), 지탱(Sustaining), 인도(Guiding)이 있
으며, 둘째는 대화적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궁극적인 것이 되게 회상시키는 기능
이 있는 교육, 예배, 전도 등이 이에 속하고, 셋째는 조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호, 육
성, 관계시키는 기능으로서의 교회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위의 분야로 인식했
다.238)  
목회행위를 통하여 성도들을 완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형성시켜가는 과정을 목회
236) U. T. Holmes, 목회와 영성(Ministry and Imagination), 김외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
회, 1988), 2-5.
237)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1), 361-362.
238) Seward Hiltner, 목회신학원론(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
독교서회, 196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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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목회는 단지 목회신학적인 치유, 지탱, 인도의 기능의 단편적
인 수행이 아닌 통전적인 영성목회를 통하여 전인적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때 
영성은 목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목회의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 이것은 영성목회가 
심방목회, 상담목회, 교육목회 등과 같은 목회의 하나의 기능이 아닌 목회행위의 근간
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요 본질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성목회는 목회의 
기능적인 면의 어느 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하워드 클라인 벨(Howard Clinebell)도 목회의 중심이 되는 전인격적인 
건강의 열쇠는 고도의 영성적 건강을 통해서 목양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했다.239) 오
성춘은 영성과 교역은 하나이며, 그래서 영성목회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법이
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으로 보지 말고 근본적인 태도나 자세와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240) 목회에서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과 부분이 아니라 전
체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영성목회에 대한 인식과 목회자 개인의 영적기질과 성품과 
영성은 목회전반과 교회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다. 목회자의 영성이 그 목회를 건
강하게 이끌 수도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목회자는 목회의 영성적 접근을 통해 그
러므로 목회자 개인 자신의 뿐 아니라 개인과 교회의 각 구성원에게 영적 성장과 성
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시각에서 영성목회의 
적용점을 늘 연구하고 찾아야 한다. 이런 통전적인 영성적 접근을 통해서 목회자는 
자신의 영성뿐 아니라 목회의 실행에서 각 개인의 영성이 개인화와 은사중심적인 영
성으로 오도됨을 막으며, 통전성을 상실한 왜곡된 각 개인의 영성이 신비주의로 흘러 
일상성을 상실한 도피주의와 기복적 성공주의로 흘러갈 위험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행사에 의존하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목회, 모든 영역에서 회복, 치유, 변화가 일어나는 목회, 구
경꾼이 아닌 참여하는 목회, 평신도들의 영성이 목회적 사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
는 목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DNA가 모든 영역에 지속적으로 흐르는 목회가 이루
어지려면 통전적 영성 페러다임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영성목회를 통한 목회적
239)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87), 64.
240)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국, 2001),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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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은 서로를 돌보는 돌봄과 섬김과 사랑의 일어나는 목회,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성장하는 목회, 특정사역자의 사역으로 규정되는 목회가 아니라 개개인
의 영성이 하나의 목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영성의 통전성이 주는 
효과라 하겠다. 이것은 한 방향으로의 영적 개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제
시한 ‘복음 - 계명적 핵심’의 영성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향적 차원의 영성(구속적 
차원), 내향적 차원의 영성(영성적 차원), 외향적 차원의 영성(사역적 차원)이 각각의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성적 차원이 동시적이며 통전적인 조화
를 이룬 가운데 수행되는 목회이어야 한다. 개인의 하나님 체험과 성화와 삶의 변화 
및 경건과 사랑의 실천과 복음전도가 하나인 목회, 예배, 사역, 복음전파가 함께 기능
하는 목회, 예배, 교육, 전도, 교제, 섬김의 기능이 살아나는 목회가 통전적 목회이다. 
이 때 교회의 기능과 목회적 기능과 영성적 차원은 긴밀히 연결 될 수 있다. 
릭 워렌(Rich Warren)은 교회에는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241) 첫째
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한 ‘예배’(worship)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한 ‘사역’(ministry)이며, 셋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전
도’(evangelism)요, 넷째는 ‘세례를 주라 -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됨을 의미’는 ‘교
제’(fellowship)이며,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제자훈련’(discipleship)으
로 보았다. 이와 같이 개인의 회심과 영성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영적 성장
의 추구와 사회적 변혁이 따로 있지 않으며, 개인의 영적 성장과 목회적 기능이 따로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목회는 통전적인 영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목
회는 내면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며(구속적 차원), 인간 개개인의 인격
을 성장시키고 성화시키며(영성적 차원), 그리고 개인이 사역과 관계적 차원으로 나
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사역적 차원)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곧 하나의 기능으
로 통합된 목회이다.  
241)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회, 박경범 역 (서
울: 디모데, 1995),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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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전적 영성의 목회적 적용
1. 개인의 영적성숙과 통전적 영성목회
영성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며 이것은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본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
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은 인간의 구원(救援)과 성화(聖化), 그리고 삶의 실천(實踐)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목회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전케 하는 일이다
(딤후 3:16-17).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통전적 영성목회는 개인의 내적인 자아를 성숙시키고 영혼을 돌아보는 영성차원의 목
회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가. 영성과 구원의 목회
개인의 영적성숙을 위한 통전적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구원은 영성의 출발점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란 말을 35차례 사용하면서도 그때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는 그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다(롬 5:17).242) 인간에게 주어지는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충
분하다. 영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개인적인 만남과 경험에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
운 정체성의 확립이다. 게네스 보아는 이것을 교환된 삶의 영성(Exchanged Life 
Spirituality)으로 표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 세우기로 이해했다.243) 교
환된 삶의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
는 영성이다. 영적인 삶에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부활하신(롬 6장, 갈 2:20) 그리스도
242)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Celebration of Discipline), 권달천, 황을호 역 (서
울: 생명의 말씀사, 2009), 37-38.
243)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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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교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환된 삶의 영성은 행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로 옮긴 것과 같은 그
리스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진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사랑’이다. ‘복음적 핵심’(요
3:16)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잘 설명하고 있다. 교환된 삶에서 목표하는 것은 하
나님의 성품과 사랑, 그 성품에서 흘러나온 그분의 계획에 대한 감사와 용납, 중요감
과 정체성, 그리고 자신감과 성취감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욕구들을 바르
게 이해하는 것이다.   
목회적 실천에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여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음 같이(요 3:3) 개
인적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만남 없이(거듭남 없이) 실행되는 어
떤 영적 훈련도 결국 기초 없이 행하는 겉치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목회에서 
거듭남의 사실을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영적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은 영성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필자가 주장하는 ‘복음 - 계명적 핵심’
의 영성 패러다임에서 구속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구속적 차원’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십자가의 진리를 열어줄 수 없는 목회는 기
초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통전적 영성목회에서의 구원의 목회는 반드시 거듭
남을 통전적 영성의 시작점으로 삼고 목회적인 실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나. 영성과 경건(성화)의 목회
거듭난 영혼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성장은 훈련(訓練)과 양육(養
育)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영적 삶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고, 리차드 포스터는 이것을 ‘훈련으로 은혜 받는 길’이라고 표현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성품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지속적으
로 성화와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게네스 보아는 이 과정을 경건의 영성(Devotional Spirituality)으로, 즉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로 이해했다.244)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이며 그분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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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
하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다.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측정된다”는 헨리 스쿠걸(Henry Scougal)의 말처럼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점점 본받게 된다는 것에 근거한 영성적 접근이다.245) 
이 과정에서는 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파악
하기, 관상적 방법, 거룩한 독서 훈련(독서- Lectio, 묵상 - Meditatio, 기도 - 
Oratio, 관상 - Contemplatio),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등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영
적인 삶을 위한 전통적 훈련법에서 오는 유익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동시에 순종과 
적응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과 개인적인 훈련 사이의 균형이 필요
하다. 특히 우리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극소화하거나, 하나님
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우리의 역할을 극소화하는 등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존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
도 할 수 없음을, 또한 훈련과 근신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장은 없음을 배
우게 된다.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신약의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독거, 침묵, 간고함, 학
습, 기도, 희생적 섬김, 금식 등과 같은 전통적인 훈련에 관여하셨음을 알 수 있다. 영
성을 형성하는데 지름길은 없다.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만들어
내는 시너지의 산물이다. 이 훈련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영적
인 훈련을 해야 한다. 개인의 성화(聖火)에 있어서의 목회적 적용은 필자가 주장하는 
‘복음-계명적 핵심’의 영성 패러다임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화(深化)부분으
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영성적 차원’에 해당된다. 
이 영적 훈련을 위해서는 홀로 있음과 침묵, 기도, 일기쓰기, 학습과 묵상, 금식과 순
결, 은둔, 자백, 교제, 순종과 인도, 간소함, 청지기의 도, 희생, 예배와 축제, 섬김 등
이 절실히 필요하다. 통전적 영성이 적용된 목회란 영적 훈련의 효과와 필요를 지속
적으로 인지하고 실천하는 목회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기 위한 끊
임없는 영적훈련과 영적심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목회이다. 
244)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153-198.
245) Ibid.,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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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성 확립과 통전적 영성 목회
영성은 늘 고립적으로 흐를 위험을 지닌다. 교회 내의 인간관계의 단절과 참여가 
불가능한 집단 형성의 위험도 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영성에서 지나친 개인화를 
경계하여 공동체성의 파괴 내지는 외면을 가져올 수 있는 극단적 영성의 형성을 막아
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이
해되고 있다.246)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실체인 교회를 삼위일체의 빛 가운데 
이해한 것이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공동체의 성숙은 인위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존재론적이고 인격적인 특징인 삼위일체의 빛에 의거
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안에 계시며, 상호 침투하며, 상호 생명을 부여해
주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며, 사랑과 섬김의 통일성을 이루는 관계이므로 하나님이 주
시는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과 분리되지 전달되지 않는다.247) 이 공동
체적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이다.248) 성령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완벽한 교통을 나누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 곧 교회도 ‘하나가 되게’해 달라
고 기도하셨다(요 17:21).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성숙의 지향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께 의존하고 있으며, 필자가 주장하는 ‘복음 - 계명적 핵심’ 구조의 영성 패러다임에
도 적용된다. 공동체성의 확립과 성장은 ‘서로 섬김’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섬김의 사역과 동일하다. 정통 기독교 
영성은 성령이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삶에 참여하는 것이며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것이다. 
가. 영성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땅의 성도들의 연합이다. 한 지역의 교회는 구체적
인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헌신된 공동
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가시적 성도라는 제도의 운영, 분명하고 진실한 신앙고백과 언
246) 김현진, 공동체 신학, 29-50.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의 교회의 공동체성에 관한 이해에
대해 잘 제시하였음.
247) 박영돈,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74-75.
248) 김현진, 공동체 신학, 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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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수납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서로를 향한 헌신의 실제성을 
가져야한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 나눔은 그 교회 구성
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표식이다.  
공동체의 영성은 각각의 개인적인 믿음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숙
해지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
회의 목적과 함께 몸의 역할과 속성 그리고 유기체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다룬다. 교
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택함 받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해야 한다. 건전한 통전적 영성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과 성장에 깊이 관여한다. 
    게네스 보아는 공동체적 영성(Corporate Spirituality)을 격려, 책임, 예배적 환경
으로 보고 공동체야 말로 개개인의 영적 성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주장
하였다.249) 여기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몸의 속성과 역할에 대
해서 이해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돌보기, 리더십, 책임, 갱신 
등의 영적 멘토링과 같은 공동체적 갱신에 대한 명확한 관점들이 목회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통전적 영성목회는 영성이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적인 만족으로 흐르지 않
도록 돕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영성이 철저히 공동체성에 근거하였듯이 개인화된 믿
음의 형태를 지양하고 공동체 속에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목회이다. 
나. 영성과 이웃 사랑과 사회참여의 목회
이웃 사랑의 실천은 단지 좁은 울타리의 신앙 공동체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신앙공동체를 넘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영역인 세계에 관여하는 영
성으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적인 영성을 지녀야 한다. 사회정의의 전통은 
예수님의 영성에 근거하며 누가복음 4장 18-19절의 희년에 대한 예언적 실현에 그 
뿌리를 둔다. 나라가 치료되고, 빚이 탕감되고, 노예였던 이들이 자유롭게 되고, 물질
이 재분배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과 인격을 통해 성령 안에서 영속되는 희년을 
전하셨다. 
249)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4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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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포스터는 사회정의의 영성전통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 지적한다.250) 먼저 
사회정의의 영성 전통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정의의 영성전통은 우리가 
올바른 사회질서, 즉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삶을 구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둘째는 사회정의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교회론, 곧 교회의 교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 사회 정의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무한한 다양성을 지키면서도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셋째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들은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네 번째로 사회정의는 기독교적 사랑의 언어의 타당성
을 자극한다. 다섯 번째로 사회정의의 신학은 생태학적 관심을 위한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가 구하는 샬롬은 땅까지 포함한 것이다. 여섯 번째로 기독교 사회증인
들은 우리보다 앞서 불가능한 이상과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견지한다. “하나님께서
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처럼 예언적 상상력이 살아 있도록 한
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 정의전통의 잠재한 위험성은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사
회정의의 전통의 가장 큰 위험으로 사회전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
닌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이다. 이 전통은 종교적 색채가 가장 적은 물줄기며 인간의 
필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외면적인 표준에 따라 판단받기 쉽다. 셋째는 우리
가 특정한 정치적 사항과 너무 밀접히 관계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다. 정치적 실체
와 안락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예언적인 면이 흐려지게 된다. 
통전적 영성목회는 사회정의의 영성전통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여 신앙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 세계와 생태계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
는 목회이다. 삼위일체의 영성이 창조-갈보리-오순절로 확대되듯이 통전적 영성목회
는 신앙공동체, 사회, 세계, 우주적 구원을 위해서 목회적 실천을 확대해 나가는 목회
이다. 
3. 선교적 소명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통전적 영성목회
하나님 나라는 “이미”(already)와 “아직”(not yet) 사이에 존재한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실재를 무시하고 미래에 있을 장차 도래할 묵시적인 종말론
250) Richard J. Foster, 생수의 강, 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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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하나님 나라에만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이 증거 하신 하나님의 나
라는 역사와 현실 안에 실재하며, 지금 여기에 작동하고 있으며, 그리고 장차 도래할 
실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지 피안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루하루의 일상에
서 생활영성의 실천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갖추어야 할 바른 영성적 
삶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른 영성을 위한 통전성에 깊
은 영향을 미친다.251)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교회와 신앙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교회는 인간적 제도가(institution)아닌 하나님의 백성들(the people of 
God)로, 모임(meeting)이 아닌 공동체(community)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확대
된 가족(extended family)으로 이해하고, 신앙인의 사역이나 영적 삶은 관계중심성을 
통하여 이해한다. 그러므로 통전적 영성 패러다임 안에서 각 개인은 삶은 하나님 나
라를 중심한 선교적 실천이다. 이 선교적 실천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인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예수 그리
스도의 사랑의 삶을 추구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각 개인이 받
은 사랑의 가장 심오한 심화요 실천이 된다.  
게네스 보아는 양육의 영성(Nurturing Spirituality)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도를 
다루고 있는데, 사역에서 가장 귀중한 사명인 다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재
생산을 언급한다.252) 여기서 전도와 덕을 세우는 삶을 삶의 한 방식으로 간주해서 다
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구체적인 현현이셨다.253)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분부한 
251) 장성배,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서울: KMC, 2009), 16-18. 하나님 나라가 여
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바른 사명을 찾아가게 하는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데, 필자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통전성을 얻도록 안내하는 측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장성배교수
의 관점을 소개한다. ① 하나님 나라는 교회일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하나님 나라는 교
회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 ③ 하나님 나라는 교회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도상의 존재로서 자신을 일깨움으로 교회 갱신의 주요한 모티브
를 제공한다. ④ 하나님 나라의 수평적이고도 수직적인 차원의 강조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외
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문제들을 초월적 관점에서 조망하도록 돕는다. ⑤ 하나님 나라는 개인
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볼 수 있게 한다.
252) Kenneth D. Boa, Conformed to His Image, 367-376.
253) Richard J. Foster, 생수의 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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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였다. 주님이 분부한 사랑의 이중계명은 열방을 제자 삼
는 (마 28:18-20) 지상명령에 힘을 실어주는 활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이 사랑의 중심은 전도와 덕의 개발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왕의 사신
으로 임명되었으며(고후 5:14-21), 우리가 이 사명을 신중히 여길 때 우리는 주님의 
부름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된다. 
기독교 영성은 개인의 경건주의로 머무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
역을 본받는 실천적 삶을 살 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영성이 된다. 주님의 삶은 종
말론적이고 선교적이었다. 그의 영성은 이 두 가지 관점(선교적, 종말론적)에서 매우 
실천적이었고 실제적이었으며 능력이 있었다. 바른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대
망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피안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 영성이다. 통전적 영성목회란 바로 개인의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하나
의 선상에 있는 목회이다. 
이상과 같이 필자가 살펴본 통전적 영성으로 제시한 ‘복음-계명적 핵심’을 통해
실현되는 목회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發見) 및 체험(體驗)되는 ‘구
속적 차원’, 하나님의 사랑의  심화(深化)가 매일 개인의 삶속에 일어나는 ‘영성적 차
원’,하나님의 사랑이 매일의 삶속에서 실천(實踐) 및 실현(實現)되는 차원인 ‘사역적 
차원’이 하나인 영성이며 아울러 하나인 목회이다. 이것은 개인의 영성이 목회에 긴밀
히 연결되며, 개인의 영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는 영성으로 영성에 대한 통
전적인 안목과 목회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개인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되고 또 타인의 삶 속에 지속
적으로 흘러나가는 영성은 매우 실천적인 영성이면서 아울러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
라의 종말론적 도래를 앞당길 선교적인 영성이기도 하다. 필자는 ‘복음-계명의 핵심’
의 통합적 영성이 통합적 목회를 가능케 하며 현실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거리를 좁
히는 시각이라 인식한다. 아울러 경건과 삶이 분리되는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인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통전적인 기독교 영성 패러다임을 탐색하여 그 목회적 적용점을 찾으려는 시
도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통전적 영성 패러다임과 그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의 방법론 등을 밝히고, 2장에서는 현 시대가 
직면한 영성적 위기를 분석하고 기독교 영성의 뿌리가 되는 성서적 관점들을 살펴보
았다. 제 3장에서는 기독교 영성이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어떤 영성적 특징들을 
가지며 통전적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강조점을 달리하며 지나왔는지의 과정을 연구
하였다. 
필자는 연구에 앞서 통전적인 영성의 특징들을 첫째는 삼위일체
(Trinity-centered)영성, 둘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Christ-centered) 영성, 셋째는 
종말론적(Eschatological) 영성, 넷째는 전인성 중심의(Wholeness-centered) 영성, 
다섯째는 공동체적(Communal) 영성, 여섯째는 선교적(Missional) 영성(하나님 나라 
지향적 영성), 마지막으로 성령 중심의(Holy Spirit-centered) 영성으로 파악하고 연
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초대교회의 영성은 일상과 신앙이 하나인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성을 
근거로 한 종말론적인 영성이며 영성의 통전적 모형이 됨을 확인하였다. 
교부시대의 영성은 희랍철학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아래서 기독교 영성을 우주
론적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상승에 맞추어 해석한 형태였다. 그러나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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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이원론적인 영향으로 인해 영성의 통전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금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영성을 획득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이원론적 도피주의와 금욕
적 은둔주의의 개인적 수도형태가 강화되어 영성의 형태가 변형되었다.
 사막교부들의 영성은 수덕적이고 신비적인 관점에 의해서 극단의 이원론으로 
흘렀다는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삶과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사막교부들의 영성은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고, 삶의 일상성이 도외시되었으며, 성례전적인 기능이 약화되어진 형태
를 가졌다. 
동방교회의 영성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에 참여하는 신화에 근거
한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띄었으며, 이 과정에서 무정념적인 영성의 성격과 헤시카즘 
등이 발전되었다. 또한 교리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의 일방적인 독주를 경계하며 신학
과 신비를 한 범주에서 발전시켰다. 
서방교회의 영성적 특징은 수도원주의가 발전되면서 제도권교회를 통한 예전적 
영성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점차 영성의 의식화와 형식화,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이
에 대한 반동으로서 신비적인 요소의 추구로 수도원적 삶에 몰입하는 이중적인 구조
를 낳았으며 영성의 엘리트화, 성직중심주의화와 지성주의 영성이 강화되었다. 
중세시대의 영성은 수도원주의 영성으로 그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데, 내면적으
로는 육체와 물질의 세계가 영의 세계보다 열등하다는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영향의 
연장선상에서 인격적 완덕을 추구하는 수덕적 영성의 성향을 띄었으며,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이 가중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수도원적 삶의 환경이 가져다 준 일상적
인 삶과 신앙의 분리로 인하여 보통 사람들과 동떨어진 영성적 토양을 낳았다. 중세
후기는 수도원의 제도화로 인한 교권중심의 영성의 고착과 사변적인 스콜라신학을 중
심한 이론적인 이성중심의 신학적 영향으로 영성의 전인성이 무너진 영성적 특징을 
가졌다.  
종교개혁의 영성은 그 동안 무너졌던 영성의 통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특징지워진다. 성경을 중심으로 영성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였으며, 평신도를 영성 생
활의 중심 주체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인간의 공로적인 노력
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또한 주관적인 체험이 아닌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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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영성이 확립되었다. 개인의 실존성향을 강조하여 믿는 자들
의 내면성을 중시하는 영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령의 조명이 부각되었다. 
경건주의 영성은 종교개혁 이후의 빗나간 지성위주의 정통주의를 극복하려는 영
성으로 원시 기독교의 회복을 지향하였다. 실천적인 경건을 강조하고 자아성찰을 통
한 합리적인 규율을 중시면서도 경험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그 
영향이 지속되지 못하고 반 지성주의로 흘러 그 균형을 상실했다. 후에 경건주의의 
뿌리는 살아 계몽주의 이후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 미국의 대 각성운동으로 그 영
향력이 연결되고 있다. 
근·현대의 영성은 근현대의 시대적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인간이성에 지나친 강
조점을 둔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중심주의적인 영성의 형태와 세속화와 상황화에 영향
을 받은 다양한 유형의 영성형태를 양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은사운동과 성령
운동이 혼재한 다변화된 영성의 특징을 보인다. 이 혼재된 특징들은 통전적 영성의 
적용이 없이는 극단의 기형적 영성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을 지니며 포스트모던적인 
영성의 토양을 형성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오늘의 포스트모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영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
해 영성에 관한 성서적, 문헌적, 역사적, 신학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통전적 영성
의 관점 아래 바른 영성의 패러다임을 탐색하였다. 포스터 모던적 영성은 이성중심의 
비인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절대가치와 기준이 붕괴되었고, 상황화와 가변화, 상대화
의 도전 속에서 초월세계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하여 수많은 영적인 대조품들이 등
장함에 따라 통전적 영성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현실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필자는 제5장에서 통전적 영성의 필요를 확증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틀로
서 삼위일체 중심의 영성적 구조와 성경의 핵심구조들을 근거로 한 영성적 패러다임
을 살펴보았다. 성경의 핵심 구조는 성경전체의 요약적 진술인 요한복음 3장16절을 
중심으로 ‘복음적 핵심’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수용적 차원의 ‘구속적 차원’을 살펴보
았다. 또 성경의 실천적 윤리의 핵심인 사랑의 이중 계명인 마태복음 22장 37-40절
의 말씀을 근거로 ‘계명적 핵심’을 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적 영성을 
연구하였다. 이 ‘복음적 핵심’과 ‘계명적 핵심’은 서로 깊은 연관관계 속에 있으며,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구속적 차원’의 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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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한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화과정인 ‘영
성적 차원’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현하는 ‘실천적 차원’
의 진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핵심적 요소인 ‘사
랑’이 흘러가며 그 사랑이 단절 없이 흘러가는 구조가 바로 ‘복음-계명’의 핵심 구조
에 의한 영성적 패러다임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6장에서는 통전적 영성이 적용된 목회는 목양의 기능에서 수행되는 각
각의 개별적 차원들이(구원과 회심, 성화와 성숙,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과 공동체의 
확립, 이웃을 섬김과 사회적 참여, 선교적 소명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 어떻게 통전적
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필자가 제시한 통전적 영성 모델을 통해서 제언하였
다. 이것은 개인의 영성과 목회적 기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의 그림 속에 연
결되는 통전성을 갖는 것이다. 개인 신앙이 따로 있고, 목회사역이 따로 있으며, 그리
고 하나님 나라 선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통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이 
통전적 영성 목회적 제언을 통해서 제시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축적된 기독교 영성의 풍성한 유산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바른 영성의 길은 반드시 통전적인 관점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또한 바른 영성은 개인의 종교경험, 혹은 피안적인 경험에 머무르거나 공동체성
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올바른 통전적 영성은 비육체성, 개인
성, 역사의 부정 등의 특징을 극복하여 철저히 몸과 역사, 그리고 신앙공동체와 사회
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그 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영성적 흐름이 일어났으나 많은 경우 영적 통전
성을 상실하고 균형감을 잃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형적인 영성의 형태들이 
파생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한편 영성의 건전성을 되찾기 위한 개혁과 갱신의 
움직임도 있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 연구와 신학적 연구들은 
영성을 한 단편이 아닌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
으며 영성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영성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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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문헌적 역사 연구와 함께 진행된 삼위일체의 빛 아래서의 신학적인 영성의 통전적 
이해와 필자의 연구관점인 ‘복음-계명적 핵심 구조’에 의한 영성의 통합적인 관점은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건전한 통합적 영성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
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틀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개개인의 영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구속적 차원과 영성적 차원과 
사역적 차원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통합적 구조로 인식하고, 그 안
에 성서의 핵심 사상(구속 - 이웃사랑 - 하나님사랑)을 동시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
는 통합적 구조를 제시한 데에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
불어 영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요 고민이었던 삶과 영성이 분리된 이분법적 도식을 극
복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의 영적 삶을 통해서 흘러
갈 수 있도록 영성을 이해하고 파악한 것에 본 연구의 또 다른 큰 의의가 있다고 본
다.  
제 3 절 연구의 적용 가능성
필자는 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통전적 영성의 목회적 적용점을 찾고자 다각적인 
시도를 해왔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한 개인의 영성적 특징은 한 개인의 삶 뿐 아
니라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와 그 시대의 영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며 지금
까지 축적된 영성적 유산과도 무관하지도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특성과 관점에 
따라, 또한 각 시대적 특징에 따라 일관성을 상실한 영성적 기준으로는 다변화된 세계
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목회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의 연
구를 통해서 역사적, 문헌적, 성서적, 신학적 접근을 통해 통전적 영성의 관점에서 영
성의 전체적인 균형을 파악하는 기술적인 이해를 얻게 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신앙인 
개개인이 자신의 영성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영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를 조절하여 영성의 통전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매우 유용한 연구이며 연구의 적용 가능성은 매우 다
양하고 그 효과는 크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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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성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서의 단계를 전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측면도 
매우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속적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과정(영적발견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
고 깨달으며 그 은혜 속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성장을 그치는 과정(훈련과 성장의 과
정)과 그 구속적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나타내는 실천의 과정
(실천과 실행의 과정)을 하나의 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본 연구를 통해
서 얻게 되는 긍정적 요소이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인 기능의 수행을 요하는 목회적 
측면에서 각각의 목회의 기능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통전적 영성의 측면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지도 실제적인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통전적 영성목회
는 믿음과 생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언과 그분을 닮아가는 것, 개인의 영적성장
과 성숙, 복음의 실천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선교적인 사명 등의 다양한 요소가 
어떻게 큰 틀에서 함께 이해되고 통전적 영성과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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